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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으로의 역사기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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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示 7 1

중구의 문화재가 총망라된 안내서

우리문화원에서는 해마다 향토사 연구위원회에서 향토사의

조사및연구, 사료의 수집등을통해그결과물을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 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4집인 r도심속

으로의 역사기행J으로 우리중구에 산재해 있는문화재, 유적터
.

동상, 비석, 금석문 등l3o여 개소를 권역별로 총망라하여 우리

중구의 문화재 관련개른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예로부터 우리고장중구는 조선 6oo년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중구는 조상

의얼이곳곳에 숨쉬는 유서깊은 고장으로 국보제l호인 숭례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

랑스러운문화유산을 갖고있습니다
.

그러나 일제의 간악한 민족말살 정책은 남산지역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문화재를 훼

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급격한 산업화와 우리의 무관심으로 문화재가 손

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

부족한 이책이우리고장곳곳에 산재해 있는귀글관 른화유간을 이해하는 데도움

이되고, 문화재에 대한사랑과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3 E 하여다가오는 새천년을

열어가는 커다란 주출돌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

끝으로 매년를임없이 지역향토사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적극지원해 주시는 김동

일중구청장님과 김사홍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드릴니다
.

l999년 l2월

중구문화원장 김영남



축간사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는 귀중한 지료천

조상의 숨결이 깃든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자

손만대에 소중하게 룰려주는 것은 이시대를 사는우치의 사명

이라할수 있습니다. 먼저문화원의 중구향토사 관계자초 제4

집r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J 발간을 축하드리며 김영남 원장님

과관계자 여러분께 장사의 말言9 드림니다
.

우리고장중구는 예로부터 서울의 심장부로서 경제, 문화, 언

론및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생활의 중심권이었습니다. 국보제l호인 숭례문을 비

롯하여 덕수궁 등 지정문화재와 문화유적이 곳곳에 일려있어 조상의 얼과슬기가 살

아숨쉬는 자랑스런 우리모두의 고장입니다
.

이에우리중구는문화재 애호단을 결성, 문화재 가꾸기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자

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문화적 긍지를 심어주고우리구민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원과 함께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2o세기도 역사속으로 서서히 저물고 2州l기 첫해인 경진년이 상서

로운용의기상으로 힘차게 여의주를 물고새천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l3만 구민과 함께문화와 역사, 인간중싫의 중구로 한차원 높게발전시컥 나가

도록노력하겠습니 다
.

이책이역사와문화가 살아숨쉬는 우리고장중구를 널리알리는 데소중히 사용

되기를 바라며. 우리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

l999년 l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동일



측간사

향토사랑과 이를사람의 좋은길잡이

향토사린 향토민 발자취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땅에터전을 마련했던 고대선인들의 할으로부터 오늘에 이르

기까지 우리중구는 시대의 변천상과 더불어 부단히 이어져온 끈근

한삶의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그러한찰의 편린들을 한데

보아향토사를 편찬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애쓰신 김

영남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를을드립니다
.

향토사의 편찬의의는 크고별다할것입니다. 계곡의 할은물이

를임없이 공급될 때강은풍성해지고 주위의 평야도 기름진 옥토가 되듯이 향토사의 체

계적인 정리와 발간은 서울 지역사의 발전연구는 물른 나아가 우리한국사를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향토사는 구민삶의교훈적인 역할을 할것입니다. 바르게 양적인 팽

창의 길만을 달려온 우리들은 어적면 지난발자취들을 제대로 뒤돌아 볼겨를조차 없었

다는 것이사실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이제한숨을 돌리고 차분히 우리의 지난족적을

음미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재점검하는 기회를가져야겠습니다
.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츠기까지 우리들의 할에대한뇌든짓을조목조목 밝히어 부엇이

지나치며 어면것이부족하였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할것입니다
.

향토사랑과 이웃사람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57속으로의 역사기행J은 그려한 의

의와역할에 크게부합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

l99찰월 l2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김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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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l999년 ll월 현재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각종문화유산을

일반인들이 알기쉽게 소개한 책이다
.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화유산들은 국가지정 문화재와 서울시지정 문화재

들은물론현재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

는전래의 문화유산들을 모두망라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

.이 책에서 중구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실제적으로는 중구에 속하지 않는

문화유산들이라하더라도실제 답사자들의 편의를고려하여 중구지역을벗

어난인접행정구역의 문화유산도 일부함께다루었음을 8消둔다
.

.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구문화유산의 권역별 구분과 해당권역별 세부항

목들은 중구를 찾는사람들을 위해마련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

실제 이용자들은 이책을참고하여 훨핀더 다양하고 알차게 서울특별시

중구를 보고. 느끼게 되길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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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미관

오롯미 남아있는 역사와문화

서울특별시 중구는 태평로 .소공동 .남대문로 .회현동 .명동 .충무로 .필

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 .신당동 .황학동 .중림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9.97泌이다. 중구에는 l996년말 현재48,000여 세대, 132,000여 명의

주민등록 인구가 살고 있다. 중구의 상주인구는 계속해서 줄고있는 추세지만 활

동인구는 수백만명에 이른다
는

중구에는 패션과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는상권인 명동을 비롯해서 전통 재래

시장의 명맥을 잇고있는국제적 규모의 남대문시장,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덕수

궁,서울시민의 슁터인 남산공원 등이있다. 또한 영화사. 인쇄소 .오토바이 판

매점 .애견센터 등이 집중적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는 충무로와 벽볶이 .족발등

의 먹거리 문화가 발달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신당동과 장충동, 만물시장 황학동 등이이곳중구에 있다
.

이렇듯 중구에 활동인구가 많은 것은교통이 편리하고 이를바탕으로 돈을 버

는곳과돈을쓰는곳이중구에 집중해 있기때문인데 시청, 신문사, 백화점, 호

텔,시장, 위락시설, 은행, 기업체 등이모두중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그렇

다면중구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역사유적들이 모두사라졌출간

그렇지 않다. 관심의 강도가 다를뿐주위를 둘러보면 중구에는 수많은글漆찰燎

".를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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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만날수있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낄수있는흔적들이 무수히 많다.

.역사.란 오랜시간에 걸쳐국가나 민족이 겪어온 정치적 .사회적 .문희적 변천

의과정이며 '문화. 는 사회구성원이 함께누리는 상의 양식의 총화라고 해도과

언이 아닐 것이다. 물른 역사적으로 訓손과 무관심의 반복이 중구의 문화유산을

파괴의 길로 떠밀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구에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오롯이 남아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

중구의 과거와현재를들여다보게 될 이책은 제l장중구의 터를 연남산지역
.

제2장 한양도성의 정문남대문지역, 제3장 대한제국의 중심무대 덕수궁지역, 제4

장충절의 고향 장충단지역 등의 4장과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장별로도

항목을 만들어 세분화하였는데 중구에 있는문화유적이나 동상, 표석, 기념비, 탁

본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흔적들을 누구나 직접찾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약도와

함께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





제l장

중구의 터를연

남찰지

국가의 제사를 지낸사당,

서울정도 6oo년과 타임캡슐광장

8도의 소식집결지, 남산봉수대

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남산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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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 터를연

남산지역

이장에서는 장산의 제모습은 어떠한가

라는의미에서 출발하여 역사, 문화, 정치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 점검하였다
.

일반인들에게는 남산에 관한역사기행이 될

것이며, 남산인근에 사는주민들에게는 내

고장의 유래를 좀더자세하게 접하는 계기

c 麗 가될것이다
.

이장에서는 남산지역을 '중구의 터를연남산지역' 이라는 주제아래7개의 데마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r국가의 제사를 지낸사당, 국사당터J, r선비정신이 살아숨쉬는

한옥마을J, r서울정도 6oo년과 타임캡슐광장J, r8도의 소식집결지,남산봉수대J, r역

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및, r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남산J, r산책길에서 만나는

남산의 약수터J 등이다 할

r국가의 제사를 지낸사당, 국사당터J에서는 국사당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일제에

의해인왕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소개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산

신을모시고 나라의 평안을 빌었던 장소라는 것은누가뭐라고 해도우리민족을 대표

하는곳이며, 우리민족의 정서를상징하는곳이다 .



r선비정신이 살아숨쉬는 한옥마을J에서는 남산골에 살았던 선비들에게 '샌님' ,혹

은 랄깍발이' 라는별칭을쓰게된배경을 설명하고,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느낄수있

는남산골 선비이서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또한 당산제모습찾기사업' 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통 공원과 순정효황후 친가 .박영효 가옥 .이승업 가옥 등 전통

한옥5개동에대한면면을 소개하였다
.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옹골찬 선비정신이 아닐까? 비록 가난하

지만꿈과희망을 잃지찰고오늘을살아가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내일을준비하

는남산골 선비정신을한옥마을에서 느낄수있을것이다
.

서울정도 looo년이 되는 2394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할까? 2394년의 후손들은 적

어도l994년무렵 사람들의 삶의모습을 생생하게 볼수있다. 한옥마을 윗록에 자리한

타임캡슐을 개봉하면 되기때문이다
.

r서울정도 6oo년과 타임캡슐광장J에서는 서울시가 l994년 서울정도 6oo년을 기넘

하기위해6oo가지의 물품을 매설한 타임캡슐광장에 대해살펴보았다. 결국 이지역

은과거와 미래를품고있는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것이다
.

봉수는 국가의 중요한통신수단으로서 긴급한사정을 중앙이나 변경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위급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마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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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도의 소식집결지,남산봉수대J에서는 남산봉수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봉수에

대한현황을 요약하였다
.

r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남산J에서는 옛문헌에 자주소개된 남산팔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찾아가서 의미를 되새걱보면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움터나는 장소들로서

노인정터 .남별영터 .녹천정터 .와룡묘 등을소개하였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남산에

서진행된 민속놀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그러나 선현과 백성들의 깊은사연이 담긴장소들을 소개하면서 느낄수밖에 없는것

은 안타까움이다. 와룡묘를 제외하고 대개개인주택이나 현대적 건물이 앙당그러지게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會

남산공원은 동상의 공원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널만큼 동상이나 조형물들이 많다. 다

시말해서 역사적 인물들이 동상으로 우뚝서서공원을 찾는후손들에게 깨우침을 선

사하고 있는것이다
.

남산공원에 가면동상이나 시비織碑)를 통해삼국통일과 화랑의 기백김유신, 주자

학을집대성한 대유학자 퇴계이황, 실학자 다산정약용, 민족의 자존심 백범김구, 독

립운동의 화신안중근, 대쪽성품의 성재이시영, 독립운동가 김익상, 서정시인 김소

월 청록파 시인조지훈등을만나는즐거움이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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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r역사인물로 만나는 남산공원J에서는 동상이나 시비의 인물들에 대한유래

나성과를 소개하면서 오늘을 사는후손들에게 역사적으로 반추하는 시간을 마련하였

다.또한일제가 남산을 訓손하기 시작한 시기와맞아떨어지는 남산공원의 역사도 함

께정리하였다
.

남산의 주작수를 마시면 머리가 좋은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r산책길에

서만나는 남산의 약수터J 항목에서는 부엉바위약수터와장충단약수터를 비롯하여 그

밖의크고작은약수터에 대해서 관련된 설화와 함께간략하게 소개하였다
.

'제l장 중구의 터를 연남산지역' 에대한자료를 수록하다가 보니남산과 관련된 크

고작은문화적 장소나 역사적 의미들이 많이빠져버려 잎사귀를 모두떨어뜨린 걱울

의민둥산처럼 자꾸바닥이 보인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서울시 중구와 남

산권에 모아진다면 잎을내고열매를 맺어부끄러운 부분은 가려지리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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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제사를지낸사한, 국사린
영험한 산신을 모아나라의 안녕을 기원

서울타워
.

팔각정
남산봉주대

남산은 예로부터 초등학생들의 소풍명소로 인기가 높았다. 근현대에 관한 기억

을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지금은 사라진 야외음악당 주변을 소풍의 주

요도착지로 삼았고, 고학년들은 남산의 정상에 있는발각정까지 계단을 밟고올

라가곤 했다. 아이들은 팔각정까지 걸어서 도착하고 나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

는뛰어난 경관에 놀라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

그러나 어린학생들로서는 현재 팔각정이 있는 곳에국사당(國師堂)이 있었다

는 사실과 국사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던곳이었는지 몰랐던 것이분명하다. 국사

당터는 경관이 좋은곳이면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는정자로만 기억될뿐이었다
.

조선태조이성계(寧成料)는 한양을 수도로 정한 다음해 국가의 무사태평을 기

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남산과 북악산에 산신(山神)을 모셔놓았다. 남산 정상

의동쪽별은터에산신을 모신사당이 있었는데 바로이곳을 국사당, 혹은목멱

신사(木寬神祠)라고도 불렀다. 특히, 국사당이라는 명칭은 태종때3신인 천신流

神), 산신(山神), 수신(水神)과 태조이성계,무학대사 등여러호신신장(謹身神情)

을모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사당은 산신을 모시고 국가

의제사를 지낸장소라는 얘기다
.

2o .도심속으고의 역사기행 남산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인경산 7 慶린)과 열경산(列慶山)이라는 이



를이 산세나 모양에 따라 지어진 것 避藝l L

이라면, 목멱산(木寬Ll()이라는 예전

의 명칭은 국사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l395년(태조 4) l2월에는 남 ..( ,rUtjr린....

산 산신을 목멱대왕(木寬大들)으로

봉작하였는데 남산이 목멱산이라고

블리게 된것은산위에목멱신사가 i
z f 천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걱진다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l에 위치

한 국사당터에는 현재 팔각정이 자

리하고 있다. 팔각정 옆에는 l985년

lo월 l7일 중앙일보사가 창간 2o주 국사당이 있던자리에

세워진 팔각정
년을 맞아 85타임캡슐을 매설하였는데 2485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한편 팔각정

으초 올라가는 정상의 길에는 우리나라 삼각점의 기준점인 진위도원점이 표시되

어있다.

국사당에서는 조선말 고종 때까지 매년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라가 페지되

었는데 그후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후국사당른 l925년 일제에 의해

헐려현판과 사당 일부가 현재의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서록 기를 선바위 아래로

옮걱왔는데, 남산에 있을때와동일하게 지었기때틀에 옛될보습과 같다고 한다.

현재당의구조를 보면한옥으로 3칸의 맞배지붕이며 전면은 약 2om이고, 측면

은 9m 정도이다
.

국사당에 있는무신도는 중요인속자료 제l7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무신도 2l점

명두 7점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무신도 가운데 l2점은 조선시대 만기에 같은 작

자에의해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비단바탕에 채색천 것인데 화원급(畵호

l料수준의 격조높은 그림이다. 이들 무신도는 무속의 복합적이고 풍부한 신(神)

관릴을 구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나머지 부신도는 후대

의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인왕산 국사당에 모셔져 있는 신상(神像)의 배열을 보면 정면왼록부터 삼

블제석 .무학대사. 두 칸 건너 강씨부인 .호구아씨 .최영장글 .별상님이 있으

터.좌측에는 나옹님 .칠성팅 .용궁님 .민중전이 있고, 우측에는 산신님 .태조

이성계 .단군님 .신장님 .곽곽님 .창부씨의 화상이 모셔져 있다
. 는간치역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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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긴피 A6 4치는살옥마를
군사기지에서 전통문화 명소로 탈바꿈

중앙대학교

중구 필동 2가 84.린1 위치한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일반인과 외국인들까지 사

람들의 발길이 를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문화행사가 심심

찰게 벌어져 늘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남산골 한옥마을에

는무엇이 자리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북쪽을 북촌, 그남쪽은 남촌이라고 불렀다. 북촌에는 권

세있는 양반들이 모여사는 데 반해 남촌에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궁핍한 양반들

이모여살았다. 특히, 남촌중에서도 남산계곡에 사는선비들을 t산골 샌님' ,혹

은 및산골 딸깍발이' 라고불렀다.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남산골 선비들을 샌님

또는생원님이라고 불렸던 것은가난하면서도 오기만 남은양반을 비아냥거릴때

사용했다면, 딸깍발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남산골 선비들이 신이없어서 마른날에

도나막신을 신고다널는데 늘 랄깍딸깍. 하는소리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

한옥마을에는 주말을 비롯하여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빈다. 아마도 많은볼거리

와놀거리가 있으며, 더욱이 선비의 지조와 절재를 느낄수 있는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l99o년에 시작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골 조성사업

이구체화되었는데 2만 4천여 평의 땅이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서울시지정

민속자료인 전통가옥 5개 동이 이전복원되어 l998년에 일반에게 개방됨으로써

22 .도심속으고의 역사기행 서울시의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남산골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느릴 수 있는 일화로 다음과 같

은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

서울 남산골에는 과거에 실패

한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 이서우(李端雨)라고

하는 선비도 몹시 가난하여 끼

니를 잇기가 어려울 형편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이서우는 공부 *J .-' .른.

를 쉬지 않았으며 밤을 새우기

가 일부였다고 한다. 어느 정월

대보름날 저벽, 이서우는 아침 한옥마을이 조성되기 전의

에죽 한그릇을 얻어먹고 종일글어가면서 공부를 하자니 목소리가도무지 나오 수도방위사령부 전경

지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들창너머로부터 무엇인가가 방바닥으로 떨어됐다. 자

세히살펴보니 약식 한 그릇이 보자기에 싸여 있었다. 창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

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놀람게도 약식 속에는 말굽 은[流締脚 한 명어리가 들어

있었다. 그는약식은 먹었으나 말굽은은쓰지많고소중히 간직하였다
.

결국 이서우는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숙종을 모시게 되었다출 z L

후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저벽이 었다. 신하들과 보름날 잔치글 치르던 숙종은 문

득 4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암행에 나섰다가 남산글의 가난한 한 선비가 측은하

여몰래약식을 건됐는데 그때의 선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다. 이

에 이서우는 그 선비가 자신임을 밝했는데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말굽은이전

혀諒지도 않은 것을 본숙종은 이서우를 크게 칭찬하며 다시은을 내려주고 벼슬

을 더욱높여주었다고 한다
.

한편, 조선시대 때한옥마을 자리에는 도성을 지키던 방위군인 7패料料 중하조

패가자리하고 있었다. 당시순라군들이 잠복근무하던 요긴한 곳을복처(伏織라

고했는데 7패의 복처중에다섯군데가 남산과 그주변이었다고 한다
.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때장마쓰다 나가모리(料 T 撚.린과 약 l,5oo명의 대군이

한옥마을 일대에 주둔하면서 성을 찰아 이 근치를 왜장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l년만에 해군이 물러가고 폐허가 되어버린서울에 처을들어온 유성룡(制成

洲은 7 비록(怨綠綠)J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남산지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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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에 남은 백성이라고는 백 명에하나도 못되며 그나마 기근과 피로로 귀신

모습이다. 날씨는 더운데 사람과 말의시체가 곳곳에 쓰러져 악취로 코를막고 지

나야만 하였다. 공사(必料의 집이모두타버렸는데 남대문에서 동쪽 일대, 즉 남

산 밑에왜적이 진을 했던곳만남았다.''

일제시대에는 이곳 한옥마을에 일본군이 헌병대사령부를 설치했었으며 최근까

지는수도방위사령부(l984년 l월 l일이전까지는 수도경비사령부로 불렸다)가 이

곳에들어서 있었고, 인근에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었다 .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에는 산책로를 따라연못과 정자를 지어운치를 더하고 있

으며, 정문입구에는 야외공연장을 마련하여 연극, 놀이, 춤등이공연되어 관광객

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민속자료인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가(純貞孝鳳료看尹氏親家), 도편수 이

승업가옥(都邊普李承業家識,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辨馬部撚朴泳孝家刻, 해풍

부원군 윤택영 재실(海豊諦院를料業榮齋室), 오위장 김춘영 가옥(玉衛撚金春榮

家脚 등한옥 5개동이이전, 복원되어 조선후기서울지역사대부 집안의 가옥

양식과 생활방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는 서울시 민속자료 제23호로 조선 27대 순종의 황비인

순정효황후 윤씨가 l3살 나이로 황태자계비에 책봉될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윤씨

가라고도 한다. 순정효황후는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한일합방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치마 속에 옥새를 감후고 내놓지 않았으나 숙부인 윤덕영에게 강제로

때앗긴 일화를 남긴인물이다
.

이 집은 원래 l9lo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종로구 옥인동 47-133번지에 있었는

데 너무諒아옮기지 못하고 건축양식대로본떠 이곳에복원하였다. 집의평면은

u자형 몸채 앞쪽에 사랑채를 두어 전체평면은 a자형이다. 몸채와 사랑채쪽은

지붕에 단차이(設差異)를 두었으며, 사랑채 대청부분은 바깥에서 볼 때중층(重

層)으로 꾸며져있는데 이것은 지형을 살린구성이다
.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초익공. 운공을 사용한 점.후면과 측린 툇바루 바깥쪽

으 로 설치한 정자살창. 사고석과 전돌을 사용한 화방벽(火的側이 설치된 및등에

서최상류층의 저택임을 알수있다
.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德9識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로 제기동 224번지에

있던 것을 이전복원하였다. 순종의 장인해풍부원군 윤택영이 그의딸윤황후가

료5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동궁계비에 책봉되어 창덕궁에 들어갈 때지은집이다. 이가옥의 뒤에 있는 사당



은 원래 임금이 제사를 지내던

(.' St.(,(Li.4*'.'1-2.a'.곳으로서 임금이 제사하러 올

때 불편을 덜기 위해 경운궁을

헐고 남은 부재를 이용하여 재

실로 지은 것이라 한다
.

이 사당은 l96o널 4 .l9 때 巨~t.;.p (nM t\ U U _ i

소실되었으나 한옥마을로 이전

하면서 복원되었다. 건물의 원

래 평면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이는 으뜸 원(元)자 모양으로

제일 위는 사당을 배치하고 다

음에본채를 두었으며, 본채 앞 한옥마을 전통정원

에는 대문을 두고 그 옆에행랑채를 두었다. 사당은 본채보다 두 단높은 곳에 있

는데좌우퇴를둔 단칸집이다. 몸채는 평면이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순으로 배

열되었으며, 기타부속되는 방들은 대청을 중앙에 두고 2칸거리를 두어나자 모

양으로 서로대칭되게 많아있다
.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l8효로 서울 8대가의하나로 전해

진다. 조선 25대 철종의 후궁 숙의 범씨 소생인 영혜옹주의 부군 박영효

(1861-1939)가 살던 집이다
.

이가옥은 당초안채, 사랑채, 별당채, 대문간채, 행랑채로 이루어됐으나 안채

외에는 모두헐리어 없던것을사랑채와 별당채만 옮기고, 안채는 새로복원하였

다.안채는 ㄱ자형 몸채에 .자형 행랑간이 붙어 c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부엌과

안방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재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형으

로서울의 주택에서는 보기드문 형태이다
.

퇴간 앞의창호는 모두유리분합문을 달았으나 이는후대에 고친것으로 보이

며,덧문은 띠살문이고 쌓창은 아(i逃자 살창이다. 이 집은 본래종로구 관훈동

3o.l에 있었으나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이전하였다. 현재 박영효 가옥 안채마

당에서는 미리예약을 하면전통혼례를 치를수 있다
.

오위장 김춘영 가옥은 원래종로구 삼청동 l25.l에 있던것을 이전복원하였으

며,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이다. 조선말기오위장을 지낸김춘영이 l89o년대에

지은 집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의 전형적인 집의형태인 n 남간지억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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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에서 열린중구구민의 날행사

자가아닌 5 자 모양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

안채는 중앙에 대청이 2칸크기로 마련되고 그 서쪽에 역시2란크기의 안방과

건넌방이 있으며 안방의 남록에는부엌이 있고부엌 남즉에는광이 있으때. 광 남

쪽에는 문간방이 있다. 판대공을 사용하고 홑처마로 꾸미는 등 진체적으로 평빈

주택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안방의 됫쪽 벽측 길가에 면한부분에 사고꼭과 진

돌을사용하여 화방벽을 찰아 집의격조를 더높인 것이특이할 만하다
.

도편수 이승업 가옥은 조선말기흥선대윈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될 때목수

의 우두머리였던 이승업이 l86o년대에 지은 집이다. 대문간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헐어서 없고,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9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

안채는 경기도에서 자주보는곱은자집 형태로 평면은 정면4칸. 측면은 5칸인

데간살이는 중앙에 좌우로 긴 2칸크기의 대청을 두고 그 서록 2간은 안방을 배

치하고 있다. 안방 앞에는 남북으로 길게부엌이 놓여지고 대청동쪽에는 건넌방

이있는데 앞뒤를 갈라2친의 방으로 하였다
.

28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또한 안방의 뒤에는 l칸 크기의 됫방이 있다. 안방과부엌 및 됫방에는후퇴가



있으며 방중앙에 기둥을 두어옛 양식의 일고주오량(一高柱린梁 구조로 하였다
.

안채에서 부엌과 안방쪽은 반오량沿 Jy譜으로 꾸며 전후면의 지붕 길이를 다르

게꾸민특색있는 구조다
.

이 가옥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2o호로 원래중구 삼각동 36.2에 있던 것을 이

전복원하였으며. 현재는 향긋한 전통차를 마실수 있는공간으로 활용된다
.

이밖에도 한옥마을에는 전통공예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기념품 등을항시 전시및보급하고 있다. 또한 인

근에는 남산골 선비들의 별칭인 딸깍발이에 대한 수필을 남렸고. 우리나라 국어

사에 근 획을 그은 일석 이 희 승 W W 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으치. 찬옥마을 입

;州1 있는 현재의 중앙석유주유소 앞 보도 위는 임진래간 방시 영의정이었던 유

성룡의 집터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걱볼 수 있는 장소다
.

특히 최근에는 이곳 한옥마을 윗편에 있는 필동 노인정터에서 풍양 조씨 노기

와녹옹 조현명(鹿翁 趙熊命)의 한시(淺詩)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금석문 명문

은학문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차산지역.2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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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도幽o년과타L캡슐광장
과거와 미래를 품고있는약속의 땅

중앙대학교

부속필동병원

l994년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개성에서 천도한 지 6oo

년이 된해다. 그렇다면 서울정도 looo년이 되는 2394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할

까.현재의 우리가 4oo년 후의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양태를 알수는 없지

만 최소한 후세사람들은 조상이 살아온 모습를 소상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
.

2394년 미래의 사람들은 남산골 한옥마을 윗편 언덕에 있는 타임캡슐을 개봉하

면되기때문이다. 결국 l,5oo평 규모의 라임캡슐광장은 조상과 후손이 만나는 약

속의땅인셈이다
.

조선이 l394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뒤에왕자의 난과 자연계의 블길한

이변이 잇따르자 l399년 개성으로 한때 수도를 옮졌다가 태종 3년인 l4o5년 lo

월 ll일에 다시한양으로 돌아찰는데, 한양은 그이후부터 지금까지 6oo여 년간

수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찰다
.

도읍의 본격적인 건설사업은 태조 3년인 l394년 l2월에 정도전에게 새 도시건

설을착공하게 함으로때 시작되었다. 전해오는 도읍건설의 방식에 따라왼쪽에는

종표를 두고오른쪽에 사직을 모시는 좌묘우사의 원칙과 사직단을 비롯한 단셋

과 종표하나를 둔다는 삼단 일표의 원칙을 지컥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
.

수도는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와 통치기관이 소재하면서 전국토와 국민을 다스

3o .도심속으로의 려사기행 리는곳으로서 모든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중심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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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밈캡슬광장 전경

로부터 수도는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물이풍부하고 중앙에 위치하며 방어에 유

리한곳을 선책하는 것이상식이다
.

수도 서울은 지리적자연환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조건을 잘갖춘찰이다. 서

울은 한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어수도의 젖줄구실을 함으로씨 오랜옛날부터 선

사시대인들의 생활터전과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

한강은 그풍부한 수량으로 서울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인근의 농경지에농업

용수를 제공하여 취락형성의 기초를 이를 수 있게하였다. 인류문명의 발상은 강

의이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한강은용수 조린, 생산을 위한경작지

제공. 핀통의 편리. 외적의 방어등에 배우 효과적이어서 일찍부터 정치 .경제 .

사회 .문화의 중심무대로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

서울을 둘리반 산세는 외4산과 내4산으로 이루어져 이들 산을 이용해 성곽을

찰을 수 있는 천연적인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서울은 밖으로는 북쪽에 북한산

(836m). 남록에 관악산(632m). 동쪽에 용마산(348m). 서록에 덕양산(행주산
.

撚5in)의 외4산이 둘러있고, 안으로는 북록의 북악산撚42m), 남록의 목멱산(남

산,262m), 동쪽의 낙산(125m), 서쪽의 인왕산(338m)의 내4산으로 둘리싸여 있 y ' M i '-n



어이들산을 따라성곽이 연결되어 있다
.

幽驪團 이와같이서울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전형적인 배산임수(淸

il&W의 명당이며, 도성의 조건으로는 더할나위없는 장소

이다. 아울러 서울은 한반도 남북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

며.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될 때모든 사람들은 세계적 중

심지로 서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

l994년 ll월 29일 오후 3시서울중구 필동에서는 역사적

인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영삼 당시대통령 내외를 비롯 각계

인사와 l,ooo여 명의시민이 서울정도 looo년을 맞는 2394

년까지 4oo년의 시간여행을 거친후 개봉될 타임캡슐의 매

설식을 지컥보았던 것이다
.

지하 料炳 깊이에 매장된 수장품 6oo점을 유형별로 보면

할의양식을 나타내는 7l점을 비롯. 제도 2o5점 .환경 7o점
.

산물 78점, 가치 52점. 행태 6o점. 살의 표현 64점 등이다
.

타임캡슐을 덮고있는동심원 판석씨 . 수장품들은 실물, 축소모형, 사진, CD. LD 등의형태로 특수
타임캡슐람장의 설림취지와

수장품을 설명하고 있는 보존처 리를 마치고 수장되었다
.

전실벽면 (아래 )
타임캡슐광장은 남산북사면 줄기의 끝부분 대지에 전체적으로 달의분화구를

본뜬 모습으로 조성되었다. 광장에는 수장품이 묻힌원형광장(2l4평)을 중심으로

전망대. 전실(사방형의 지하공간), 은행나무를 삼각구도로 하고 주변에 광장진입

로.기둥. 전망대 등이설치되어 있다
.

원형광장으로 통하는 곡선진입로는 지하 6刷까지 완만한 경사의 통로로 광장

과 바깥을 이어주는 육면체 형태의 전실과 만난다. 전실 벽면에는 광장의 설림취

지,타임캡슐에 대한 설명과 내장들에 대한의비등을표기해 놓았다
.

원형광장 가운데는동심원의 판석이 놓여있는데 판석위에는 영어, 일어등 세

계각국의 언어로 타임캡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으며 태극 마크가 여리게

새걱져 있다. 광장진입로 왼록에는 전망대를 설치, 관람객들이 쉴수 있는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타임캡슐광장. 남산, 서울시내 고궁들을 비롯하여 릴리북한산까

지한눈에 볼수 있게조성하였다
.

班 는및속Y,4 익사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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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급보를 알리던 근대통신의 뿌리

서울타워
.

남산봉수대

봉수만誠動는 국가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동시에 해당 지방의 주민들에게 알려서 위급한 상황에 신

속하게 대처할 목적으로 마련한 군사통신제도이다
.

조선시대 때봉수는 밤에는 불.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및으며. 평상시아는 하

나,적이나타나면 둘,경계에 접근하면 셋.경계를 침범하면 넷.경계에서 적과

아군이 접전중이면 다섯의 봉화를 올렸다. 봉수로는 크게다섯개의경로를 통해

목멱산 봉수대(지금의 남산봉수대)로 집결하였다
.

남산봉수대는 조선 태조 때도읍을 한양으로 을긴후 설치하여 갑오개혁 다음

해인 l895년(고종 32) 5월 9일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근 5oo년간 사용되었다. 봉

수대의 명칭은 남산의 옛이름을 따서목멱산 봉수라 불렀으며 서울에 있다고 하

여경봉수라고도 불렀다
.

서울시는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의 일환으로 남산봉수대 l개를 고증작업을 통해

복원하였는데 전체면적 106.14mU 공사비 3U 1,600만원을 들여l992년에 착공

하여 l993년 7월 l6일에 준공하였다
.

l994년 l월 l일 중구청 주관으로 복원된 봉수대에서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산봉화식' 을 갖고 전통적인 방법에 따른봉화를 올렸

다.연료는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연기가많이 나는싸리나무와쇠똥등을사용하 ' " W 1 '33



였다.

봉수의 기원은 중국주대(肩代)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i刻 .당(唐)

의발달된 제도를 참작하여 적정과 산세. 지세, 천후, 밀림등의실정에 맞게독창

적체제를 갖추었다. 초기국가시대에 이미그존재를 확인할수 있고, 삼국시대

에는 실전에 크게활용되었으며, 왜구에 대비하여 연변봉수대(沿遲漆體臺)가 설

치되었다
.

고려시대에 이르러 봉수제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운영의 방법과 요

령을 전국에 시달하기도 하였다. ll23년(인종 l)고려에 사신으로 왔던송나라 사

신서긍(衛測은 그의고려견문록인 r고려도경(高麗測騷J에서 "밤이 되면산마

루에 봉화를 밝히고 여러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 왕성( i;.情 :송도)에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산(흑산도)에서부터 시작된f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통해

볼때당시흑산도에서 재성까지 봉수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

조선시대에는 고려조의 봉수제를 답습하여 정착시키려고 하였는데 봉수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 였다. 이 당시에는 해안으로 침

입하는 왜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상황전달이 중

요한문제였다
.

한편, 세종대 이후에는 북방여진의 침탈이 심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나타나자

북쪽 국경지대에도 봉수제를 정비하였다. 그래서 여진의 침탈이 심한 지역부터
.

그리고 전략상 방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의 축조와 함께목책(木術),

군사시설 등을확충하였다
.

연대축조의 거리는 연변(沿i刻봉수의 경우에는 lo리나 l5리 간격으로 하고 중

국제도글 람작하여 산 꼭대기의 정상핀다는 산허리에 설치하여 산을 오르내리는

데차f적 할이 밀들고 교대에 있어시도 시간이 반축되도록 하었다. 총 7o6개의

봉수대는 북방두반강 연안과 압록강 연안. 남방의 경상 .전라 양 해안 딘제주도

해안에 조밀하게 배치, 왜적방어에 중점을 두고있다. 그중여진대비봉수는 l .

3거로K誇)로 28o개, 여진및중국 대비는 4거로로 lo6개, 채구 대비는 2 .5거

로및제주도거로 32o개였다
.

봉수는 산악이 많은우리 나라에 적합하여 먼거리통신수단으로서는 어느통

신수단보다 신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진(경흥. 경원, 은성. 종성, 회령, 부

령)이 어느곳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곳초경에서 서울아차산까지는 약6시간, 우

4撚.도및록으츠의 력사기행 암情흥, 서수라)에서 아차산까지는 약 l2시간이면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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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남산봉수대

봉수제도는 파발제와 함께근간통신망으로서 운영되었으며, 인조~숙종대 간

에개선책이 강구되고 l895년(고종 32)에 이르러 근대통신제(전신 및 전화)가 설

치됨으로서 폐지되었다
.

우리나라의 봉수제도는 다른나라보다도 발달된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비록

민간통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변경의 급보를 관민이 함께공유하고 국토보

존과 민족문화를 유지시키는데 큰구실을 하였다. 특히, 불과 연기의 5단위 전보

방식은 근대통신(디지털 광전송법)의 부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적 의의

가 크다.

한편봉수대는 폐쇄된 이후에 일제때중요한 용도로 사용된 바가있다. l9l9년

3 .l 독립운동의 봉기신호로써 이용되었는데 봉수는 일제때독림운동의 신호탄

으로씨 기능을 하였다
. \ K W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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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봉경로(조선시대)

第1雌路 第2適路 第3鐘路 第4雌路 第5適路

(제1거로) (제2거로) (계3거로) (제4거로) (제5거로)

경흥 서수라 동래 다대포진 강계 만포진 의주고정주 순천돌산도

(慶輿西氷羅) (東諒多大漆料 (江界漆浦測 (義州古靜州) (朧天突山島)

를 주 를 주 주

온성유원 영천성황당 의주통군정 삼화우산 진도 여귀산

(讓賊惡劃 (릿l滿避皇) (義州流軍亭) (三料率山) (珍島女責차

를 루 를 주 를

북청석용 순흥죽령 평양화사산 장연미나산 옥구화산

(핀靑崙奪) (順興前襤) (平壤畵寺山) (長潔滿羅山) (÷責養流山)

를 를 를 T 를

안변철령 충주마산 개성송악국사당 해주연평도 양성괴태관

(安遲錢嶺) (忠州馬山) (陽漆松岳國諒堂) (海州延婦惡) (誘織塊蓄漆)

를 를 를 를 주

양주아차산 광주 천림산 한성무악동봉 한성무악서봉 망천개화산

( 衛 w 朧 A ) (廣州天臨山) (漆識母岳東峰) (漆識母岳西綠) (湯川關茫山)

T

;........tB a 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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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물로만나는친산공원
현대인의 휴식처 남산공원의 역사와 숨결

김유신장군동상

남산공윈에 가면 역사적 인물들을 동상이나 시비(를流)

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선현은 말이 얼되 후손의 마음속에

서 언제나 준엄한 꾸릴을으로 민족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남산공원 백범광장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만날수 있

는신라의 명장 김유신(촌鹿信. 595-673)장군동상은 l969

년 9월 23일에 편림되었다. 애국선열조상건림위원회와 시
를 l @ l

5 Q o f 詠r.< 린a謂 울신문사가 공동으로 건립한 이동상은 높이가 4m로 조형
김유신장군동상

미가뛰어나다. 오른손에 칼을빼들고 말을타고달리는 역동적인 모습에서 신라

화랑의 기개와 기상을 엿볼수있다
.

김유신장군은 김춘추(출崙秋)와 더불어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

였다. 증조부는 532년(법흥왕 l9)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의 구해왕이며,할아버

지는무력(必力), 아버지는 서현(綠刺이다 .

김유신장군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에서 모두승리를 거두었고 김춘추를 왕으

로추대하였으며,66o년(무열왕 7)에는 상대등( h光等)이 되어당나라 소정방(崙

핀5.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초.弄)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렸다. 663년(문무왕 3)에는 백제부흥군을 토벌하



남산공원 안내도

관리소에서 팔각정까지 憶 727계단)

순찰도로
체육공원약수터

올라갈 때 48분. 내려올 때23분

남대문 방면

천일약수터 「도서관길 219-f1';t

lo州단

해방출 識추~7

郵團료 ,분수대길

케이블카 휴게소 77출린
서울타워

이태원입구 . 7麗게

감츠초약수터 녹색체육회

i299f1'a
상춘약수터

녹색약수터

을지로.

퇴계로 방면

漆-.小
차링통행

국립극징

동국해학교

템버서더료텔 방면

-?aa ,諒請n친

麗
신라호텔 장충체육관

상간지역 .39



고 668년(문무장 8)에는 당과 신라연합군의 대총관(火理濟)이 되었고, 고구려를

정벌한 후 태대각간(光大jfj T)으로 승진하였으며, 676년(문무왕 l6)에는 당나라

군사마저도 축출하여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흥덕왕 때 흥무대왕(9.?武犬.i÷)에

추존되었다
.

계속되는 원정속에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앞을 지나칠 때뒤한번들아보지

않았다는 일화, 혹독한 추위속에서 행글에 지친병사들 만을어깨글 드러내놓고

앞장싫다는 일화, 아들원슬이 당나라군과의 전투에시 패하고 도망해오자 참수형

에 처하라고 왕에게 린의하고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는 일화들을 통해 릴유신은

스스로를 임직히 단속하고 모범을 보인 장군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치사욕에 눈

이어두운 오늘발에 글선수범이라는 미덕을 남긴정치인이자 군인으로 기억결만

하다.

퇴계 이황선생동상

시릴남산도서관 정문 앙록에는 퇴계 이황(천溪 를撚, 1501-撚7o)설

생동상과 다산 정약용선생동상이 세위져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들과 일반인들에게는 학문의 중요성과 지식인의 역할을 되새기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

퇴계 이황선생의 동싱은 l97o년 lo월 2o일에 핀정피었다. 조선중기

의푼신이자 학자인 이황은 27새었린 淸27린(숭종 2린에 린사시에 합격

하였고. 피세 때인 l534년(중종 29) 분괴씨 는제하고 승군원부정라(린

기流MJiH-U)가 지변서 관계에 발을들여놓게 되었바
.

이황은 여Bi 벼슬을 거치指66년(법종 2l)에 공조한서, 예로판서글 지

내고 l5錯년(선조 l)에 우찬성을 거처홍문관 .예문관대제학을 지내고

고향에 은퇴하여 학준에 전넘하였다. 특히이황은 주자학를 정대성한 대

이황선생동싱 유학자로 성(E을 기본으로 일생동안 경(i撚을 실천하고 주자의 이기이

윈른을 발전시 켰다
.

그는 이기호발설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이 W 가 발(精)하여 기(a)가 이(i'tO

에 다다르는 것이 4반(精)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이것을 타는[漆1 것이 7 U m 이

라고 하였다. 이 학풍은 뒤에 이원른에 반박하고 나선 기호학파에 대하여 영남학

천). Ir-'?|-U.,,'-피 곡J.j./ 힝 파글 이루었는데 동서당쟁은 이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린이 깊었다
.



풍기군수로 있을 때 그는 주세붕洲1ti.流)이 세운 백운동서원(白流洞 il(:朧에 편

액,서적, 학전을 하사할 것을감사를 통해조정에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되었는

데이것이 조선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經修,ti:.料이다. 그는 로 도산서원

(縮山 3料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으며, 시문은 물른 글씨

에도뛰어났다.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서 중종 .명종 .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

았다.

이황의 학문은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영남을 배경으로 한주리적인 퇴계학파를

형성하였으며 도쿠가와(程川) 이래로 일본 유학의 기몬학파 및구마모토(熊本)학

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했다. 또한 개화기 중국의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의사상은 동양 3국에 커다란 자취를 남졌다
.

다산 정약용선생동상

다산 정약용(茶tlJ T r , M 1762-1836)선생의 동상은 l97o년 lo월 2o

일에 건립되었다
.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정약용선생의 일생은 대체로 3기로

나눌수있는데 제l기는 벼슬살이를 하던득의의 시절이요, 제2기는 귀

양살이를 하던환난의 시절, 그리고 제3기는 향리로 돌아와 유유자적하

던시절이다
.

정약용의 호는 다산(料li) 또는 여유당(理雷刻으로 어릴때아버지에

게 경사를 배웠으며 l6세 때 서울에서 이가환(享家l始 .이승훈(寧次燕)

등으로부터 이익(享濯)의 학문에 접하였다. 23세 때는 마재와 서울을 잇 7 i..#. . o ÷?4f

는두미헙 뱃길에서 이벽을 통하여 서양서적을 얻어읽기도 하였다
.

l789년(정조 l3) 문과에 급제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도 천주교

인이라 하여공서파의 탄핵으로 유배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정조의 정약용선생동상

총애를 한몸에받았으며 암행어사. 참의. 좌우부승지,곡산부사, 형조참의 言a

거를다. 정조의 지극한 총애는 도리어 화를 자초하기도 하였는데 정조의 죽음과

때를같이하여정약용은 고난의 길을 걷게된다
.

l8ol년(순조 l)부터 그는경상북도 포항장기,전라남도 강진, 다산초당에 이르

는 l9년간의 긴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약용의 오

랜유배생활은 학문적인 체계의 완성과 방대한분량의 저술을 남기는 결과를 가 W W -41



져찰다.

초기정약용의 유학경전에 대한연구로는 w강중용강의(內降率庸講識J, q

정당대학강의(熊政堂大要漆識J 등이 있으며, 기술적 업적으로는 l789년의 배다

리준공, i793년 화성의 설계를 손꼽을 수있다. 그의저술로는 r마과회통(朧科會

函J, r주역사전爛易四萎)J, r목민심서(牧民心書)J 등이있고. i8i8년(순조 i8) 이

태순의 상소로 귀양이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r흠흠신서(論鉛新書)J와 r상서

고훈(尙書古訓)J 등을 저술하여 그의 6경4서(六經四書)와 l표 2서(一表二書)를 완

결지었다
.

백범광장과 김구선생동상

과거남산 야외음악당이었던 백범광장은 일제강점때조국의 광복을

위해일생을 바친백범김구(白凡 金九, 1876-1949)선생을 기념하기 위

해 l968년 8월 23일에 개설되었다. 이광장에는 원래이승만(를脚脚 대

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으나 4 .l9혁명 이후에 철거되고 백범선생의

동상이 세워졌다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김구선생은 본명이 창수(崙洙)이며 황해도

해주출신으로 7대독자였다. 해주의 동학농민혁명을 지휘하다가 일본군

에를겨 l895년에 만주로 피신의병단에 입단했다. 을미사변으로 충격을

받은 그는 귀향을 결심하였고 l896년 2월 안악 치하포에서 일본군 중위

쓰치다(土圖壤亮)를 맨손으로 처단하여 2린l의 의혈청년으로 국모의 원

.f 壽7 한을푸는첫거사를 결행하였다
.

.,' .및 : "

김구선생동상 l896년 5월 집에서 은신중 체포되어 해주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집행 직전고종황제의 특사로 집행이 중지되었으나 석방이

되지않아이듬해 봄에탈옥하였다
.

l9lo년에는 신민회에 참가했으며. l9l9년 3 .l독림운동 이후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총리대리, 국무령을 역임하였고

l928년에는 한국독립당을 조직,당수가 되어항일운동을 지취했다. l944년에는

임시정부 주석에 선임,l945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

8 .l5 광복을 맞자귀국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l948년 남북협상을 제

42 .sL심속으료의 역사기행 창하였는데 그후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가 육군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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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기념관 만중근의사의 글씨를 새긴바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l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저서로

는 9범일지(幽 凡進志)J를 남졌다
.

안중근의사동상과 기념관

중구남대문로 5가 47l번지에 위치한 남산광장, 혹은안의사광장은 일제때는

조선신궁으로 오르는 길목으로 경성신사가 있면 곳이다. 안중근(출를根
.

1879-1910)의사의 동상은 l959년 5월숭의여고 앞에 건립되었는데 l967년 3월

26일에 이곳 남산광장으로 옮졌다. 또한 이곳에는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영원히 기릴하기 위해국민의 성금을 모아 l97o년 lo월 안중근의사 기념

관이건림되었다. 기념관에는 안중근의사의 사진과 유묵 등소장품 ll4점이 전시

되어있으며, 영전이 마련되어 참배도 / 능하다 .

i9o9년 lo월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흥 이토오 히로부미(件誇ttt를)를 사

살함으로써 걱레의 얼을 세계에 빛낸 안중근의사의 동상 대석에는 ''조국이 기울

어 갈때 정기를 세우신 이여/역사의 파도 위에 정기를 세우신 이여/해 달도 길

을 멈추고 다시 굽어 보도다"라는 찬시가 새걱져 있다. 로한 어록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분수대, 꽃시계, 벤치등이조성되어 있고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청소년의 산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 낟산지인.라3



안중근의사는 황해도 해주출신으로 한문을 수학하고 말타기, 활쓰기를 익혀

문무글 립했다. l895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 l9o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고 l9o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망명을 결심하게 되고 이후삼흥학교를 설립하였

으며남포의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경영에 전념하다가 이윽고 북간도료 망멍하였

다.안의사는 l9o8년 6월에 특파독림대장 겸아령지구군사령관이 되어함경북도

홍의동의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경흥의 일본군 정찰대를 격파하였다. l9o9년 lo

월 26일 하일빈역에시 이토오 히로부미에게 천총을 발사 3발을 명중시켜 숙게하

였라 하밀빈 총엉사 가와카미,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만철이사 다나가 등에게

중상를 임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l9lo년 :?들 料일오진 lo시 반주의 여순4록헝

장에시 순극하였다. 안중근의사가 재할숭에 정필한 r동앙평화촌J은 주f.?한 역사

의식으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l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

장중장이 수여치었라
.

안중근의사상 옆에는 자연보호헌장비가 있는데,l98o년 5월 l3일 세종라이온

스클럽에서는 자연보호헌장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국민모두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즉하여 후손 대대로 글려수자는 내용의 비즐 이곳에 린릴하얼바
.

성재 이시영선생동상

독림운동가이자 정치가, 초대부통령이었던 성재이시

영(省齋 辛始榮, 1869-1953)선생의 동상은 l986년 4월

l7일 백범광장 내에 건립되었다. 그의동상은 국민의 정

신적 지수였린 풍漆에 될찰게 지장이를 를고 좌식에 앞

아 있는 형상이내 행등하는 지식인의 대록 인상글 풍긴

다.

이시영선생은 l撚料년(고종 22)에 사바시 (,iJi,!U 에 합

격한다를 lo여 년간형조좌람, 출문관교치, 승정원부승
이시영선생동상

지. 궁내부수식할의 틀을 역임하였다. 撚o5년 를사조약

의강제체결을 계기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재차중용되어 평안남도 관찰사, 고등

법원판사를 역임했다. 한편으로는 안창호, 전덕기, 이동넘, 이회영 등과함께비

밀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

撚 .도심속.c.초의 역사기행 l9lo년 한일합방이 되자만주로 망명한 이시영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릴,독림군



을양성했으며, l933년 중반김구, 이동넘,송병조, 차이석, 조완구, 김붕준 등과

함께 임시정부 활동을 전개하고 국무위원 겸범무위원이 되어독릴운동을 지속적

으로전개하였다. l945년 광복과 더불어 임시정부 국무위원 자격으로 귀국하여 성

균관총재, 대종교활동에 진력하기도 했다. l948년 7월2o일 제헌국회에서 실시된

정 .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이승만의

전횡에 반대하여 l95l년 5월 9일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과동시에 국정혼란과

사회부패상에 통감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i953년 8訓1를 일기로 별세

했다.

김익상의사 의거터

소파길을 따라남산방향으로 오르다 보면드라마센터가 있는

서울예술대학이 나오고 를더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국림영

화제작소 맞은편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나타난다.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정문 오른쪽 기둥 옆에는 표석이 하나 있는

데그표석에는 이렇게 좌어있다. "김익상의사 의거터".

김익상(4焉挑, 1895-1925)은 경기도 고양출신으로 평양의
김익상의사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

로와서광성연초공사의 기계감독으로 근무하였다. l92o년 만주봉천으로 전근된

것을 계기로 비행사가 되기위해중국 광동으로 갔다. 그러나중국이 내전에 필싸

여비행학교가 폐교되어 상해로 돌아왔으며 이곳에서 전차회사의 전차감독이 되어

잠시일하다가 항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의열단에 입단하였다
.

l92l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金,긴料으로부터 총독암살의 밀령을 받은 김익상은

9월 l2일 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하고 당시 남산에 주둔하고

있던총독부 건물에 잠입하여 2층 비서과를 총독실로 오인
.

폭탄을 던됐고 다시회계과장실에도 던졌다. 비서실에 던진

폭탄은 불발이었지만 회계과장실에 던진폭탄은 폭발하였

다.김익상은 혼란한 틈을타서총독부 건물을 빠져나와 평

양을 거쳐중국으로 유유히 탈출하였다
.

이후 l922년 일본의 육군대장 다나카가 상해에 도착

한다는 정보를 의열단이 입수하고 l차 저격은 오성륜 남산치억.긴5



(法波流)이 맡고 2차 저격은 김익상이 맡았다. 그러나 오성륜이 권총을 발사한 순

간 신혼여행 중인 영국여인이 마침 다나카의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

갔고, 달아나는 다나카를 향해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으나 역시불발이 되고말았

다.현장에서 달아나기 시작한 김익상은 즉사한 영국여인의 남편이 를까지 를아

와촌 권총에 맞고붙잡혔다
.

체포된 김익상은 사형이 언도되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누차 감형되

어출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뒤를 를던 일본형사에게 암살당하였다. l962년에는

침익상에게 린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

소월시비

남산도서관 동쪽 양지바른 곳에는 서정시인 김소월(金

素피. 1902-1934)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料68년 3월

i3일에 건립된 이시비에는 다음과 같은 r산유화J 시의
.illl jill ji" li!j ;
4l_ T 7 전문이 새기치 있라

.

산에는 꽃피네/ 꽃이피네/ 찰봄 여를 없이/ 꽃이 피네/

산에/산에/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산에

서우는 적은 새요/ 꽃이좋아/ 산에서/ 사느라네/ 산에

는 꽃지네/ 꽃이 지네/ 찰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소월시비

본명이 정식(延E)인 김소월 시인은 평안북도 구성 출

신으로 사림인 남산학교를 거쳐오산학교 중학부에 다니던 중 3 .l운동 직후 학

교가한때폐교되자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 졸업하였다. 당시오산학교의 교

장은조만식 핀생이었으며 소월은 시춘, 이돈화, 김억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다 .

특히, 팅소월은 그의시적재능을 인정한 결억을 만난것이시에될대적 영항을

미릴다. 州料딘 일본 동경상과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였으나 9월 간동대지진으로

를퇴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광반업. 동아일린지국 경영의 실째로 실의에 빠됐

고 l9狀린 고향곽산에 돌아가 아편을 적고 자발하였다
.

i92o년 r창조J에 r낭인의 봄J, r야의 우적J. r오과의 읍J. r그리워J, r춘강J 등

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활동을 펼찰다. 작품발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

은 i922년부터로 주로 r개벽J을 통해 r금잔디J, r엄마야 누나야J. r진달래꽃J 등

.添 .도심?.7.초의 익사기행 을발표하였으며 i923년 같은잡지에 r예전엔 미처몰란어요J, r가는 릴J. r산J 등



을발표하였다
.

민요시인으로 등단한 김소월은 전통적인 한(R씨 정서를 여성적 정조로서 민

요적율조와 민중적 정감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주목받았다. 시집으로 생

전에출간한 r진달래꽃J 외에사후에 김억이 인은 r소월시초J, 하동호 .백순재 공

편의 r못잊을 그사람J 등이있다
.

조지臺시비

남산 북쪽 기글 순환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조지훈撚

芝黨, 1920-1968) 선생시비는 l97l년 5월l7일에 건립

되었다. 시비에는 다를과 같은 r파초우(를熊雨)J 전문이

새걱 있다
.

외로이 흘러간 한송이구름/ 이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성긴 빗방울 파초잎에 후드기는 저벽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조 찰어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

마다 바라봐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 f 雌 료

조지훈시비

름/ 이 밤을 어터메서 쉬리라던고

본명이 동탁인 조지훈 시인은 경상북도 영양출신이며 박목월, 박두진과 더불

어 r청록집J을 간행하여 청록파시인으로 불렸다. i94i년 혜화전문학교 문과를 졸

업하고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교전문강원 강사를 지냈고, 불경과 당시(曆詩)를 탐

독하였다. 조선어학회 r큰사전J 편찬위원과 고려대학교 교수, 6 .25 당시종군작

가등을 거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초대소장을 역임했다. i939년 4월 r문장J

지에 r고풍의상J이 추천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조지훈은 r승무J, r봉황수J 등

을 발표하면서 추천이 완료되었다. 초기추천작품들에서는 한국의 역사성을 의식

하고 고전적인 미의세계를 찬양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지훈의 작품

경향은 r청록집J, r풀잎단만 ,r조지훈시선J의 작품들과 r역사 앞에서J의 작품들

로대별된다. r청록집J의 시편들에서는 민족의 역사적 맥락과고전적인 미의세계

에대한찬양과아울러 선취의 세계를 노래하였다. 기타저서로는 시집 r다&과

수상록 를씨기대어J, 시론집 r시의 원리J, 수필집 r시와 인생J, 번역서 r채근친

등이있다
.

조지훈시비 아래쪽에는 l968년 6월 6일 청우회가 세운 반공청년운동기넘탑이 남산지역 .친7

있다.



남산공원의 역사

남산공원은 l885년 지금의 예장동 일대에 일본인의 거류가 허용되면서부터 공

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예장동 일대는 원래옛날 영문군졸들의 무예연습장

이었기 때문에 예장(藝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일대를 '왜장터' .혹

은 '왜장이' 라고부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작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일반적

인평가다. 임진왜란때 이지역일대가 해군의 주둔지였는데 일본인들이 이 지역

이왜장(倍情) 또는체성(悽T幽과 관계가 있는곳이라 하여거류초기부터 '때성대

(價雄必)' 라는 이름을 붙여자기네들의 성역처럼 생각하였던 것이다
.

예장동 일대를 성역으로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l897년 3월 l7일 이일대3,ooo

여 평을공원경영의 목적으로 영구대차지 (yj<小制...撚}로 하였으며 ,7월에는 이곳

명칭을 왜성대공원이라고 이름것고 도로개설에 착수했다. 이후 휴게소, 분수대
.

주악당, 연무대를 신설하고 벚꽃 6oo그루를 심어공원으로 조성하였다
.

거류민의 숫자가 늘어나자 일본인들은 왜성대공원 외에또하나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는데 서편의 땅을 눈여겨 보게된다. 조중웅. 송병준 등 친일

각료들을 움직여 이땅을한 .일공동의 공원지로 조성할 것을획책하였다
.

결국 남산식물원이 있는 자리로부터 남대문까지 이르는 남산 서북록(料北麗)

일대(현재의 회현동 일대) 3o만 평의땅을 l9o8년 영구무상대여를 받는데 성공하

여 그해봄부터 공사비 l.8oo원을 들여도로개설. 정자 기타 각종공원시설을 만

들기 시작하여 l9lo년 5월 29일에 정식 개원하였다. 이때고종은 칙사를 보내 치

하하고 한양공원(淡陽公園)' 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였다. 고종의 친필로 새걱진

한양공원 비석은 현재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다
.

그러나 일본인들은 옛안기부 자리에 통감부를, 옛수방사 자리에는 헌병대사

령부를 설치하는 등 남산의 훼손은 계속되었다. l9lo년 한일합방으로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운뒤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양공원

의 개원 이후 일본인들은 한양공원을 새로운 공원으로 확장개편하는 두 가지 계

획을 수림하였다. 그한 가지는 남산 일대를 모두포함하는 대확장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신궁(洲E申宮)을 건립하는 문제였다
.

l9l6년에 수림된 한양공원 확장정리계획, 곧남산공원 조성계획은 계획단계로

그했다. 이후 l9l8년부터 한양공원에 조선신궁 건림계획을 진행하여 l92o년에

4料.토#속.:.고의 익사기행 지진제를 거행하고 l5o만원의 예산으로 조선신사를 건림하기로 하면서부터 한양



공원은 오히려 폐쇄되었고 시설일체가 제거되었다
.

현재의 남산식물원 자리에 있었던 조선신궁의 건림공사는 계획보다

늦어져 l925년에 완공되었다. 이 신궁이 건림됨에 따라 5oo년이 넘도록

남산 정상을 지컥온 우리의 국사당은 인왕산으로 옮겨야 했다. 경성부 안

절씨 거류하는 일본인의 수호린으로서 남간 북족 기를에 실치하였던 정

성신사를 l928년에 확충하여 본전으로 재축한 이후 일본인들의 발걸을

이를이지 않아남산은 사실일제의 일본정신 전파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

l94o년 3월 l2일자 조선총독부 고시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던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은 일체의 공식 명칭에서 사라져 버리고 방산공

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

광복이 되자 남산은 이제우리의 손에 의해 훼손 되었다. 남북분단과

6 .25를 전후하여 월남한 사람들이 남산주변에 집단으로 모여들어 이 고종의 친필이 새겨진 한양공원비석

일대를 '해방를 이라고 불렀다. 또한 약 35만평에 달하는 남산공원은 l957년 9월

부E.i 3공화극 때인 i!)75년 9월차지 부리狀차례나 용치일부다 해제되인서 산허

리에각종 대형시설물들이 들어섰다
.

l956년에는 숭의여고, l957년 중앙방송국 남산방송소. l958년 외국인 임대주

택단지와 외국공관 관저등이들어싫고. l962년에는 자유센터와 타워호텔, 각종

교회와 사찰등이세워졌으며, l97o년대를 전후해 외인아파트, 맨션아파트, 각종

글부대 시설들이 우후죽순처템 는산을 파고들었다
.

늦게나마 서울시가 지난 l984년 9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지역 l4만여 정을

공원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어 건설부고시 374호에 의해 장충단공원 9만

9,ooo여 평을 편입시키는 등 남산 잠식을 막기 위해노력했다. 광복 이후우리의

손에 의해 訓손되었린 남산공원이 제모승으 찾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바. 특히 指93년부터는 남간제또습찾기사업이 른적화되인시 찰산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교육의 장,시민휴양의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참9치박.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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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마다 선현들의 깊은사연이 담겨

남산팔영

옛날부터 많은 선현들은 남산에 올라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청풍을 맞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시로 표현하곤 했다.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은 r한도십영 (漢料

+ a J 을 을는 가운데 남산의 꽃구경을 노래했으며 서거정, 강희맹, 이승소 등도

남산의 꽃구경을 한양십영(漢階小料의 하나로 꼽았다
.

성현은 현재의 남산북쪽 기글 l호터널 입구 일대인 청학동을 한성의 가경이라

고극찬하였으며, 이행은 청학동에 연거하면서 남곤을 비롯한 여러시우들과 함께

시연주석을 벌이기도 하였다. l73o년(영조 6)에 창설하였다는 남별영과 구내 계곡

물에걸쳐세워진 천우각 주위는 여름철 피서지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근방석벽

에는 "삼아f 라는각자가 새겨져 있어예로부터 명소임을 전해주고 있다
.

특히. 조선초기예문관대제학 찬성사 및판한성부사. 즉 오늘날의 서울시장을

지낸교은 정이오(1354-1434)는 남산에서 볼 수 있는 여밀가지 경치를 r남산팔

영(南山八詠)J이라는 제목 아래 시를 을었다. 그 내용을 소재별로 살펴보면 첫째

구름이 북쪽궁궐에 가로지른 것(플流則리幽), 둘째물이남강에 넘치는 것(水熊商

a:). 셋째 바위 밑에그윽한 꽃,넷째고갯마루의 높은 소나무(嶺上長綠), 다섯째

5o .도t 속.c.로의 역사기행 삼월의 답청놀이 (三月賂淸), 여섯째 중양절의 등산놀이(九月登高), 일곱째 언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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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일대모습

올라 관등행사 구경(피率流理. 여밀때 시냇물에 갓간 빨기(流拓禮經) 등을 노래

하고 있다
.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남산에 올라북쪽글 바라보떤 벌리삼각산 아래

아늑하게 보이는 궁될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남쪽으로 고개글 들리면 유유히 흐

츠는 한강틀의 잔잔한 파도에 보래톱이 공게 필를고. 그냥 떠내리가는 듯한 돛단

배가 평화를기만 하며. 산은 녹를이 우기지고 를짜기의 바위들에는 기이한 풀들

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윽하고. 간마루에 우뚝 솟은 푸른 소나무는 허공를 버티고

있으며, 창공엔 흰 구글이 한가글게 떠틀고 고요한 할엔 리영청 밝은 달이좋으

인,남산의 남쪽 기글은 봄철이면 꽃피고 밝은바람이 불어오고 새싹이 들아나며
.

가을이면 터없이밝고높은 하는 아래글짜기마다 붉를 단풍있 들들이고. 푸른 소

나뚜가 층층이 둘러반 속에앞아술잔을 기울이때 한수의시를를고. 4절초파일 감간시억 .간



에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장안집집마다 연등놀이가 성대하며, 밤하늘이 대낮같이

밝아그구경밤새도록 흥을일으키며, 천천히 흐르는 골짜기 물은밝고깨끗하여

발및기 아까우며 갓끈 및으면서 를은 꽃잎이 한가롭게 동구 밖으로 데내려가는

것을보노라면 여기가 도원경인양착각할 정도로 명소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

노인정터

대한극장 옆길을 따라 남쪽

미주아파트를 지나남산 기글으

로 오르면 느터나무 고목이 있
濕要.讀fj

는 한옥집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 1讓f.Q 바로 노인정터다. 현재 이곳 중

구 필동 2A 134-2번지에 노인

정를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적으

로살펴볼 때크게두 가지의 단

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첫

째는 세도정치' 요,들째는 '갑

오경장' 이다
.

이 정자는 조선 후기 헌종 때
노인정터

세도정치를 했던 풍양 조때의

조딴영이 세운 것으로 그 뒤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곳을 지키며 정자 뒤바위에

r조씨노기(撚燎老燎)J라고 새졌다고 전해진다. 토한 이 정자는 청일전쟁

(1894-1895)이 일어나기 2개될 전 일본의 강요로 조핀대표 신정희와 일본의 오

토려(大 c3介) 공사간에노인정 회담을 진행했던 장소다
.

조만영(趙萬永. 1776-1846)은 그의 딸이 익종(추존왕)의 왕비가 되고 그 아들

힌종이 왕위에 오르자 아우인 조인영과 함께 안동 김씨에 대림하여 세도정치를

한인물로 호는석애MI' R), 시호는 충경(忠撚 o 다.각조(弄誇)의 판서와 오늘날의

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틀을지냈으터,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

노인정터는 갑오경장이 태동된 장소라는 점에서 특색있는 장소다. 일본의 강요

로 회담이 진행되던 당시 민씨정권이 동학농빈군을 진압하기 위해청나라에 원군

52 .도#를.4초의 역사기릴 를 요청하자 일본은 천진조약을 릴미로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파병하였다
.

전쟁이 불가피했던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을 점유하기 위해서 내정간섭의 고배

를늦추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청나라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

자고 제의하기에 이르고 청나라는 이를 거절하고 만다. 그러자 일본은 서울에 주

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력을 바탕으로 단독처리를마음속으로 다지게 된다
.

즉 갑오년(1894) 6월 l일오토리 공사는 본국정부의 훈령대로 5개조의 내정개

혁안을 조선정부에 제시하고 6일정오까지 회답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는 부득

이린징희 등 3명을 위원으로 임넹하여 회담에 할여한다고 통핀하였고. 고종은 이

제까지의 폐단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진교하였다
.

익촌의 강압적인 위헙속에 l撚린빈 6월 8일 이곳 노인정에시 두 나라 대초가

회담을 했는데 이를 4인정회담 '이라고 부른다. 이회담에서 오토리 공사는 모든

분야를 lo일 이내에 시작하여 2년 이내에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대표는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하였다
.

따라서 일본은 남산에 설치한 포대의 포구를 경복궁을 향하여 조준하고 l개 연

대이상의 병력으로 경복궁을 포위, 점령한 다음 민씨정권을 해체시키고 친일내

각을 구성시린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조치를 단행하

였는데 이것이 곧갑오경장이다. 그러나 갑오경장은 동학농민혁명으로 고양된 농

민의 개혁요구를 일부수용한 자율적인 측면도 있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적 침투가 용이하게 되었고 각종이권을 차지하는 침략을 후진

해나란다
.

이곳노인정터 주변은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에 많은사람들이 이곳

에 정자를 릿고 풍류를 를기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딴영의 느인경이 이곳에

있었고, 청성부원군(.Mfli)U) U 식수(企料E)가 재산루(Yhlll料)라는 정자를 천

고 강세황(姜世累), 정만조(刻漆似), 정범조(刻範類) 형제와 함께즐졌다고 한다.

고송때 글산(MilLl) 이유원(를情;j)른 쌓회정 E 料 4:)을 지어방시 정치를 구상하기

도 하였다. 또 천석각(泉f湖)이라는 정자가 휴암천 샘가 옆에 있었다고 한다. 옛

날부터 물흐르는 모양이 나를가지와 같아서 삼아동(三 r洞)이라고도 하였다고 하

는데, 이곳에는 경산 정원용(刻f漆)이 지었다는 시가전해온다. 김좌근, 김병학,

박영원, 조용화, 윤정진 등이천석각을 주로찾았다고 한다. 료청룡정(靑龍亭)이

라는 정자도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금석문이 많이있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천석각 주변 H간지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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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옹조현명 암각문 조씨노기

에 있었린 삼아계(.4 r溪)라는 명문과 청룡정 주변에 임오삼월로 시작하는 금석

문. 재산루에 있얼던 아회시 (理.fr,U), 소호천(/Jvi;';/고)이 있었고 노인정터 부근에

서는 논옹綠淸) 조현명撚綠燎)의 시가 적힌 암벽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조씨노

기와 조현명의 시이외에는 소재가 를분명하고 문헌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다
.

남산사터

중구 필동 3가 79번지 남산 기글에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남산사(j-Mili寺)가 있

었다. 방산사는 현재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얼마 안되는 절터 중 하나이다. 남산

사는 어느 때인가 訓손되었는데 일제 때인 l9料년에 각념선사(能는fw)가 이 절

터 위에 각심사(料心는)를 지었다. 현재 이 릴이 있었던 곳에는 큰 규모의 금당터

와법당터, 석조계단과 석조기단, 주출돌터 ,문터. 지대석(UMl) 등이남아있다 .

남별영터

남별영dUJi 料)은 지금의 한국의 집 남쪽, 필동 2가 lo3번지에 있었다. 금위영

의분영인 많절영은 군사주둔지였다
.

남별영이 치를 설치된 것은 l73o년(영조 6)이며 남별영 아래남쪽에 남창(凉를)

이있었다는데 lol칸이었고, 북쪽에는 lo4칸의 하남창(T燕漆)이 있었으며,남창

서쪽 기를에는 l7칸이나 되는 화약고가 있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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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천정터

명동쪽에서 남산방향으로 오르는 소파길 초입의 왼쪽에는 조선초기에 녹천정

(鹿川후)이란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녹천정이란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7산에서 사를이 내려와 들을 바시린 시내' 라는 뜻의의미가들어있를 벌하다
.

녹천정은 원래무학대사가 터를잡은곳이었으며, 조선초기의 존핀핀람(權擊)

이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이 정자 아래에 있는 어정(御許)은 세조가 핀7'i기 저택

에행차했다가 이우물의 블을마및라고 해서붙여진 이를이바
.

한편이곳은 일제의 조선수랄의 본거지였던 조선총독부 관저가 있i#i 라치이기

도 하고, 국가정보의 막강한 렇을 가지고 있는 국가안린기획부가 있린곳이기도

하바.

와룡묘

중구 예장동 산 5.6린지에 있는와룡료(狀料料 il..? t츠...:.l流
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인 제갈공명을 모

시는사당이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5호인 와룡표는

조선시대 말엄상궁t論尙寫)이 처을으로 세됐다는 理賤로 4 s o

설이 있다
.

경내에는 와룡묘 외에 단군묘 .제석전 .약사

전 .삼성각 .요사 .문신각 등이 있어 와룡묘가 중

국 도교계 신령을 모시는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토

6 : i .l
착화된 종교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응을 보여준

다. 센간에서는 이것을 와를찰이라고 부르고 중국 와룡묘

신릴를 모시는 전래계급의 부방이 를겨치성을 드린다. 옛닐에는 특히릴인박수

우찰글이 많이찾았다
.

와룡표는 세 칸의 활작지붕 기와편으로 된 건물로 왼록 처나에 연이어서 정사

각형 지붕의 종각이 만들어져 있다. 사당 안에는 제갈공명과 관운장의 석고상이

漆셔져 있는데 각기 그 둘레가 豈in. 높이가 豈.5m이다. 이밖에 대북 .소북 .종 등

의의식용 악기가갖추어 져있라
.

진하는 말에 의하면 약 6oo여 핀 전이곳 됫면암벽에 제찰공냉의 엉상이 조박

되어 있었다고 하며 그 뒤 l862년(철종 l3)에 그의 위대한 행적을 추모하는 유지 '=44: 시억.:;:j



들이 이사당을 창건하였으나 l924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

다.따라서 l934년에는 유지들이 힘을모아라시재건하고 이글도 와룡묘라 하였

다.이베부터 시봉인(情小人)이 상주하면서 아침 저벽으펄 분향, 배례했으대, 한

신일과 기일,명절등에제향하고 각종행사를 했다. l976년에는 건물이 퇴락하여

시봉인이 유지들과 함께대대적인보수공사를 했다
.

와룡딘 전체는 중국 도교의 전래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속의 독특한 먼을 엿볼

수 있는중요한 사당이다
.

남산일대 민속놀이

고전을 살펴보면 남산 일대에서 각종 민속놀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었다

는사실을 말수 있다. 주로씨름, 답청(料靑), 연등구경,탁족(濕z), 중양절(重陽

f)의 등고(찰x). 활또기 言를꼽을수 있다
.

우설씨를에 관한차로글 보면 r동국새시기 (초幽초 lU1d)J 5월반오조에는 다음

과같은말들이 언급되고 있다
.

"젊은이들이 남산의 대장(候場 .z場情)이나 북악산 신무문(7[F武prl) 뒤에모여

세름을 하여승부를 거를다. 그방법은 두사당이 서료상대하여 무를를 구부리고

각자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글 잡고 왼손으펄는 상대자의 오를다리를 잡은 후

동시에 일어나때 상대자를 번적들어메어친바. 그피하여 및때 발리는 자파 지는

것이다. 내국(A淸. 안필이). 외국(차淸, 밖절이), 윤기차2@. 들ㄹ.l때치기) 등 여리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힘이세고손이 민첩한 자가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기는

사장을 도철국(인 z淸)이라 한다. 증국사람이 이즐 본받아 그짓을 고려기(Dl拉)

라하기도 하고요교(f漆)라고도 한다."

r경도잡지(京部撚4)J 5월단오조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남

산 아래 예장에서 젊은이들의 세글경기가 성행했다는 것를 말리주고 있다. 중국

사람들도 이를 본받아 고려희(凉i識차고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씨름의 법식이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천을반증하고 있다
.

음력3월삼될발(3월 3일)이 되먼남산 언덕에 올라화류H料料놀이, 즉 꽃놀이

를 하는데 이천을 답청x천이라고 하였다. 특히.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발가루에

반죽하여 쟁반처럼 둥근 떡을 딴든 다음 참기름에 지지는데 이것을 화핀(UJ"0이

諒.U.U1_U_0 ;,' olo-]/f,]-7]린 라고한다.



조선시대에는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이 되면 집집마

다 연등을 달았다.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서

등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

니면시 돈을 구하여 비용으로 쓰는데 이릿을 호 기 O W 차

고한다.

저벽이 되면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온장안의 남녀

들은 초저녁부터 남산 기를에 올라가 곳곳에 言를달아놓

은 풍경을 구경했다고 한다. 또한 악기를 들고 거리를 돌

아다니면서 느는 사람도 있었다. 이 날은 밤 늦게까지 서

을 장안이 사람으펄 북직대는 축제분위기었을을 절박t

수 있다. U ' -.- U"-U ?i?

특히, r동국세시기J에는 장안밖시골노파들이 서로다

투어와서 반드시 남산의 잠두봉에 올라가 이장관을 구경

했다고 적고 있다
.

r U ' U11
삼복 더위가 되면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져내리고 애쓰게 마린이다. 예나 지금이나 더위를 이기 讓經熊*5D
기위해 계절음식을 댁피나계곡에 나가 말을담그는 천으

로더위를 잊곤한다
.

기록에 보면 "6월 삼복이 되면 개를 삶아파를 넣고푹

를인개장국을 먹거나, 밀로국수를만들어 청채와밝고기

를섞어백마자탕(白蘇구湯)에 말아먹기도 하며, 미역국에
고구려 r각저총J 고분벅화(위 )

다밝고기를 섞고물을약간 쳐익혀 먹기도 하며, 호박과 김홍도의 r씨름도J(아래 )

돼지고기에다 흰떡을 및어넣어볶기도 하고또 굴비대가리를 섞어볶아 먹기도

하떠, 빌가루에다 호박을 별어넣고반즉하여 기를에 부치기도 하며, 별식으로 참

외와 수박 등을 곁들여서 남산과 북악산 계곡등 청간옥수를 찾아 같은 또래들이

모여밝은 개울물에 발도담그고 갓끈도 빨고하루를 즐겁게 놀았는데 이것을 탁

족회(濕辰會)라고 했다"고 전한다
.

r동국세시기J에 의하면 사람들은 국화를 따다가 찹활떡을 만들기도 하고국화

주를 담그고 또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을 잘게 별어 꿀물에 탄 화채를 만든 다을

음력 9월 9일중양절이 되면남산과북악산등 경치좋은곳에 모여마시고 먹으

며하루를 즐졌는데 이것은 등고(登高)의 옛풍습을 답습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차산시역.57



등고는 중국후한때여남사람환경(極景)이 은사價t) 비장방(費長雇)을 따라

노니는데 비장방이 ''9월 9일 여남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식구들을 거느리고

주리니를 만들어 수유를 및어 팔에바 때고산에을라가 국화주를 먹으면 큰 재앙

을면할수있다"고 하여그대로 따랐는데 나중에 집에돌아와 보니밝,개,양등

이모두죽어있었다고 한다. 비장방이 이말을듣고 "그것들이 너대신 죽은 것이

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후로 사람들은음력 9월 9일이 되면 산에올라가

술을마셨고 여자들은 수유를 넣은주머니를 차고다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

래하여 높은곳에오르는 것을 등고라고 한다. 오를날의 단풍놀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산 국림극장 됫편에는 석호정(n漆 7)이라는 활터가 있다. 석로정은 이곳에

있던노인정을 중수하여 l956년에 세운 것이다. 조선시대에 장충단공원 됫편동

국대후문쪽에 남산골 선비들이 심신단련을 위해이정자를 지었으나 6 .25전쟁

때 없어졌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곳에서 활을 린았으나 갑오경장의 영향으로

사풍撚刷이 위축되었다가 l899년에 사직동 황학정 (黃鶴亭)이 설림되면서 다시

왕성해됐다고 한다. 일제때인淸22년 조선궁도연구회의 발족으로 활보기가 다시

활기글 되찾았다고 한다. l945년까지 서울에는 4o여 곳의활터가 있었는데 그중

석호정도 유명하였다. 활터에는 활을 린았을 때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과

벽뒤에토성을 설치하였다. 화살을 주으러 다니는 길을 연전길이라 하고화살의

맞음과 떨어지는 방향을 알리는 기를고전기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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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H7.
L 1 i에서 간나는 친간의약수치

머리가 좋은아이를 낳는라는 남산의 주작수

부엉바위약수터

i9o2년 독일사람인 에쓴 씨드(Esson Third)는 r서울. 한국의 수도J라는 기행

문에서 약수에 대한 인상을 적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수에 집착하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저울 성안의 사람은 l5~2o척 밑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뿐만아니라

이것을 장명영약(長命憲藥)인 약수라고까지 한다. 우리유럽인들은 이런물을 식

수로사용한다는 것은상상할 수도얼고아마도 법으로 금했을 것이다."

사실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약수에 대해강한 집착을 보인다
.

옛날부터 산좋고물좋은곳을명승으로 꼽았다. 특히, 인왕산의 백호수, 삼청동

청룡수, 남산의 주작수라는 말이있었다. 남산의 주작수를 먹고아이를 낳으면 머

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조선의 사대부집 아녀자들은 머승을 시켜 남

산의주작수를 터다먹었다고 한다
.

서울의 많은 약수중에시 첫손을 꼽는 것은중구 예장동 산 5번지 남산공명골

에 있는 부엉바위약수터였다. 부엉바위약수터는 '범바위약수' ,또는 '휴암약수'

라고 한자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약수는 절벽 사이를흘러내려 맛이 매우 좋고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부엉바위약수터는 여름철에 피서를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t산시역.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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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바위약수터

많았으며 식간수 위에필쳐만든 천석간이라는 누각은 괴서하기에 아주들은 곳으

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옛 문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휴암천은 목멱산

아래에 있는데 들만도 랄고차 # 고 하얼다
.

또한부엉바위약수터는 남산에서 가장기가세고 터가좋다고 한다. 범골이라고

도하는이및에 반한중국왕실의 공주가 남산신에게 시집을와서터를찰고이글의

신이됐다고 한다. 특히부엉바위에 없힌진및은 沿은사람들에게 만ㄹ:j져 있다
.

옛날에 한은석(iUN料)이라는 선비가 살았4베 일픽이 관직에 있라가 영조에 의

해사도세자가 죽을을 당하는 릿을 보고관릴를 느찌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힌

사람이었다. 워낙 펼력한 까밝에 모아놓은 재산도 얼었던 그는 몹시궁핍하여 부

엉바위에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자살을 를심하였다. 한은석은 부엉바위 아래 나를

가지에 목을배리는순간 어둠속에서 한여인의 비명소리를듣게 된다. 7 시추마

주치게 된 아치따운 여인은 길을 잃고 헤매년 정위와 자신을 집에데려라 글 릿글

부탁한다.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한은석은 남산 너머후암동복숭아 받에 있

는 집에도착하였다. 그가여인을 따라 릴으로 들어간는데 식구라고는 없얼다. 주

6o .초심속으료피 역사기행 안상을 받고함계밤을지새됐으며. 그추펄매일밤찾아가 정을통하게 되었다
.



그러던 어느날한은석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려고 남산부엉바위 앞을 지날 때

였다. 그때한 노인이 부엉바위에 찰아 한은석에게 '방신은 오늘 저벽에 죽게 될

것애#라고 예언하면서 '3 여인은 수천 년묵은 지네이니 이 담뱃대에 담배를

꼭꼭 담아가지고 입으로 빤후 입안의고인침을 그 계집의 얼굴에 뱉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하게된다. 이윽고 여인의 집에당도한 한은석은 너무나 정이든 여

인에게 입에고인침을 뱉을수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당에다가 침을 뱉어버

렸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노인은 수천년묵은 지렁이인데 저보다 먼저사람이

되래고 그러는 것이니 살리주셔서 는사하다''고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

석이아무리 거절해도 어바어라한 돈꾸러비를 내놓았다는 것이었다
.

한은석은 다음날 그집을다시찾아린다는데 ?사꽃이 반z했린 란과집,그리

고 여인도 모두 사라절다고 찰바. 이후펄 한은석은 여인이 남피준 돈으로 풍족한

생를를 누렸고. 그의자손들도 번창했바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장충단약수터

고형물질인 광물성 물질. 방사성 물질이나 가스성 물

질등이 함유되어 솟아나는 샘을 광천이라고 한다. 광천

중에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녹아 있어서 몸에 이로운

물을흔히 약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바위틈에서 솟

는약수는 칼슘. 칼륨, 라듐, 황산염, 규산, 나트륨, 마그

네쥬. 할분등약간의 광블질이 함유되어 사람의 몸에를

를 ≠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경우가 많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장충단약수터

정제개발을 서두르던 l96o년대 이후 상수도의 취수원

인한강이 오염되기 시작하자 서울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바위를에서 출러나오는

약수에 대해애착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

장충동 산 l4번지 장충단공원 인근에 있는 장충단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

고 오래 전부터 소문이 난 곳이바
.

새벽에 이곳에 모이는 회원수만 해도약6oo여 명이라고 하는데 릴직한 마당에

는 회원들이 설치한 운동기구가 2o여 가지가 있다. 배드민턴 코트가 2곳이 있고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앰프까지 설치해 놓았다. 이른 새벽에는 꼭 남산지역.6 i



두각시 민요에 맞추어 전통미를 가미한 체조가 실시되고. 서울의 찬가등 현대미

를살려에어로빅 체조도 실시하고 있다
.

그밖의 크고 작은 남산의 약수터

범골, 혹은 와룡골을 지나면 잠두약수터가 있다. 물이 말라버려 약수터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못하지만 옛 명성만은 남아 사람들의 가승에는 물이 고여

있다. 옹달샘 속에는 밝은 물 대신 무속인들이나 치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남걱둔

타다남은출농과 그을음으로 가득하다
.

남산의 약수터나 옹달샘들이 전처럼 물이고이지 않는 것은산 밑으로 터널과

자동차 순환도로가 생긴후수맥이 끊긴탓이라는데 문명의 이기(刊料)가 가져다

준보상은 자연의 파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예장동 산 5.6 일대의 신약수터와 감로천약수터는 각기 1.200nr. 660rrr의 넓

이로각종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약수터의 경우9종 l8

개의운동시설, 3종 l3치의 편의시설, 6종 7개의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감로천약수터는 8종 l5개의 운동시설, l종 4개의 편의시설, 2종 6개의 관리시설

등을 갖추고 새벽길에 약수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

이외에도 남산의 약수터는 줄잡아 2o여 군데나 된다
.

前2 .도심속으초의 역사치행



제2장

한양도성의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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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의 정문

남대문지역

남대문(숭례문)은 한양도성의 정문이자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수있다. 서울

은 이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수있으며
.

및..誠 @ a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지역이기도 하고 조선

건국후관청이 많이모인곳이었다
.

이번장은한양도성의 정문이었던 남대문

지역을 i2개의 작은주제, 즉r남대문의 어제

와오늘J, r칠패시장에서 대형유통점까지J, r철도의 시작과끝,서울역J, r한국 천주교의 상

징,명동성당J, r조선시대에 서슬이 퍼렇던 관아J, r외국 사신들의 유숙처J, r도성방비를 위

한군사기지J, r하늘에 제사드리던 곳,원구단J, r항일 독림운동 전적지J, r신식 문물의 박

람회장J, r근대화, 외세침략의 교두보J, r선열들의 숨결J 등의데마들을 서로씨줄과 날줄

로삼아역사의 현장을 재현해보고자구성하였다
.

l392년 조선이 이곳에 건국하면서 한양주변은 정치적 중심지로 크게부각되었다. 조선

이건국되어 한양도성이 축조되면서 남방의 문을남대문(숭례문)으로 정하였다. 이곳은 도

성의시작이자 서울의 시작인 셈이다
.

따라서 이번장은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마음속에 한양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전체지도를 떠올리면서 기둥줄거리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숭례문을 활학열고들

어가면 경복궁에 이르는 큰길이 나오고 양옆을따라조선시대의 관청들이 광화문 궁궐입

구까지 죽늘어서 있다. 문안에서 처음만나는 관청은 수문장이고 그다음은 국방을 위한

군기시, 분호조. 훈련원. 남소영, 염초청, 하도감, 호위청, 석호정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화

약.무기등을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컥 도성을 수호하는 군사시설이다. 오늘날로 치면수

도방위사령부나 수도경비사단이라 할수있다. 이들은 남산과 동쪽광희문을 중심으로 하

여성벽을 따라포진하고 있다
.

군인들이 훈련하턴 곳바로옆에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들이 많다. 도성안에는 농기구

를만드는 곳보다는 주로무기를 수선해주고 만들어 주는곳이많다
.

도성안을구경하면 먼저즐비하게 늘어서 있는관청을 만나게 된다. 이때비로소 여기

가조선의 중심지인 서울이구나 하는생각이 들게된다. 이처럼 양쪽으로 늘어선 관청들은

균역청, 주자소. 선혜청, 도화서,동평관. 한성부 서부.남부관아, 태평관, 사축서, 장악원,

동학당 .남학당 .서학당 등의사부학당이 있고, 왕실의 사당인 영희전과 저경궁, 덕안궁

등도눈에훤히보인다
.

계속걸어가면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만나게 된다. 왕이사는궁궐의 담은일반서민과 왕

을가르는 담장이고, 민가의 낮은담은앞집과 됫집이 넘나드는 울타리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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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던도성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변화하게 되는

데,도성안의시장은 허가받은 시전이나 육의전만 장사를 할수있다. 도성밖에는 무허가

상점인 난전이 생기면서 점차영역을 확장하자 상업을 허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신해

통공(辛表通共)이다. 당시한양도성인근의 무허가 시장은 남대문 밖칠패와 종로4 .5가

의이현등이있었다
.

한편조선후기에 천주교가 유입된 것은잘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준비

가되어있지않은조선은 천주교인들에 대한혹독한탄압으로 맞린다. 이때에 많은사람들

이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는데 처형장 인근에 약현성당이 들어신으며 이승훈 등이천주교

집회를 가졌던 곳에는 명동성당이 들어서있다
.

이후일본은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식민지수탈기관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동양

척식회사, 조선통감부, 조선총독부 등을차례로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

기위해경성부청 등을만들었다
.

이들은 주로조선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파괴하고 그위에설립하였다. 남산에는 조선신

궁과조선통감부를, 경복궁에는조선총독부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원구단에는 철도호텔

을지어사람들의 구경거리로만들기도 하였다
.

일제의 파괴력 앞에조선의 민중은 또다시 힘을모아저항하기 시작하였다. 강우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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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층독인 사이또에게 폭탄을 투척했고, 정미7조약에 반대하여 의병운동이 일어났으며, 나

석주가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는가 하면한국은행과 세브란스 앞에서는 3 .l독림운

동때만세시위로 많은사상자가발생하기도 했다
.

남산.용산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어 원효로. 용산. 명동. 충무로 등지로 확대되

어갔다. 일본인 지역이 생기면서 역시소비시장이 형성되얼다. 소위없는것이없다는 백화장

호텔등이건축되얼는데 당시에는 미쓰코시백화崙(÷越,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조지야백화점

(丁字屋, 현재의 미도파백화점) 등이생걱나 순진한 백성들의 마음을끌게되었다 .

조선시대 초.중기에 숭례문을 열고도성안으로 들어신던 여러분들은 빠르게 변모하는

한양과 남산지역을 지컥보면서 안타까워 할것이틀림없다. 일제당시의 서울역과 숭례문

은조선의 영화를 누리던 곳인반면에 식민지의 흔적이 가장많이침투된 곳이기도 하다
.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외형만큼이나 잊혀져 가는역사와 문화를 오늘날 다시정리하고

되새기는 것은그래서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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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淸q 어제와로늘
숭해문이 원래이름, 한양도성의 정문

퇴계로

태평로 남대문

의주로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에 위치한 남대문(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l호로

지정되어 있는한양도성의 정문이다. 장대문(南大州)' 이라는 명칭은 방위를 표시

하는 보통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양도성의 정문을 뜻할 정도로 고유명사

처럼굳어버렸으나 원래는 숭례문(인測"])이라고 불러야 를다
.

l392년에 조선이 한양을 수도로 삼고 건국하면서 도성이 축조되었다. 남대문

은 l396년(태조 5)에 축조되어.l447년(세종 29)에는 게수공사를 하였으며 ,l96l

년에서 l962년 사이군사정부 시절목재와 석재등이씩고부서져 부리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루와홍예를 헐고중수하였다. 그러나 부서진 석재와 씩은 목

재만 새것으로 갈고 다른 것은 옛날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옛날의 모습으로 완전

히복원되었다. 이때해체수리를 하면서 발견된 상량문에서 l479년惰종 lo)에도

대대적인 중수공사가 있었다는 것을알수 있었다
.

남대문은 조선시대 때는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중요한 역할을 한한양의 관

문이다.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란을 때는 궁궐의 문에들어서면서부터 무릎으

로 기어갔다고 전한다.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찰을 때그들은 경복궁이나 창덕

궁에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 무릎이 많도록 기어왔을까? 아니면 노비나 하

급관리를 대신 기어가게 했을까? 모화관까지 지은 것을 보면우리나라에서는 중

7o .도심록.:.로의 역사기행 국사신을 상당히 우대해주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찰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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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의 정문남대문

남대문은 화강암으로 찰은기단위에린릴되었는때 린고하고 아를다우며. 현존

하는우리나라 성문중에서 가장규모가 크다. 단청은 적(f) .녹(綠)의 두색을많

이사용하고 있다. 2층 누각아래에는 화강암으로 석축한 중앙에 홍예문이 있고
.

철갑을 좌운 문이 있다. 홍예문 위에는 벽돌을 찰아 여장을 돌리고 양쪽끝에 조

그마한 협문을 달아서 성곽으로통하는 길을 내어계단을통해 오르내릴 수 있게

했다. 성벽위에는 길이있어협문을 통해서 둘레를 정찰할 수있었다
.

건물의 평면은 아래위층이 모두정면5칸, 측면 2간이며, 위층에는 기둥사이

의중방과 창방사이에 각은창이나있라. 지붕은 로근 천치마이고 추녀바루에는

잡상과 용두를 올려놓은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핀물은 진헝직인 다포앙

식의 건물로 창건연대를 알수 있을뿐만 아니라 견실한 목조건축를의 수법을 보

이고있는한국건축사상 중요한 건물중 하나이다
.

원래는 팔작지붕으로 더화려한 지붕모양을 하고 있었고, 살미첨자의 하향을

막기위한 헛공아와 공포 사이의 포벽도 토벽으로 내외면을 단청하여 연화 로는

당초문등이 그려져 있었으나 이역시후세의 것임을 말게되어제거되었다. 편액

을 r지봉유설(로峰f|駱관에는 양녕대군이 및다고 하는데, 다른견해가 많아서 아 는배4U1 "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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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앞모습( 19oo년 이전) 남대문 주변모습( 1958년)

직도분분하다. 남대문의 원래이름인 숭례문에서 예(示惡자는 오행에 배치하면 불

꽃이 되고. 오방(fA.)에 배치하면 남쪽이 된다. 대개의 경우 편액은 가로쓰기글

하나숭례문의 편액은 세로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경복궁에 대치하는 남쪽 관

악산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불길이 거세게 일어나는 모양을 뜻한다고 한다
.

지금남대문 양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정부종합청사, 서울역, 남대문시

장,중림동 방면등 다섯 개의 길로 나뉘어 있는우리나라에서 가장복잡한 길중

에하나이다. 지금도 남쪽으로 드나드는 큰길이 관문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시대

에는 서울성곽이 남산에서 내려와 힐튼호텔 앞을 지나남대존에 연결되었고, 서

소문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앞을 지나 성벽이 남대문에 연결되어 인마(人c)의 통

행은 남대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문은 박기기능이 달란는

데,인마가통행하는 곳은남대문이고, 소의문 .광희문의 경우는 시체가 나찰수

있었던 문이어서 시구문이라고 될했다고 한다
.

남대문 주위의 성벽은 일본이 을사조약 후 시가지 확대사업과 일본황태자(대

정)의 조선방문을 위해파괴해 버렸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조선파괴 원

칙을 살펴보면 조선의 정신이나 조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모두 파괴

하여일본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l차적인 목표였다. .

72 .도7속으로의 억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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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패차t천 대인유통편까지
근대화와 함께밀려온 소비대형화의 모습들

識 A e鱗

온갖물건들이 팔려나가는 곳을시장이라고 한다. 과거의 시장에서는 비단장수

를생각할 수도있고, 발을팔던빠전도 있고, 엿가락이 담긴긴판을어깨에 메고

큰가위를 요란하게 흔들던 엿장수도 흔히볼수 있었다
.

아주 오랜옛날에도 시장이 있었을까? 물른 지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은

있었다. 옛날에는 시장이 각기다른물품을 교환하기 위한장소였으며 신성한 장

소로 여걱진 곳에시(市)를 열고 그곳에서 물건을 교환했다. 그러다가 점차 물건

을사기위해화폐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고, 물건대신조그만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동전에 가치를 부여해 물건과 바꿀때에는 여러가지기준

이정해졌다. 이것이 상품의 가격이다
.

조선 츠기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장사를 하는 시전이 있어서 국가에 일정세

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받았다. 이 중에서도 육의전(六矣

産씨라 불리는 특수한 가게가 있어다른곳에서 살 수 없는물건을 여기서만 파

는독점상인들이 있었다. 육주비전 .육부전 .육저비전 등으로 불렸던 육의전은

일반적으로 비단을 파는선전, 무명을 파는면포전, 명주를 파는명주전, 종이를

파는지전, 모시와 때를파는저포전, 생선을 파는어물전 등이있었다
.

조선 초기에도 시전이나 육의전은 납세의 의무가 있었지만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국가의 주요 행사시 경비를 부담하고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남대문피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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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o년대 남대문시장 모습(및)

전매특권 폐지조서인 r신해통공J (아래)

1

사절의 세페 및수요품 조달등을 맡는 국역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부

담 대신에 독점적인 특권이 부여되어 장사 자금을 대여받는다거나 외부의 압력으

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난전을금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시전이 그 위

세를 별치는 반면도성밖에는 점차난전이 생기게 되었다
.

조선초기에는 조세로 밭을납부하거나, 부역을 함으로써 축성이나 건물을 밭

는데인력을 지원하거나 지방특산물 등 현블을 납부하는 등 3가지 형태의 납부방

법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체란 이후에는 조세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현물이나 지

방특산물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 것들이 많아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어

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 부족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 조 .

용 .조의 납세방식을 일괄적으로 밭로납부하도록 하였다. 임진체란 이후에 부족

한세수를 메우기 위해대동법을 실시하고, 국기씨서는 모아진 발을국가에서 필

요한물품으로 바꾸어 및는데, 이때물건을 대신사서납품해 주던사람들이 등장

하게되면서조선초기의고정적이린시장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

로한 관영상업과 수공업자들은 과중한 부담과 부역으로 시장에서 활력을 잃었

는데, 물건을 만드는 대신능력있는 민간상인이나 수공업자들에게 물건을 사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체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전상인과 민간상인의 관계는 각

별한 것이었다
.

74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시전의 변화양상을 보면대동법 이후로 물물교환장소가 교통의 중심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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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북적대는 1999년의

남대문시장

루어지게 되어 이들 지역이 급속하게 상업지역으로 변화해 나간다. 때문에 더 이

상 시전이나 육의전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자 전매특권을 모두 없앤다는 조

시가반포피는데 i79i년 (정조 린)의 r신해통공(U支迎共)J이바
.

로핀 후기대표적인 상인집반으펄는 경강상인(/.1을 한강). 송상(개성). 만상側

주), 내상(동래)이 있다. 이들은 거대자본과 도시로 밀려오는 빈인틀의 란싼노동

작과 될합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서 부를 축적하고 될4 괌방이나 권세가와

절합하여 조선후기최대상인자촌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

릴패시장(七淸小鈴)은 남대문 밖에 있었면 난전으로 릴패는 조설시대 당시 봉

래동 일대의 지명이 아니라 근영의 순찰구역을 뜻한다. 정부는 변란. 도적. 방화

틀를예방하기 위하여 l67o년(현를 ll)부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군인들로

하여는 한양을 순찰하게 하였다. 각군영에서는 8패. 즉 8조로 나누어 해당구역을 f[리찰인역.75



순찰했는데 봉래동이 7패였다. l4l4년(태종 l4) 무렵조정에서 남대문 언저리에

가게를 지어 지정된 상인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인 撚o8년(선조 4l)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공 .세곡 등을 보관하고 포 .전의출납을 맡아보는 선혜청

이지금의 남창동 부근에 설치됨에 따라남대문 밖 칠패에는 자연히 객사와 주막

이생기고 사상(撚商) 도매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

칠패는 정른인 남대문이 바로 및에있고. 당시물화가 가장많이 릴산되고 있는

마포, 용산, 서강과 연결되기 쉬운곳에있었다. 또한외어물전인 서소문이 칠패

와가까웠다. 도성밖이므로 시전상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있었다
.

칠패 이외에s 종로 .이현 등에 난진이 있었다. 이현시장에는 채소와 과9이

발이나고, 남산아래에는 술을찰 빛었으터, 북쪽에는 떡집이 발았바. 를인근시

장부E에는 배가밭이나서배우개장이라고 했바
.

근대적인 남대문시장은 l9l2년 3월 친일파 송병준이 칠패시장터에 조선농업주

식회사를 설림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미곡 .어류 .과일 .잡곡 등이 매매되었

다. 淸22년에는 경영권이 일본인 회사펄 이관되자 그 명칭도 중앙를산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여전히 남대문시장이라고 불렸고, 광복 후에

는상인연합회를 결성하여 시장경영에 주력하였다. 남대문은 우리나라 최대의 종

합시장으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도 .소매상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위해새벽

부터달려와 불야성을 이룬다
.

남대문 외에재래시장으로는 월남한 이북 피난민들이 세운 정화시장과 중앙시

장,그리고 l957년 서울시에서 조성한 중부시장이 있고, 농산물시장이었다가 고

추 등 내륙지방의 농산물이 집하되는 경동시장이 있다. 그러나 경동시장은 가락

동농수산물시장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약해졌다. 한편, l96o년대에 세워진 세운

상가가 있으며, 예지동에는 시계골목이 있고, 전국의 모든골동품들이 집산되는

황학동시장이 있바. 이곳은 l98o년대부터 헝성되어 한동안 번창하였스나 현재장

안평에 고미를상가가 형성되면서 쇠퇴하기 시박하였다
.

남대문시장은 다를 재래시장이 확대피먼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o 제 때부

터백화점이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새펄존 상업시장이 형성되었다. 대초적인 상업

양태로 등장한 것이 백화점인데. 신세제 .Lil도파 .롯데백화점이 音부초와 법등

일대에서 처음 생걱났다
.

신세계백화점(三越百鐘店)은 l9o6년에 충무로 l가에 설릴되었으나 i927년 현

76 .도을속으로의 역사기행 재의자리로 출긴후 l93o년에 개점하였다. 당시에는 만주와 조선일대 최대의 백



화점이었다. l963년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서 신세

계로상호를 변경하고, l99l년에는 삼성에서 분리

되어독자적인 유통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

미도파백화점은 l922년 조지야백화점( J.찰屋所

指店)에서 출발하여 일본상인들을 위한쇼핑의 명

소였다. l954년부터 미도파라는 상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 l97l년에는 시대백화점과 가고파 感經 :!‥

백화점을 흡수하여 분점을 개점함으로씨 백화점 업

계다점포시대의 문을 열게되었다
.

으렝땅백화점은 l989널 대구동아백화점이 고 .,識

급브랜드를 지향하면서 프랑스 쁘렝땅과 제휴하여

설립하였다. 지방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수도권 r一인

안으로 진입하였다. l998년 프랑스 쁘렝땅과의 계

약이 만료되자 동아 델타마트라는 소형할인점으로

변모하였다
.

롯데백화점은 l979년 l2월 l7일 개점된 이래 선

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쇼핑공간을 확대하고 문화

공간으로서의 백화점을 구축하여 란다. 86년 아시

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공식백화점으로 지정되기

도하였으나, 9o년대 들어서는 점차고가의 백화점

식보다는 저가의 할인점으로 전환하여 사업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처럼 남대문 시장을 대신하는 대형유통업계가

생걱나면서 새로운상업문화가 창출되었다
.

t._1.0-

신세계백화점 (위)

미도파백화점 (중간)

를데백화점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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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도의시작과블,서울?
l9oo년 7월 8일남대문역으로 출발

퇴계로

태평로

1

의주로

서울시 중구봉래동 2가 ll2번지 72,655평의 대지위에자리잡고 있는서울역

(사적 제284호) 건물은 현재구역사 656평 외에도 민자역사 l,54l평, 기타 건물

12,629평 등 14,826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역의 역사는 l9oo년 7월 8일한

강철교의 준공과 함께경인선이 완전히 개통되면서 간선철도의 출발점이자 종착

역의시대를 열게되었다
.

서울역은 처음에는 서대문정거장으로 불리다가 남쪽으로 옮겨오면서 남대문역

이라고 불렸다. 초기남대문역은 2층목조 건물로 현재의 서울역보다 조금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l9l5년 lo월에 역사를 크게 개축하면서 이름도 경성역이라고

바뀌었다. 현재의 웅장한 역사건물의 모태는 l922년 6월에 착공하여 l925년 9월

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건축양식은 서양에서 l8세기 이래 유행되

어온 절충주의 양식을 모방하였다. 새롭게 건축된 콘크리트 건축물은 규모는 동

경역, 외양은 대판시 중앙공회당, 기능은 핀란드의 헬싱키역과 유사하게 설계했

다고한다
.

l899년 개통 당시서울과 인천간의 거리가 8~l2시간이나 걸리던 것이 이주변

을 따라경인철도가 생기고 한강철교가 완성되면서 l시간으로 단축되었으니 대단

히 놀라운 일이 아널수 없었다. 청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남대문역은 일본의

7?5 .도4 속으로의 역사기행 대륙침략을 위한기점이었으며, 일본은 그중요성을 내세워 lo만 평의방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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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전경(현재의 모습깍 초기의 서울역 모습)

보의 철도부지를요구하기에 이른다. 더구나조선정부는 철도용지글 매입하여 일

본에부상공급해야 했다
.

이지역의 토지는 민가, 인유지, 공동묘지 등도많아수용에 번잡한 절차를 피

쳐아 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모든 부담을 조인이 담당하였는데 일본

으로부터 빛을 내어 지글했고. 그나바도 중간에 착복이 많아 실소유자에게 돌아

간릿른 얼마되지않았다고 한다
.

이곳에는 철도관련시실과 일본인 상가들도 건설되어 일본인틀이 서울로 침투

해 c어오는 입구이자 거릴이 되얼다. 일본인 세력은 남대문을 지나 병동 .충무

초억까지 확장해 나갔다. 방대의 고글관리나 친일파의 거두. 치주 등의 자본가들

이역사 2층에서 모임을 가됐바. 청인선을 개통한 이추한극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는대근지역.79



경부선 . 경의설을 부설했고
_ _ - r _ ?

論÷747. (1900-1906), 강점한 이후에

는 호남선 .경원선을 부설하였

는데(1910-1914), 이들 노선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남

대문익을 기릴으로 하고 있다
.

남대문역은 조선 철도의 발착지

이자 중심부의 기능을 하게 되

었다. 서울역은 일본과 조선의

주요 기점을 연결하여 조선사회

에 대한 정치적 지배망을 확대

전차에 매달려
하고자국의 상품시장을 급속히

즐거워하는 아이모습 확대하는 한편, 조선의 식량.원료를 효과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서울역 일대는 원래도성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인구도 많지찰았다. 조선의 도

성도를 보면 이곳은 남대문 밖에 있었던 지익이었으며 인구도 증가하고 활기를

리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난편상인들이 들어오고 칠패시장이 형성된 때부터였다
.

남대문을통해 사람들이 성 밖으로 오가면서 그 주변을 따라 길이생기고 그곳에

는 도성의 물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시장이

관의주도하에 일정 지역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었고, 도성 안에서는 육의전이라

는상설시장이 있어서 이곳에서만 물건을 사고할수가있었다
.

그러다가 도성 밖에 관의 허기글 받지 많는 상인들이 생걱나면서 이곳을 중심

으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점차 중심지가 되어 갔다. 남대문 일대가 본격

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근대에 들어와서인데, 특히 경인철도가 생기면서 용산

역이나 /.j울역이설치되면서 인구는 더욱 집중되었다
.

광복후 l946년 5월 경성역은 국유화되었으때. l947년 l월에는 명칭도 경성역

에서서울역으로 바뀌었다
.

8o .도및속으로의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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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천주교의 상칭, 명를성한
우리나라 천주교의 상징적 구심점

似설
燎U\S.V\

麗 평화방송

f7紅‥
團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l번지에 위치한 명동성당(明洞및堂. 사적 제258호)은

l892년(고종 29)에 착공하여 l898년에 준공하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

당인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유일의 순수한 고덕양식의 연와(벽돌)조 건물이다
.

명동성당이 자리잡은 대지는 한글학회가 펴낸 r한국지명총할 9 따르면 임진왜

란때 명나라 장수인 양호가 진을 치고남대문에 있던북을옮걱달았던 고개여서

'북달재', 또는 '북고개'로 불렸던 곳이다. 또한 이 터는 종현이라고불렸는데 원

래판서를 지낸윤정현의 저백이 있던곳이다. l784년(정조 8)역관인 김범우의 사

저인명례방(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에서 이벽 .이승훈 .정약용 형제등 당시의 양

반과중인수십명이종교집회를 가짐으로써 이곳에서 초기교회를 창설하였다
.

특히,김범우는 자신의 사저를 내놓아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회당이 설립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l785년 종교집회를 자신의 사저에서 열었다가 잡혀유배되

었고, 장형을 당한상처가 악화되어 유배된 지 l년만에 죽어우리나라 최초의 천

주교순교자가 되었다
.

l882년 한미수호조약의 체결로 종교의 자유가 어느정도허용되자, 당시교구

장이던 주교블랑(Blanc. M .J.G.)이 성당부지로 이곳을 사들여 종현본당의 설

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대왕의어진을 모신 영희전과 가까워 풍수를 해칠우

려가 있다고 하여조정에서 소유권을 억류한 적도 있었으나. l892년 5월 8일에 H대는시력 .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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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식을 가릴다
.

처음에 명동성당을 설립할 때우리나라에는 기술자가 없어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시렸고도중에 재정난과 청일전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

l896년 설계와 감독을 맡았던 코스트 신부가 죽자 프와넬이 뒤를 이어 내부공사

를 속행하여 l898년 5월 29일에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명동성당은 綠죽집' 이라

는 이름으로 장안의 명물이 되어매일많은구경운이 몰려왔다고 한다
.

병인박해(諦寅追출) 때순교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용산신학교에서 옮걱와 지하

표지에 안장하였고, l945년 광복과 더불어 종현본당의 이름을 명동대성당으로

바꾸었다. l947년에는 가톨릭출판사를 설립하여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였으며
.

指47년과 l973년 두 차레에 걸쳐수리공사와 부속핀출의 건림을 이즉하였다를 또

한 교회창설 loo주년 기념으로 l98l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 .지붕동판 교체 등

대대적인 복원수리공사에 착수하여 l984널에 마무리지었다
.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조 교회당으로 고덕적인 장식을 추구하였다
.

벽돌은 용산의 한강통 연와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그모양이 2o여 종에달하고 적

색과 회색의 이형 벽돌로 내외각부분에 알맞도록 찰아 전통적인 고딕공법에 따

라건림했다. 성당부지는 4,37o평이며 건평은 454평이다 .

내부에 있는 복자제대와 복자상본주 l952년 79위 복자시복식 때 설치됐으며
.

강대("KO는 위돌 박 신부의 고향에 있는 성당의 강대를 모방한 것이다. 모든 창

은 아치형이고 열주(訓천출는 이형 벽돌을 사용하여 석재의 조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는 중세양식으로서 원래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제작한 것인데 l98l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원형대로 보수되었다
.

오늘날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천주교의 상징이자 구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

다.떠군바나 명동성당은 撚7o년대부터 l99o년대에 이z기까지 독재정천에 대한

항거와 빈부차운동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때를어 각종 정치 .경제 .문

화 .인권문제등과관련하여 대중적인 집회장소로도 그명성이 드높다. 우리나라

에서가장세속화된 거리명동에 가장성역화된 명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다행이 아닐수 없다. 세속의 도시에 살면서 고단한 육체와 정신을 쉬게함은

물른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장소로서 명동성당은 이미깊은뿌리를 내렸다
.

4" 는시력.83



1 p . 명동 이야기

1 명동를 조선시대에 한성부의 행정구역 5

부 49빙 q 하나인 명례방(明德漆), 혹은 명

례방글이라고 하던 것을 팀("JD자를 따서 지

은 이름이다. 일제 때에는 명치정(明治硏)으

로 불리다가 해방 후 l946년에 밝은 마을,

밝은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냉동이라는 이를

z7「 를를 를 이공식화되얼다
.

조선시대 때 명동 인근은 주택지로 밀집

을 이루얼;I. 일제 때일본인이 충무로 될대

를 상가로 발전시킬 때 인접지역이었던 이

글도 영향글 밭아 상가초 린친하게 되었다
.

TJU- I U T 충무로와 명동 일대가 발전한 것은 근본적

으로 일제에 의한 서울의 도시계획에 따른

결과이다. 북촌을 대변하는 종로 일대를 견

제하기 위해 는촌를 대린하는 를무로 .명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는 얘기다. 종

는j 로는일제때일본사람들에게 상권을 매앗

기지 많고 끝까지 고수했던 민족자존심의

일제 때의 명동거리

' -

상권이었던 것이다찰

명동 .충무로 .종로 일대에는 l93o년대부터 예술극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출발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기에 명동에는 치

이지자라예술극장 이들어천고. 충무로에는 스카라극장의 전신인 약초극장이 생

피남바. 넹동의 네이지사라예출÷장은 냉동극장. 시i..l간. 극림극장. 예술극장 등

으로 명칭이 바위었다가 나중에 증권회사에 자리를 넘기게 되었다. 명동의 예술

극장이 사라지면서 영화회사들이 남산이나 충무로로 이동하고 그밖의장소로 떠

남에따라명동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기능또한 잃게된다
.

어했든 명동 일대는 광복 전후로부터 l96o년대까지 서울문화예술의 중심지였

다.광복의 기쁨과6 .25이후의 정신적 황폐속에서 많은사람들은 명동의 다방

이나술집에 모여인생에 대해논하고 문학과 예술에 대해를임없이 토른했다
.

t간 .E딘속으s의 익사기행 특히, 명동의 다방문화는 소시민에서부터 지식인 계층의 룸펜에 이르기까지 많



은 사람들의 휴식처로 기억되고 있다. 한편

우치나라에 최초로 다방이 생긴 지역은 서

울이 아니라 인천이다. 개항 직후 외국인에

의해 인천에 세워절던 '대불호텔' 과 '슈트

워드호텔' 의 부속다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인 셈이다
.

그리고 독일계 려시아인 손탁이 l9o2년

정동에 지은 '손탁호텔' 은 서울에서의 호텔

식 다방의 최초였다. 손탁호릴은 l9l7년 이

화학당에서 사용하다가 l922년에 허물고 3
출約料 ~ 린i49

층 건물을 지어 '프라이홀(Frey Hall)' 이라

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

은 한국은행 맞은편 제일은행 본점 서록에

있었던 '청목당. 이었는데 2층은 살롱이 었으

며,주인은 일본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형태의 다방의 효시

는 l923년을 전후로 일본인이 개업한 '후다

미(二見)' 를 첫손으로 손꼽는다. 우리나라 사

람이 개업한 최츠의 다방은 관훈동 입구 3층
를添;;.麗國

벽돌집 아래층에 있었던 '카카듀' 이다. 카카 오늘날의 명동거리

듀는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이자 소설과 동화를 쓴이경손이 주인이었다. 또한

전문적인 다점으로는종로2가 Y M c A 근처의 적시코다甘 이있었다
.

l93o년대에는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나온 이순석이 소공등에 개업한 # 망파

라.가 등장하는데 이곳은 l93o년대를 대표하는 다방이었다. 나중에 이곳은 유명

여배우 김연실이 인수하여 l94o년대까지 이어졌다
.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를前)은 다방 개업의 선구자로 기억될 인플이다. 이상

(享縮)은 다방 '씩스나인 6 .9'를 실내 시공만 했다가 팔아 넘졌고, l933년 7월에

부인과 함께종로에서 제비다방'을 개업하였다. 제비다방은 일반 다방처럼 복잡

한 실내 장식을 배제한 채 간절한 실내장식으료 꾸며져 이상의 건축가적 안록이

반엉되었다고 한다. 제비다방에서는 가배, 홍차, 인삼차 등을팔았으대, 주로화가

나문인들이 많이를입했으나 경영미숙으로 블을닫고 발았라. 이후에도 이상은 남대근지억.85



인사동에 5루' 라는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상은 l935년 명동에 '무기(麥)' 를 직집설계하여 지었으나 개업 직전에 다른사

람에게 넘걱주고 말았는데 이 '무기' 다방은 명동에 다방이 밀집하게 만드는 계기

가되었다
.

l933년 이상이 개업했던 제비다방을 전후로 해서영화연극인, 화가, 문인들에

의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디생o 가장 밀집했던 지역은 명동(w淸

訂), 충무로(本y), 종로, 소공동(長谷川訂) 등이었다. 그당시다방은 광복과 전쟁

이후의 피식인들 속에 남아 있던 허무와 애수를 마음껏 발산하는 장소이자 틀화

의산실이기도 했다
.

l956년을 접어들면서 충무로 일대는 쇼천의 기능이 현격하게 약화되었고 상대

적으로 명동 일대는 주점들이 서린동과 청진동지역으로 이수해 갔다. 때문에 법

동 일대는 도시가 래기발되면서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대헝 백회성, 양장점. 양화

점,의상실 등과각종사부실들이 들어시게 되었다. l96o년대 발에는 경제적 안정

기에 접어들면서 남대문로 2가와 을지로 2가의 글융업무할동이 활발해져 금읍가

로도 발달하였다
.

명동은 l96o년대까지는 문인들의 집합처가 되었으며, l97o년대는 통기타와 청

바지문화를 이룩한 낭만의 거리였다. 명동은 l97o년대까지 서울의 대표적 번화

가로 군림했으며, 이후 점차 강남의 영동지억 등 다를 지역으펄 기능이 분산되고

있다.

t燎.도4 속으초의 역사기행



撚 鍊

조린撚에서슬o 파綠권 l
정치.경제.교육 .행정 기관들

저경궁터

중구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본점 옆에 자리했던 저경궁(情慶富)은 조선 선조

의다섯제 아들원종의 옛저택으로 원래의 이름을 송현궁(松帳富)이었다. l755년

(영조 3l) 6월에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의 신위를 모시고 향사하면서 저경궁으

로고했는데 인조의 잠저(潛部)이기도 한곳이다
.

l927년 그 자리에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되어 궁의 정문과

하마비(下馬碑)만 현재의 한국은행 뒤뜰에 남아 있었다. 그후 l936년 lo월에 정문

이철폐되고 하마비만 치과대학에 보존되었는데 지금은 한국은행 동문쪽에표석

과같이 설치되어 있다. 하마비에는 '大小人員皆下馬' 라고 의어있어이곳이 궁궐

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

영희전터

중구 저동 2가 62번지 저동파출소 자리에 있었던 영희전指o辯對은 세조의 장

녀인의숙공주의 생가터로서 숙종 때는 태조의 어진(御眞)을 모련던 곳이다. 지금

은극동빌딩 뒤로수표교다릿길을 따라가다보면 나오는 저동파출소 앞에영희전

이었음을 가리키는 표석이 자리잡고 있다
. 남대문지역.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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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원터

중구 을지로 2가 l8l번지 외환은행 본점 인근에 위치하였던 장악원(를刻理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을악 및무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조선초기에

아악서 .전악서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l457년(세조 3) 장악서로 통합된 이후

모든 궁중의 음악과 무용 행정을 담당한 국릴음악기관이다. l895년(고종 23) 정

부기구 개편때까지 존속하였다. 그뒤유명무실하다가 대한민국 수림후 l95o년

에국립국악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장악원에서는 종표 .사직 등의 제례의식과 조회의식에 음악을 제공하거나 궁

중의여러가지잔치와외국사신 접대때음악을 제공하였다. 원래위치는한성부

/.1부에 있었으나 임진해린 배소7천 후 현해의 위치로 윤崙빠. 이근은 4생지락

(池京識略)J에 따르면 풍수설에 터가불길하므로 음악으로 사람들을 달랜곳이라

고 한다. 조선시대 때 악공은 94l명에서 양란 이후 64l명으로 줄이고 결원이 생

졌을 때에는 전국에서 보충하였다
.

그러나 장악원은 연산군 때 향락기구로 전락하기도 했고. 임오군란 이후에는

일본군 l대대가 주둔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아가 그러하듯이 장악원

이있었던 자리에는 일제때는동양척식회사가 들어설고, 광복후에는 신한공사 .

국방부. 내무부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의 진찬 .진연 때마다 를악

과 무용을 제공하였던 장악원의 활동사항은 c연의궤(進必儀洲J. 7찬의궤漣

測理 u 등의문헌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

선혜청터

숭구 남창동 284번지 일대에 위치힌 조선시 대의관아 인혜칭CN -U庶)은 인경궁

E.l에 있었던 것으로 고지도에 나타난라. 린혜청이린 업린채린 이후 淸o8년(장해

글 원년)에 대동법을 선혜법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얻은 이름

이바. 특히 선혜청은 대동법의 결시로 대동비는 물를 균력템에 의한 글관포와 릴

작미및어 .염 .선세의 출납을맡아보던 재정기관이었다
.

선혜청이 처음설치될 때에는물가조절과진휼을담당하는상평창의 업무와 경

기도의 대동미를 취급하였으나 l652년(효종 3)에 충청도 .강원도의 대동미까지

관장하다가 각도의대동미를 출납하게 되면서 조선후기세입의 대부분을 관장
.

호조를 능가하는 새로운 재정기관이 되었다. 즉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진휼청은 #대구. 시역.T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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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년에제작된 r선혜청도J

l626년(인조 4)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설치된 균역청도 l753년(영조 29)에 선혜

청에소속되었다
.

효종 때선혜청의 책임자는 영의정 등 세 정승이었으나 기구가 확대되면서 업

무를 지천 .감독하는 당상을 두었다. 선혜청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동미의

출납을 위하여 용산에 별창을 두었는데 북창은 삼청동에, 동창은 이전의 장용영

에두었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선혜청의 창고가 있어 창동이라

는동명이 생겨났는데 그북쪽은 북창동, 그남쪽은 남창동이라고 하였다 .

균역청터

현 퇴계로의 큰길로 들어간 중구 남학동 l번지와 l2번지 일대에는 조선 후기

9o .도및속으고의 역사피행 l75o년(영조 26)에 창설된 병역세를 관장하던 관아인 균역청(均役廳)이 있었던



곳이다. 영조 때에는 양민들이 부담해오던 군역이 과중하다고 여걱그 대책

으로 매년베 2필씩을 내던 것을 l필로 줄이고, 대신부족한 재정은 어업과 .

제염에 대한 부가세인 어 .염 .선세와 징집대상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인 선

무군관포 외에군량미 조달을 위해공미에 덧붙여 받던 결작의 징수로 보충

하고, 해당관청에 대한급대를 총괄하기 위해옛날의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

칭사를 설치하였다
.

'U--;'..-:
':諒 .

이로씨 양민들의 부담이 반감되어 종래까지 왕권을 견제하던 신권을 억누

르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바로잡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경비

의 절약책으로 2년 뒤인 l753년情조 29)에 균역청은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

대체로 영조 때균역청의 l년수입은 돈으로 환산하여 약 6o만낭이 되었으므紐 ?
로호조의 l년예산을 를돌았다

. 및역청등록J

조선 임오군란(1882) 때는 급료를 받지를한 구식 군인들이 선혜청 당상 민겸

호의 집을 습격하여 선혜청 창고로 사용되었던 전 균역청에 몰려들어 밭여있던

곡식을 분배하기도 하였다. 균역청 자리는 일본인 교육을 위해 히노데(識出)소학

교가세워됐다가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로 변경되었는데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되

고현재는극동빌팅이 들어서 있다. 주자소표석이 바로옆에있다. 한편, c q 청

등록(均役廳謄綠)J이라는 책이있는데 여기에는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사항이나

왕복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

주자소터

중구주자동 4.7번지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던 관

아인주자소(誇字u)가 있었다. 이에따라주자동이란 동명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

다.고려시대 서적원을 이어받아 조선조 l4o3년(태종 3), 왕명에 의해승정원 직

속으로 주자소를 설치하여 궁궐내의교서관을 내관, 주자소를 외관이라 하였다 .

이해 2월부터 수개월 동안 '계미자(癸未字)' 약 lo만 개의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인쇄하였다. 조선의 수도가 l4o5년(태종 5) 개성에서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곳 주자동에 주자소를 두었다가 l436년(세종 l7)에는 경복궁 내로 이전하였는

데 l46o년(세조 6)에 교서관을 병합시 켰다

그 뒤 l794년情조 l8)에는 이곳에서 @ 리자(煉料W 로 큰활자 l9만 자와 작

은 활자 l4만 자를 구리로 주조하였다. l857년(철종 8)화재로 '정유자(丁菌字)' 남대문지역.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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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당터 표석 서학당터 표석

등의활자가 불타버리자 그 이듬해에 한구자(韓漆字)' , '정리자' 를 다시주조하

였다. 지금도 충무로 일대에 인쇄소와 출판사가 많은 것은 주자소가 있었던 오랜

전통에서 그 연유를 찾을수 있다
.

사부학당

조선시대의 중등중앙관림 교육기관을 사학(國學)이라고 하는데, 동부 .서부 .

남부 .중부학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l26l년(고려 원종 2)에 동 .서학당을 설치하

여 가르치다가 유교가 성하게 되면서 오부학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조

선이계승하여 오부로 나누고 오부학당을 설치했다
.

초기에는 건물이 없이사찰을 빌려사용하기도 했는데 동부학당은 순천사, 서

부학당은 미륵사를 빌려서 및다. l4ll년(태종 ll)에 이후한성부 남부성명방에 독

릴학당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차를독릴학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부학당은 성균

관에비해규모가 작고교육정도도 낮았으나 방법이나 내용은 유사했고, 성균관

부속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사부학당(四部學堂)은 성균관에서 교관을 파견하고 학당의 잡무를 처리하는 서

리는물를느비까지도 관리해 주었다. 학생들의 성적은 학당에서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매월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l년의 성적을 왕에게 보고하였

다.국가에서는 학생교육을 위해 학전.노비.잡물을 내리고, 전라북도의 여러

섬의어장을 주어교육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

이곳에서는 8세 이상의 양반과 서인의 자제를 대상으로 r소학(小學)J과 r사서

92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오경(圖書五|點J을 가르했다. 임진대란 이후 소실된 것을 재건하였으나 학생수가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졌다. 사부학당은 중국에는 없었던 제도로 고려말 유학진흥

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행정단위로 학당을 설립하여 이를통해 인

재를 양성했는데 중등교육을 담당한 데그의의가 있다
.

서학당터

중구 태평로 l가 6o일대는 서학당(西學堂)이 있던자리다. 조선이 건국이 되면

서 i린o년情종 2)수도가 개성으로 이전되었을 때 동학당과 서학당이 설치되었

는데 학당건물을 갖추지 못해 임시로 미륵사 건물을 빌려 및다가 승려들과 여러

변충들하기도 했다. 그후 한앙 천도후 한성부 북쪽의 경고倫K)를 사용하다가

린35년(세종 l7)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임진래란 때서학당 건물이 소실되었는

데 l6o7년(선조 4o) 9월에 중건되어 l894년(고종 3l)까지 존속하였다. 이부근의

고개를 서학재라고 불렀다
.

도화서터

서울시 중구 수하동 64번지 동국제강 옆에 자리했던 도화서(圖誇署)는 조선시

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었다. 고려시대에도 그림

을 그리는 관청인 도화원이 화국(畵國)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조선이 고

려의직제와 명칭을 계승하였고, l464년(세조 lo)까지 고려시대의 명칭을 사용하

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초기의 도화원은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한 것이다. l47l

린州종 2)에 명칭이 도화윈에서 도화서로 개칭되면서 신분도 5품에시 6품으로

적하되는 등지위하락을 겪기도 하였바. 도화서는 예조에 소속되어 있으터, 시험

을통해인재를 선발하였다
.

도화서가 비록 왕실 .사대부 등의요청으로 회화작업을 하는 관청이기는 하였

으나극가가 제도적으로 화가를 양성하고 보호하는 토대를 바련한 곳이어서 여기

서화원들은 그들의 회화적 재능을 발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화서는 한국적 화

풍을 형성하고 그 업적을 이어나가는 데중요한 구실을 한 기관이다. 이곳출신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안견(安刻, 강희안(姜燕刻. 정선(劍刻, 김홍도(출出刻, 신윤

복(中潤福) 등이 있다. 이들은 격조 높은 한국적 화풍을 성취하고 후대의 회화발

전을 위한토대를 굳건히 하였다
. 싫대찰지역.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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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당터

현재의 중구 필동 l가 3o번지에 자리하고 있었던 남학당(南學理은 l4ll년(태종

ll년) 6월에 예조참의 허조의 건의로 독림건물을 건축하여 9월에 완성했다. 남학당

은오부학당 중에서는 최초의 독립학당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l4l9년(세종 l)에

는 개성에서 폐사의 목재와 기와를 옮걱와 남학당의 동서재를 중축하였다. l445년

(세종 27) 이후북부학당이 폐지되자 오부학당이란 표현대신사부학당이라고 나타

난다. 교육체제나 유지방법은 다른 학당과 같이성균관소속이다. 임진왜란 때 소

실된것을 l6lo년(광해군 2)이후에 중건한 것으로 l894년까지 존속하였다. 남학당

의옛터에서는 일제때에도 남아있어깨진기와조각이나 주출돌을 발견할 수 있었

바고관바. 지구른 지하릴 ;3호선 충부고억 4인출일구 많에표석으펄 # 아 있빠
.

동학당터

종로구 종로 6가 l2l번지에는 동학당(東린燎)이 있었다. 세종 때여진의 사신이

머물던 북평관이 설림되자 동학은 동쪽으로 옮걱져 이대부속병원 자리에 위치하

게되없다. 동학당도 다른사부학당과 체제는 같다
.

중학당터

현재종로구 중학동 88번지에 자리잡고 있얼던 중학당(中學迷)은 조선시대 중

등교육기관의 하나인 중부학당이다. 지금도 중학동이란 동명과 중학천이라는 개

천의이름이 남아있다. 중학당은 l4ll년(태종 ll) ll월에 오부학당을 설치함에 따

라마련되어 남부학당의 건물을 빌려쓰다가 l432년(세종 4) l2월에 비로소 독립

핀차찰를 가지게 치었바. 그후 북부z생s 학생수가 줄어를자 폐지하리 를하찰

에합쳐졌다. 임진왜란으로 사부학당은 소실되었지만 국가재정상 복구가 용이하

지많아 l6ol년(선조 34)에 정도전(刻造似)의 집터에 중학당을 중건하였다. 그러

나 조선 후기에는 학생수가 격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조선 말기에

는관학이 부진하고 신교육기관이 설릴되면서 소멸되었다
.

찬6 .7 t즉.c.5의 박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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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서부 관아터 .남부 관아터

서를 중구 무교동 7o번지 현대종합금응빌딩 정문 우측에는 조선시대 내내서

글 서록지역의 주민행정을 담당하던 관아인 한성부 서부(諸리) 관아가 있었다小 또

한 중구 을지로 l가 l4o번지에는 서울 남쪽지역의 주민행정을 담당하던 관아인

한성부 남부(w料 관아가 있었다. 이 관청들은 오늘발의 /.i를시 각구청과 같은

기는글 하였다
.

사축서터

조선시대에 짐승을 기르는 사축서(치출를)는 현재의 중구 북창동에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전구서(兆腹를)를 계승한 것으로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

다. l4o6년(태종 6)에 사축소(리崙 7)라고 하였다가. l466년(세조 撚)에 비로소

사축서로 기본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i637년(인조 i5)에 친생서 (與撚를)로

합명뢰었다가 다시설치되었다
.

그러다가 l746년(영조 2;?) r속대전(經.大典)J에 의거하여 기구가 축소되어 제조 할대근지억.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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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淸서사출

를호조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l인은 감원하였으며 별제2인을 두어서리는 서원

으로 격하되었다. l767년에는 아주 호조에 합병되어 호조낭청 l인이 관리토록 하

였다. l865년(고종 2)에 다시 정비되었으나 l894년 갑오개혁 때완전히 폐지되었

다.

사축서의 위치는 원래숭례문(남대문) 밖에 있었으나 미동으로 옮겨졌다. 여기

서는 돼지 .양 .염소 .거위 .오리등의 가축을 길러궁중의 여러행사에 쓰이도

록 하였다. 사축서의 사료 확보를 위해 국초부터 곡초 .생초를 경기지방에서 공

물을 받아 충당하였다. 그러나 수령들이 임의로 백성에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폐

단이자주일어나자. 수량을 감하고 대동법 실시이후에는 축료를 호조와 선혜청

에서부담하도록 하였다
.

사축서의 업무나 제반절차나 재산처분에 관한사항을 적은 r사축서사목(司畜署

事@)J이라는 책이있는데, 직원과 사공의 급료, 건물보수비 등재산관리와운영

에관한내용이나, 왕실및관수용 육류의 용도, 연회의 종류와 육류등이구체적

으로 적혀있다
.

및料.도4속으로의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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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신를의 유숙처
국력에 따라대우도 달랐던 대사관

태평관터

서소문 120-23번지 동방생명 빌딩뒤,한국주택은행 서소문지점 자리에는 조

선 초에 넹나라 사신을 접배하고 유속하게 하던 영빈관으로 태평관(大 fx)이 있

었다. l395년(태조 4)에 각도의 인부 l천 명을 동원하여 세웠다. 이 누각에 오르

면 서울 장안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으므로 명나라 사신들은 으레 이곳에 올라

시부(淸鱗)를 지었다. 이 태평관의 건물은 인조 때 헐려홍제원을 보수했다고 김

정호가 쓴 r대동지지(大東誰志)J에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사신들이 유숙하게 됨

에 따라 이곳에서 중국 사신이 가져온 중국 황제의 고명(a命)이나 금인(金w)을

받는 의식이 거행되기도 하고, 가례를 올리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태평관에

중국사신이 오면그 뒤쪽에는 태평관후시라는 시장이 싫다. 즉중국 사신을 따라

온 일행들이 가지고 온 진귀한 물건과 우리나라 토산품의 물물교환을 하는 사무

역이이를에/.l 행해릴바
.

남별궁지

중구 소공音 87번지 소린호텔 자치에는 죠신 후피에 숭극 사인이 유속하린 는

별궁(諒.f厄)이 있었다. 조선시대 별궁의 하나인 남별궁은 원래태종의 차녀인 경 간대c시7 對



정공주가 조대림에게 출가하여 거주하던 저택이어서 소공주택으로 부르던 것이

이일대를 소공동이라고 부르게 된것이다. l583년(선조 l6)에 왕은 이 집을 크게

수치하여 3남 의안군에게 주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장 우키타의 주둔지

가되었다. 이듬해 명나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이여송이 머무르게 되었고, 이

뒤로 선조가 환도하자 이곳에서 나가 명나라 장수들과 관원을 접견하고 요담하게

되자 남별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뒤에는 남별궁은 명 .청의 사신을 접견하

던자리로 사용되었다. l778년(정조 2)에 빈객접대와 연향등을 맡아보던 예빈시

(禮賓寺)를 이궁안으로 이전하였다. l897년에는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광무황제가 하늘에 고한원구단이 설치되었으나, 일제가 이를헐고그자리에 철

근호결를 세될라. 철&호텔은 오는될의 조선호델의 친신이다
.

동평관터

인현동 2가 l92번지에는 조선시대 때 일본의 사신이 머물던 숙소인 동평관(漆

漆館)이 있었다. 일명왜관(價諒)이라고 부르던 이곳은 조선 초부터 일본 사신의

내왕이 있자 兆卵린(태종 7)에 이를이 배물 곳를 바린하기 위해시 일치한 것으펄

보인다. l434년(세종 l6)에는 동평관을 위시하여 서평관 및묵사에 일본 사신을

머물게 한 바 이들이 국가에서 금한물건을 사고파는 밀수행위를 하였으므로 동

관과 서관을 합하여 l관으로 하고사면에는 담장을 높이출아문을 엄중하게 지키

면서 잠상(潛商)의 출입을 단속하였다. 4년 뒤에는 감호관을 두었다. 동평관에는

관사와 창고를 설치하여 그릇과 미곡을 저장하고 일본 사신과 객인을 접대하였

다. l445년(세종 27)에는 동평관에 머물던 왜인들이 몰래담을 넘어 민가에 들어

가행패하는 자가생피의금부에시 체포한 일도 있었고, 삼포채간 때에도 lo및을

찰3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왜인글이 일으킨 폐단이 많았다. 임친해란 때동평간

이블타버렸으므로 그후 일본사신의 상경을 제재하면서 폐쇄되었다
.

l(x) .도심속으초의 인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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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小린l를위칸군사기지
국방을 약속하는 군사기지와 시설들

훈련원터

훈린원(r 狀流)은 린92년(태조 l)에 /.1

l894년(고종 3l) 군사의 무예훈련, 병범교

습과무과과거시험을 맡던관아이다. 훈린

원은중구을지로 6가와 방산동에 걸쳐 있

었다.

l9l7년 6월까지도 훈련원이라고 쓴 현

찰이 기와집에 달려 있었는데, 이곳에 국

민학교를 신축하면서 기와집은 간호부앙

성소의 건물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츠에 19o7년 정미의병운동이

는훈련관(f 練官)이라고 하였으나 l466년(세조 l2)에 훈린윈으로 바뀌얼다. 훈련
시작된 촌련원

원에는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무과 시험을 주관했는데 서울에서 츠시에 합격한

7o명과 각도에서 뽑힌 l2o명을 합한 l9o법을 병조와 찰께복시를 치러 28명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전시를 보아 등수를 정하였다. 이곳은 시험을 보면서 다리

를다했다는 충무공의 일화가 유명하다
.

조선말 l9o7년에 한일신협악의 체릴료 훈련원이 치지피고 군대해간이 이루어

짐에따라이해 8월 l일모든한국군을 비무장으로 훈련원에 집합하게 하였다린 그 는대틀지인 .l()l



러자이를분기한 시위대 제l연대 제l대대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함에 장병들이 무

장하여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인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

분호조터

분호조(Us"n는 남별궁 옆에있었으며, 조선호텔 동쪽옆에있던호조의 분실

이다. 조선 광해군 때세금을 즐이고 무슨 를 일이 생기면 그때 임시로 서민에게

그비용을 내게하였는데 이항복("N'lyia)과 이덕형 (辛德業)이 분호조를 이곳에 설

치하여 명나라 사신이 오면접대할 것을 미리준비해 두어서 편리하게 하였다
.

군기시터

군기시(軍指구)는 옛 지도에서 보면명례방과 남별궁 사이에 있얼다. 지금의 서

울시청과 프레스센터 자리에 있었으며 조선시대 때 병기와 기치, 응장. 집물 등을

제조하던 관아가 바로 군기시다. l392년(태조 l)에 군기감(理撚E;r이 설치되었다

가 l466년(세조 l2)에 군기시로 고쳐졌다. 고려말기에 화약 .화포의 제조로 왜구

소할에 공이발은 최무선이 조선건국후 책임자였고, 아들 최해산이 부정(yiliH)

이되어군기감의 청사를 건림하였다
.

군기시는 l4l7년(태종 l7)에 여려건물을 증축하여 화약 .활 .화포를 제작하고

장치하는 곳으로 유법하얼다. 군기시에는 화약을 바루는 기글자인 화약장이 배속

되어 있었고. 화기즐 전담하는 lo여 명의관원을 주얼는데 이른은 양반자제중에

서 기술이 정교하고 무재에 뛰어난 자를 뽑았다. 군기시에 예속된 화약고는 소격

시(헌재 화동 24번지)에 있었다. 그린데 l884년(고종 2l)에 군기시는 기능을 상실

하여 기기국에 통합되고 lo년 뒤인고종 料년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군기

시앞에군기시다치(무교)가 있얼고. 이곳에서는 국가반역죄 등중죄를 지은 죄인

을공개 처형하기도 했다
.

무교터

중구 무교동 32번지 체육회관 앞에 있는 무교(次流)터는 체육회관 l층 동해수

l(理 .? 심?으i..=의 직사기램 산앞에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군장비를 관장한 군기시 앞에놓여 있



인군기시다리로 일냉부교가 있었던 자리이다. 이 주면에 다치의 흔적를 린이지

많으나, i9세기 후반에 그려진 r수선전도(i-T弄全鬪)J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호위청터

중구남산동 2가 2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호위청hf灌)은 조선후기에 궁중을

호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영으로, l623년 인조반정에 공이있었던 김류(E動 .

이귀(寧貴) 등의 훈신들이 숙위가 소홀하다고 하여. 반정 직후에 군영의 체제를

란추었다. 그러나 실제츠는 반정공신들이 자신의 글사적 세책기반을 유지하는 데

그목적이 있었고 왕킨을 견제하는 구실로도 사용하기도 했바. :l리나 l778년仰

조 2)에 정조가 왕권호위기반으로 숙위소 言을설치하면서 호위청을 축소하였고
.

사실상 왕권호위의 친위체제로 변혁시誰다. l88l년(고종 l8)에 한번 더 개편되었

고,l894년 군제개편을 통해완전히 폐지되었다
.

이외에도 화약을 제조, 관리하던 염초청은 지금의 방산동시장 안에있었으며
.

하도장( )..料w이라고 하는 조편시대의 범영터가 있4E데 3!)o간이나 되얼다고 하

며 현재의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자리이다. 염초청은 화약을 만들어 훈련원이나

하도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곳이다
.

#대틀리박.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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掠 에7k 5 端 를,원구단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

H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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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을지로

.z7지던트호텔

.!jlsa :''.원구단
.

조선호텔

서울시 중구소공동 87.l번지에 위치한 원구단(阿토壇. 사적 제l57호)은 천신

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

문에단을원형으로 밭았다. r고려사(高麗料)J에 따르면 983년消종 2)정월에 원

구단에서 풍년기원제를 지및으며,조선시대에도 계승이 되어 l398년(태조 7)에도

제를올렸고, 세조때에도 원구단을 밭았다고 한다. 그러나 r동국여지승람(東國與

地燎藍)J 때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천자가 아닌 제후국으로 하늘에 제

를 지내는 것이출지많다고 하여제천단을 폐하였기 때문이다
.

l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연호글 건양(述 z)에

서광무(比武)로 고치고 천지와 종묘 사직에 고하기 위하여 남별궁자리에 원구반

을 만들어 황제즉위 제사를 지내면서 완전한 제사의식을 갖추제 되었다. 원구단

에는 황천상제(u天.h淸)를 비롯하여 황지지(5雌情), 대명( M , 야명(夜刊), 별

과산천기타여러신위를 모셨다
.

l899년에는 원구단 됫편에 황궁우(皇零를)를 세워 신위판에 봉안하면서 태조

를 태조고황제로 추존하여 배천(祀流.하늘과 같은 것으로 등급을 격상시킴)하였

다. l9l3년 일본이 원구단 자리에 철도호텔을 세웠으며, 그 후조선호텔이 되었

다.지금은 황궁우와 석고만이 남아있어, 황제의 위용을 떨치고자 하였던 고종의

K 피.도심속으고의 려사기행 의도를 기록에서만 알수 있을뿐이다
.



!t;

훼손되기 전의

원구단 모습

『 . 4 .二- -

47T一÷l.;..

雲? " 諦
.

二 " J

찰궁우(잎 )

활궁우 계단(바로 아해)

석三리들誰) i맨아래)

經蒙義린

l 識
-:1riia.-atn M讀麗朧麗

朧驪適讓麗麗飜

理理綠.'

R ☞
린 - J .- '' A a _ _ o ; 2 t ?출s치

jf 職?



惡 雄

인일독친운동전적지
식민지 한복판에 필쳐진 민초들의 투쟁기

강우규의사 항일의거 자리

현 서울역 남쪽(중구 봉래동 2가 l22번지)에는 남대문역이

있었다. 이 역은 l9o5년 5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때 l5평

의 작은 역으로 세워져 l925년까지의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였다. 3 .l운동이 계속 진행되던 l9l9년 9월 2일, 만주

로부터 국내에 잠입한 강우규(姜출출, 1885-1920)의사는

남대문역을 통해 부임하는 사이로(齋燕貢) 총독에게 폭탄을
강우규의사

투척하였다
.

강우규는 평안남도 덕천출신으로 일책부모를 여의고 누님의 집에서 자라면서

서당에서 공부하었파. 그는 3o세에 함경남도 흥원군으로 이주하여 한방 의술로

사람을 고쳐주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l9ll년 북간도로 망명하여 조선인들을 모아 신흥촌을 건설하고 광동학교와 교회

를 세웠다
.

그러다가 강우규는 조국에서 3 .l독립운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광동학교에

서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는 국내에 들어가서 일본 요인을 없애

기로 결심한 뒤 러시아인으로부터 수류탄 l개를 구입하여 원산을 거쳐 l9l9년 8

lo() .토t 록.c.고의 박사기행 월서울에 잠입하였다. 일본에서 사이로 총독이 9월 2일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사계획을 치른 뒤남대문역으로 나가서 그를 기다렸다. 엄중한 경계속에서 환

영행사를 치르고 마차에 오르는 사이또 총독에게 그는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

여수행원, 경찰, 시문기자 등37명의 사상자가 났다.

강우규 의사는 의거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와 은거하다가 9월 l7일 체포되었

다.l92o년 5월 27일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이해 ll월 29일 서대문형무소에

서 순국하였다. 그의 유해는 당시의 은평면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이후 우이동으

펄이장하였으며 지금은 동작동 국릴묘지에 안치되어 있다
.

정미의병 발원터

音구 서소문동 58.i7번지에는 정니1의병(J.未凌?) 알윈터가 있다. 일본이 조

선를 직인지화하는 과정에U1 1907핀 정L]1 7조약이 해철뢰핀/.1 근배가 해산되었

다.이에 분격한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하자 시위보병 장병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별여의병투쟁을 격화시 킨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

이곳은 조선시대 임진해란 이후 선무사가 있었던 곳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형개와 양호를 제향한 사당이다. l9o3년 선무사가 폐지

되고그곳에 시위보병 제l연대 l대대를 주둔시켰다. 일본이 헤이그특사사건을 구

실로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 킨후 정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

국의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l9o7년 7월 3l일 일제는 정미 7조약에 따라 정부

와고종에게 군대해산령을 내리게 하였다
.

대대장 박승환(朴刻刻은 군대해산식에는 참여하지 많았으나 교관으로 와있던

익본 대위가 제l대대를 정릴시리 훈련원으로 인솔하리 하라울블을 참지못하고

"대한제국 만세"를 크게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했다. 이에장병들이 호응하여 분연

히 t기하였고 탄악고를 재뜨치 부장하고 밖으로 린출하라 인3 부대도 이에 호

응하얼다. 이들은 남대룬을 音심으고 일본군과 치얼한 출적린글 및였으나. 기관

총등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는 적수가 되지못하고 많은사상자와 포로를 내

고 진압되었다. 서울시위대의 항일전투 소식은 각 지방에서도 해산 군인들의 봉

기로이어졌고, 이들은 각각의병에 가담하여 의병항일전의 주축이 되었다 .

H대4;.지역 .l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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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주의사 동상 동양척식회사 전경

나석주의사 의거기념터

중구을지로 2가 l8l번지 외환은행 본점자리는 나석주(指小피S, 1892-1926)의

사가 l926년 l2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경찰과 총격전을 벌이

다가자결한 곳이다
.

나석주는 황해도 재령출신으로 l9lo년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자 23세에

만주로 건너가 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3 .l독릴운동에 참

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l92o년 황해도에서 비밀항일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도하고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였다. l926년에는 의열단에 입단

하였다. 나석주는 조선 경제침략의 총본산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위시하여 조선

은행 .조선식산은행을 폭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에 김창숙 .유우근 .한봉

근 .이승춘 등과 거사계획을 세됐다. l926년 l2월 26일 서울에 들어와 조선식산

은행에 폭반을 투척하였으나 실패한 후,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권총으로 일

본인 직원 3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

하였다. 이에 일본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소지하던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

3 . 1독림운동기념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llo번지 한국은행 앞은 3 .l독릴만세 시위대가 일

K 理 .s4극으z의 박사기행 제헌병 .경찰과 격돌하여 2oo여 명의부상차를 낸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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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문회관터

조선광문회(5料를光文출)는 한국의 고전을 간행한 출판사와 같은 단체로서 고전

문헌의 보급을 위해 발족하였다. l9lo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서적이나 국보급

문화재를 반출해가자 이에경악하여 최남선(N商를) .박은식特理리.D 등이조직하

였고, 고전을간행하고귀중문서를수집 .편찬 .개간을통해 이를보전하기 위함

이었다.

조선광문회는 고문헌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인쇄하고 반 가격에 배포하

려하였다. 이에따라 l차로 역사서, 지리서, 국어학서, 고전 言를간행하였다. 이

때간행된 것이r동국통감J .r삼국유사J .r택리지J .r동국세시기J .r훈몽자회J .

o씨어천가J . 4 a경제J .r지봉유설J .r성호사설J .r열하일기J .r을곡전서J . 광문회관 표석

r이충무공전서J 등이다. 처을에는 i8o여 종의고전간행 계획을 세웠으나 2o종 밖

에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시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다가

여의치 많아 l927년 원고를 계명구락부에 넘겨주었다
.

그러나 조선광문회의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고전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려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광문회관은 서울시 사법서사회관 옆(중구 삼

각동 7.l)에 외로이 표석으로 남아있다
.

v인근지박 .K 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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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국의 옛모습

전찰국터

중구남대문로 삼성플라자 광장에는 l885년(고종 22)부터 l898년(광무 2)까지

근대식 백동전을 적어내던 관아인 전환국(吳團局)이 있었다. 조선 후기부터 화폐

주조는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 운영했다. 그러나 민비가 집권한

이후 급증하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관청 등에서

화폐를 남발하였다. 이를 통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서양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잖은 피해를 보게되자,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근대화폐를

주조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

l883년(고종 2o)부터 당오전을 발행하던 임시 주전소가 있었으나 조선정부는

이곳에서 충분한 화폐를 주조할 수 없다고 여걱, 상설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치

하고 근대식 주화 기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화폐를 다량으로 발행하고자 하였다
.

이에 l884년 선혜청 별창자리에 전환국을 릿고독일의 기술자 세사람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l885년(고종 22)부터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하였다
.

일본은 조선의 화폐권 침해 의도로 l892년(고종 29)에 인천으로 옮걱 은화와

백동화 등 5종의 화폐를 주조하게 되고 l894년에야 비로소 통용되게 되었다小 그

러나인천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이어려워 l5종의 화페를 시범적으로 발행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경인철도 개통으로 원료의 용이한 운반과 러시아 간섭으로

llo .도심속으로의 역사기램 인한 일본세력이 약화되고 독립사상이 팽배함에 따라 l9oo년(광무 4)에 인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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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백전과 상평통보 당오전

있었던 전환국이 용산의 군자감 강감터로 이전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악화가 발행되면서 금응질서가 어지럽게 되어국내통화량이 급등하여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일본도 심각한 위협을 느껴화폐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게 되었다. 당시 재정고문이었던 메카다(麗賀田種太部)는 백동화를 남발하는 전

환국의 폐지를 건의하였고. 이에 조선정부는 전환국의 폐지안을 승인하였다. 결

국에는 조선화폐에 대한 지배권조차도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혜민서터

을지로 2가외환은행 본점동쪽에는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을 치료하는 것외에

여의사를 교육하던 관아인 혜민서(惠民署)가 있었다. 혜민서는 고려때 혜민국을

계승하여 조선에서도 설치되었는데 l466년洲조 l2)에 이와 같은 명칭으로 확정

되었다.

한양천도 후에 서울성곽을 찰을 때동원된 민정들 가운데 부상자가 나타나고

전염병으로 환자가 발생하자 혜민국에서 이들을 치료하였다. 혜민서에서는 기생

중에서 7o명의 영리한 자를 선발하여 를방기생' 으로 삼고 의술을 교육하였다
.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내외로 궁중의 비빈, 궁녀 및정경부인들이 명에 걸려도 남

자의사가 진찰을 할수 없었으므로 약방기생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

혜민서는 l637년(인조 l5)에 전의감에 병합되기도 하였으나, l882년(고종 l9)

에 폐지되었다. 3년 뒤 l885년(고종 22)에 의정부의 건의로 혜민서와 활인서 두 f대근지역.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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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의 간호뭔이 부인환자를 진찰하는 모습

관아의 사업을 수행할 광혜원을 새로설치하였다가 제중원으로 개칭하였다. l9o5

년 7월 8일고를은 혜민/.!와 활인서의 박할을 담당할 대한적집사라벙윈의 설림을

명하고 이곳에서 시인의 병을치료하게 하였다
.

제중원터

서을시 숭구를지로 2가 l8l번치 외환를행 본될뒤의 제중윈(N流%)터는 원래

홍엉식의 집이었다. l885빈(고종 22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앙식 근대법원인 왕림

광혜원이 미국 선교의사 알렌에 의해 재동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진 후 4월

23일에 제중윈으로 개칭되었는데 l887년 재동에시 이곳으로 윤피왔다. 슥 고종

은 광혜원이 백성들의 치료에 공이크다고 하여 제중원으로 고치고 기구를 확대

한 것이다. 법원을 찰는환자가 많아지카 제중원이 너부 비좁아 이를장방하기 어

려우므로 l887년에 재동에서 이곳구리개로 이진하였다
.

l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내무아문에 속하게 된 제중원은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지원이 글어운영난에 빠됐으므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운영이 넘걱됐다. 제

중원은 l9o4년(광무 8)9될에 미국인 세브란스의 재정지될으로 남대문 밖용산구

ll2 .도법록으로의 익사기행 도동에 현대식 병원을 세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글을 고崙다. 여기서도 황해



도와 평안도의 l3~l6세까지의 총명한 기생을 2~3명 뽑아 병설여의원에서 의술

을 익히게했다
.

세브란스 병원

중구 남대문로 5A 84-11번지 연세대 세브란스 빌

딩 앞에는 세브란스(Severance) 병원의 표석이 세워

져 있다. 조선 말 l9o8년에 세브란스 의학교와 병원

이 위치했던 곳으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학생측 대표
& . ~ - _ .

i-t- iiir자들이 l9l9년 3 .l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곳이다
.

세브란스병원은 최초의 근대적 의학교육기관인 광

혜원이 모태로 미국 선교사 알렌이 국가의 지될으로

설릴한 것이다. 광혜원이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핀 후

부터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운영을 맡아왔다.

l9o3년에는 간호원 양성소를 설치했으며 ,l899년 미

국의 세브란스의 기금으로 l9o4년 의학교로서의 체 세브란스 병원전경

제를 갖추게 되었다
.

i9o9년 7월에 제중원이 세브란스의학교로 개칭하고 l9l7년 5월 세브란스연합

의학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게되었다. l9l9년 3 .l독림운동 때는학생대표인 이용

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독림운동을 전재하였으며 기독교지도자들도 이곳에 모

여서독림운동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아사히

y料의학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광복 후에는 본래의 명칭을 되

찾았고 l947년에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l957년에 연희대학교와 합

병되어 현재에 이른다
.

남대분지역.ll3



讓 惡

근대라, 외세피략의 교두로
식민지의 정치와 경제수릴의 거점들

소를로

치f
백화점 .' .

조선총독부

현재의 소파길 서울예술대학 남록, 예장동 8번지는 조

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f 차料訓,l.)가 있던 자리다출 조

선총독부는 l料o년부터 l945년까지 존속한 일본제국주
U m

의의 조선 식민통치 및 수랄기관으로 경복궁 안에 지어

지기이전까지는 남산 아래에 있었다
.

일제는 l9o4년 한일의정서로 군사적 거점을 강제로

점거하고, l9o5년 소위 '을사조박 으로외교귄을 박탈하
l!-"-f~

였으며, 츠기무관중심의 통치방식을 문관중심으로 바꾸
192o년대 남산총독부 청사. 경복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했다

.

어 l9l9년 문치를 표방하면서 통감정치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조선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및히자 군정보다 강력한 치안유지체제로 변

화하게 된다
.

방대해진 통감부 관료체제와 군대 .헌병 .경찰 .헌병보조원 등 치안 기구가

확대되고 무관체제로 전환되면시 l9lo년 한일합방으로 총독부를 설치하여 한민

족의주권회복운동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대한 일제 침략의

핵심기구로 등장하게 된것이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l926년 현재국림중앙박물관

ll4 .도심록으로의 익사기행 자리인경복궁 근정전 앞에석조건물로 건림하여 조선민족을 탄압하였다. l995년

철거되기 전까지 국림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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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를에서 바라본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중구 남대문로 3가 llo번지에 위치한 한국은행(韓朧鉛#, 사적 제28o호)은

撚96년에 긴종한 .이관용 등이만기하여 설릴한 조린은행에/.l 출발하였바. i9oo

널에한국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진도 새로이 구성하는 등의욕을 보였으

나 실패하였다, 다만 한국인 최초로 세워 경영한 근대적 은행이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
.

조선은행은 일본에 의해조선의 금읍시장이 장악된 이후에 다시등장하게 되었

다. 1904인 lo일 한÷,.L정부의 재정고문으초 부임해 른 베카바는 이듬해 l일화폐

조례를 통해 일본화폐를 무제한 유통시誰으며, 일본 제일은행이 한국의 국고를

취급하게 하였고 화폐정려사업도 대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한국의 금응과 재정은

제도적 .실질적으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

당시 일본군은 서울뿐만아니라함경도 및변방에까지도 군사적 .정치적 영역

글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l9o9년 lo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을 설림했다가
.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점하자파자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편하였다. l9l7년

에오면조선은행권이 만주에서도 통용치기에 이르렀고, l929년에 조선은행이 설 #대근시익 .ll:;



치한조선내의지점및출장소는 lo개소에 이르렀

다. 조선 외에 지점도 설림하였는데 주로 일본의

대륙침략과 같이 확장되었다. 만주에서의 영업에

치중하여 l937년 중일전쟁 당시에는 그 영역이 몽

고와 화북 일대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조선은행

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그리고 대륙침략의

전개와 궤적을 같이하면서 성장해간 전형적인 제

국주의 금응기관이었다
.

린謂를驪漂 조선은행은 전형적인 르네상스양식의 석조건물
경성우체국

로, 설계자는 일본인 다츠느 긴고(辰野金즘)로

l9o7년에 시작하여 l9l2년에 지어졌다. 해방후한국은행이 사용하였는데, 한국

전쟁 때내부가 크게손상되어 l956년에 임시로 복원하였다. l987년 복원공사를

하였으며, 본관 2층에는 l99o년부터 화폐박물관을 개관하여 우리나라의 금응사

를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공동 일대는 산업은행(구식산은행), 상업은행, 제

일은행이 들어서면서 금응가를 형성하였다
.

남대문로에 있던조선은행의 일대는한국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한 위에서 번영

을구가하는 식민지시대의 흥청거림이었다. 명동 일대를 조선은행 앞광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r경성명소물어 (京璉출J料淸誇)J라는 책에는 빨간색의 중앙우체국 건

물과, 화강암으로 쌓아올린 장중한 영국풍의 조선은행 본점, 화강암 외장을 좌운

조선저축은행과 고덕장식을 한 미쓰코시 경성지점이 줄을 지어 있어서 이 일대는

서양식 건물들이 아름답게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

구제일은행

구제일은행(舊第一銀行, 유형문화재 제7l호)은 한국은행과 마주보고 있으며
.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있다. 처를에 서민금응을 표방하고 설림된 민간은행으로

서광복 후에는 제일은행이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제일은행은 l933년에 공

사를 시작하여 l935년에 완공되었고 처음에는 조선저축은행으로 불리웠다. 일본

인 히라바야시(平林 長)가 설계했다. 한국은행이 화려한 로마네스크양식을 하고

있다면, 마주보는 제일은행은 단아하면서도 단조로운 미를보여주고 있다. 천장

116. M 속으로의 역사기행 의꽃모양을 한석고부조가 무척이나 아름다운데 전체적으로 연한노랑색으로 화



$ <

' . U支

제일은행 제일지점 (구제일은행) 경성부청 (현재의 서울시청)

사하다. 한국전쟁 때도피해를 입지않아서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경성부청

현재의 서울시청 자리에 있었던 경성부청淸간識諒廳)은 일제 때 경성부의 행정

을담당했던 관청이었으며, 조선시대 때한성부는 지글의 한국통신 빌딩자리에

있었다. 경성부청은 일제 침략과정에서 명칭이 경성이사청 .경성부청으로 바뀌

고,그위상이 격하되어 경기도에 소속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신세계백화점과구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일본공사관 건물인 2층 벽돌건물을 l9lo면부터 경성부청

사로사용하였다
.

그러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전을 계획하던 중 현재의 시청자리가 일본

상업지구와 가깝고 지형이 높아덕수궁이 내려다 보인라는 이유로 이곳으로 이전

했다. 조선시대에 가장 크고웅장한 건물인 궁궐을 내려다보떤서 그권위를 축소

시키려는 의도로 이곳에 건립된 것이다. 이곳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역을 가로지르

는큰길한가운데 있으며 경성 어디에서나 보이게 지어릴다
.

r대는지억 .ll7



광통관;구상업은행. 현재는 한빛은행 종로지점:

광통관(구상업은행)

중구 남대문로l가 l9번지 구상업은행 핀물에는 광통관(漆逃前)이 있었다. 광통

관은 l9o7년(읍희 원년)에 재정고문에 의해 계획절 집회소이바. 인축사옥이 필요

했던 천일은행과 어음조합이 함께 친글를 인축하여 여리 회사근에 대여하게 릴

릿이다. 견체 2;린평의 이 건물은 l9o9년 5될에 핀축핀 력는는f o.초서 아매층에

는 천일은행과 수형조합을 두고 2층에 광통관으필 회의일 등을주얼다
.

l5년 틀안사용하다가 본점이 이전천 후 沿24변부터는 종초지 정으초 배핀되었

다.벽돌과 석재글혼합하여 반든이린찰은 정초하게 지어됐고, 절충주의 앙식을

씨서 전면른 화강석으로 아이오닉 .오오더의 붙임기둥으로 장식하였으며 중앙

상부의 페디먼트와 처마 위의 석조난간 등도 화강석으로 다듬어 붙였다. l9暇년

화재로 소7되자 수리 복구하여 l9淸면 관성하였다. 건물의 외형른 그대초이나

각장식부, 개구부 틀이 원형과 달리 별화가 많이 있다. 현재는 한빛은행 송로지

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

ll8 .도7속린는의 억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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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를의 출결
선현들의 꿈과생활의 그루터기

충무공 이순신 나신곳

명보극장 앞에는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享葬

gi) 탄생지라는 표석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마

른내골로 불렸던 곳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및다. 어려서부터 무인의 기질이

엿보였고 l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후,여

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l59l년(선조 24)에는 전

라좌도 수군절제사로 임명되어 부임함과 동시에

철저히 훈련하고, 군비를 확충하여 래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임진해란이 일어나자 옥포.합포의 해전, 6월

의당포.당항포 해전에서 승리하고, 7월에 한산

도에서 왜선 4o여 척을 격파하는 등 대승리를 거

이순신 영정 두었다. 이어남해안 일대의 왜군을 소탕하였으므

로 lo월에는 3도수군통제사를 겸하였다
.

l597년(선조 3o) 정유재란 때원균ot均)의 모함으로 한때통제사에서 파직되

어백의종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제사 원균의 수군이 거제에서 전멸하자 다시 f대틀지역 .n 9



기용되어 l2척의 배로 l33척의 패군과 맞서 3l척을 격파하여 명량해전에서 대

승을 거두었다. 이듬해 ll월 안타깝게도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왜선 5oo여

척을 공격하다가 적의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

임진왜란 중 충무공이 해전에서 거둔 승리는 군량미의 조달처였던 호남을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육지에서 왜군의 지속적인 북상을 저지한 결

과조선과 명의연합군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충무공은 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으며, 전쟁기록인 r난중일기(漂린i 爛記)J를 남겨 당시 상황을

알수 있게해주고 있다. 세종로 네거리에는 그를 기리는동상이 세워됐다
.

?중일 n

이덕형 집터

중구 남대문로 5가 526번지 대우재단 빌딩 정문 앞에는 이덕형(를經業) 집터가

표석으로 남아 있다. 한음 이덕형 (1561-1613)은 선조 때의 인물로 l58o년(신조

l3)에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에 진출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에왕을 호위하여 정주

까지란으며, 청원사로 명나라에 가서명군의 조선파병을 성사시켰다. 이어한성

판윤으로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을 접견하였을 뿐만아니라, 정유재란 때는 명군

을 위무하는 한편도성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왜란 이후에 이덕형은 민심을 수습하고 군대정비에 노력을 하였으며, 쓰시마

(料流 U ) 정벌을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바. l挑;3년(광해군 5)에 영창대

군의처할과 인목대비 폐모론이 거론되자 이항복과 더블어 반때하다가 관직을 삭

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만년에 도동과 경계가 되는 고개에서 피처하면서 경전

을 낭송하였으므로 송경현이란 이름이 붙여됐다
.

윤선도선생 집터

중구 명동 l가 l.3번지 한국증권금응 명동지점에는 윤선도(f流린선생의 집

터가표석으로 남아 있다. 윤선도는 조선중기의 문신 .시조작가로. 본관은 해남

이며, 자는 약이 .고산이다. 중구 명동성당 부근은 옛부터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

했다. 여기에 조선인조 때정치가이자, 문학의 대가인 고산윤선도(1587-1671)

l2o .도심속으고의 인사기행 가살았다. 윤선도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을좋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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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의 r산중신곡J

다.백부의 양자로 들어가 해남에 내려가서 살았다
.

윤선도의 삶은 귀향과 낙향의 삶이었다. l6l6년(광해군 8)에는 집권북인의 실

정을 밝히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에 유배되었고,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l633년(인조 ll)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 등을 지및으나 서인들의 모함으

로 파직되어 해남으로 낙향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청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욕되게 생각하여 제주도로 가던중 보길도에 정착한 후 자연을

벗하여 살며 r어부사시사(?(流約法ii"])J 등 많은 시조를 남린다. 병자효란이 평정

된후에는 서울에 와서도 왕에게 문안하지 많았다는 이유로 l638년(인조 l6)에 경

상도 영덕으로 귀양값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

효종이 즉위하자 예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서인들에 의하여 밀려나 다시낙향

하였으며, l66o년 효종이 죽자조대비의 복제에 대한 예론문제로 논쟁하다가 삼

수에유배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그는 남인의 거두로서 정철(刻爛, 박인로

(朴仁老)와 함께조선시대 3대 가인으로 꼽히며 가사는 없고 단가와 시조 75수를

남졌다.

양성지 살던곳

명보극장에서 을지로 3가 파출소 방향으로 가는 길중간 지점은 조선초기의

학자 양성지(梁誠之)가 살았던 곳이다. 양성지 (1415-1482)는 l44l년(세종 23)에 v.4대는지역 .l2l



진사 .생원에 이어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 등을 지및

다.그는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춘추관 기주관으로 고려사수사관을 겸직하여 r고

라라 개찬에 참여하였다. 이어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하여, 이듬해 집현전이 폐

지되자 좌보덕(左輪德)으로 전임하였다
.

양성지는 세종대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여러관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정

치상의 의견이나 언른에 큰 영향을 끼했다. 그는과거의 역사속에서 나라를 위하

는긴요한 도리를 주장하였다
.

그는 중국의 성인보다는 단군을 추앙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는풍속이나 혼례에 있어시도 사치를 금하였으며, 과피시험도 현

실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주장하었고, r서적i2사상소문(法誇 t. LK l차[A)J에

서현대적 의의를 함축한 주장인 도서의 보존 및간행에 실효를 주장하였다. 문서

나도서의 보전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치고 있는부

분이다. 그의저서로는 r눌재집(誇齋漆)J이 있다
.

유성룡 집터

서애유성룡(抑威龍, 1542-1607)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의성에서 태어나 현

재중구 인현동 l가와 묵정동 지역인 남부 낙선방 묵정동계에서 살았다. 그는 이

황의문신이며, 김성일과 동문수학하여 친분이 두터웠다. l566년(명조 2l)에 문과

에급제한 후 도승지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의정으로 왕을 평양까지 호위하였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전란을

대비하여 권을을 의주목사,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천거하였다. 명나라 장수이

여송과 함께평양성을 수복하고, 영의정으로서 4도의 도체찰사를 점하여 군사를

총지취하였다. 의주에서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들아와서 훈련도감을 절치하도

록요청하였으떠, l594년에 이군사기구가 철치되자 그책임자가 되었다. l6o4년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고 다시풍원부원군에 봉해편다
.

유성룡은 도학 .문장 .덕행.글씨로 이름을 떨천고, 특히 영남유생들의 추앙

을받았다. 그의저서중에서 r징비록(樹秘錄)J과 r서애집(西歷集)J은 임진왜란 연

구에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성룡을 모신안동 하회마을의 충효당은 보물

제4l4호로 지정되어 있다
.

l22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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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수궁지역

덕수궁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궁궐로서 우리나

라의근대화라는 힘걱운 시대를 지컥보아야 했다
.

변혁과 보수, 그리고 침략과 저항이라는 대립적

현상을보이는 역사적 상황이었다. l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력수궁으로 환궁하고 부국강병

을통한왕조의 중흥을 꾀하게 되면서 열강들의

이권침탈을 막아내기 위해나름으로 고민을 하기

도했었다
.

그러나 일본이 열강을 누르고 결국은조선을독

점지배하면서 이곳에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고, 칭호마저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개칭

되었으며, l88o년 이래로 덕수궁은 열강의 근거지로 제공되면서 그위상은 훼손되었고 예

전의규모나 위용을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

대한제국을 병탄한 일제는 덕수궁 주변에 수탈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는데, 주로

조선왕조의 상징이었던 건물이나상징물을 헐고는 그곳에다 지배기관을 세웠다. 특히왕궁

은풍수상 명당이며 가장높은곳에있는신성한 집이라는 개념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더높

은곳에건물을 지어덕수궁이 내려다보이게 하였다
.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가장우선은 조선의 상징을 없애버리는 것으로서 경복궁을 파괴

하고. 창덕궁을 비하하였고, 창경궁을창경원으로 격하하였으며, 명산의 혈을끊기위해산

자락에 철못을 박기도 하는등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수있는모든것들은 다파괴

하였다. 이에분노한 민중들은 대한문에서 연일집회를 가졌으며 집단적 항의나 개별적 폭

탄투척등다양한 형태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분노를표출하였다. 이처럼 덕수궁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이 끊이지 않았던 장소이다
.

원래덕수궁의 규모는 현재보다 3배는 린으나 l9세기 후반에 진출한 열강을 위해공사관

자리로 넘걱주어 덕수궁지 안에는 미국공사관 .영국공사관 .러시아공사관 .프랑스공사관

이들어오게 되었고, 그부지를 나누어 공사관 이외에도 학교.교회.중추원 등의부지로

제공하게 되었다
.

학교는 당시최초의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이덕수궁을 나누

어설림된 것이고, 정동교회나 서울성공회성당도 그러하다. 특히서울성공회성당의 경우

지금도 벽수궁 건물의 일부를교구사무실로사용하고 있다
.

료덕수궁에서 서소문 쪽으로 내려오면 호암아트홀을 지나서소문공원이 있다. 이곳에

는순교자현양비가 있다
.

처음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3차에 걸친박해에 이곳서소문에서 순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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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처형되었다. 이에l892년 이곳서소문에 약현성당이 설릴되었고 순교를 위한서소문

기념관이 세워졌다
.

이밖에도 많은유적이 있는데 일제의 침략에 대해울분을 참지못하고 저항한장소가 곳

곳에있다. 지금의 서울시의회에 해당하는 경성부민관을 폭파한 부민관 의거터가 있고, 일

본의강압때문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림하고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울에

세됐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가 지금의 동화약품 자리에 있다
.

그리고 근대학교의 발상지며 근대교육을통한신문물의 요람인 배재학당에는 당시최초

의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터가있다. 만리동 2가에는 l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

톤경기에서 금메달을 랐으나 일장기를 달고뛰어야 했던손기정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

손기정체육공원이 있다
.

그리고 덕수궁을 바라보고 있는대법원이 있었는데, 지금대법원은 서초동으로 이사하

여건물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대법원터에서 독립운동을 한많은사람들이 사형을 언

도받고 지하로 연결된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어 순국하였다
.

이곳덕수궁 일대는 이를테면 근대화과천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박힌돌을델다"는 속

담이있듯이 밀려오는 서양세력이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양식을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그

들의판이된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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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세력에 밀려궁궐을 내어주게 되고그러면서 위상이 축소되자 이에분노한 민중들

이잃어버린 조국을다시찾기위해끊임없이 항거하게 된진원지인 셈이다
.

이장에서는 덕수궁지역을 대한제국의 중심무대라는주제아래8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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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궁궐차수궁
덕수궁의 영화와 고난의 흔적들

조선일보사../~ .l

린淺찰 _ L 대한매일

서울시청

騷sx.a

조선시대의 궁궐은 경복궁(景福富)을 비롯하여 창덕궁(길德富). 창경궁(臺慶

富), 그리고 경운궁據淺富)이 있다. 이들은 조선전시기에 걸쳐정치활동의 무대

였으며, 특히경운궁은 조선왕조 말기의 왕궁답게 근현대사의 고난의 흔적이 아

로새겨져 있다. 위풍당당했던 왕조의 영화는 어느덧 퇴락하고 건물마저 사라져

가는 비운을 맞게된 것이다. 지금도 이 일대는 제 모습을 잃어버린 덕수궁(德壽

출.경운궁)이 간신히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

경운궁은 l592년 임진해란 때 경복궁 등이 모두 소실되자 선조가 월산대군

(1454-1488)의 사저를 수리하여 정릉동 행궁으로 삼았다. 광해군 때까지도 행궁

으로 쓰이다가 l6ll년(광해군 3)에 창덕궁을 중건하여 이거하면서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때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하면서 서궁(西富)이라는 속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광해군은 주로 창덕궁에 머물러 경운궁은 빈궁궐로 남게되

면서퇴락해 란다
.

l897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부터 정궁이 되었다. 당

시 경운궁에는 l88o년대 서양과의 국교수림 이래로 발은 외국 공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은 서양의 힘을 빌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이곳으로 환궁한

l3o .도심록으로의 역사기행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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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전경

고종은 아관파천과 동시에 경운궁의 수리를 진행시렸고 l897년(고종 34년) 2

월 2o일 세자와 함께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그해 lo월에 대한제국이 성릴되면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小測으로 하고 연호를 광무(允武)로 하였다. 이때부터 경

운글은 대간제국의 들성 T..L대에 초E게 치있바. 여기에시 l9o4인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l9o5년에는 중명전에서 소위 '을사조약' 이 체결되었다. 이후

l9o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은 퇴위를 당하였다
.

l9lo년 이후에는 일제가 덕수궁 주변에 수탈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수

모를 겪어야 했다. 결국고종황제도 이곳에서 l9l9년에 한많은 생을마감하게 된

다.이때부터 빈궁될로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전각들도 파괴되기 시작했다
.

시청역에서 내려덕수궁 출입구로 나오면 제일먼저눈에띄는 것은 대한문(大

測1'I)이다. 원래는 경운궁의 동문이었는데, 정문인 인화문(f :化 )이없어지자 대 U!-t-(M "1. 131



한문이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궁궐의 정문은 광화문, 돈화

문,흥화문 등과 같이 '화(化)' 자가들어가는데 경운궁도 남
r r 崙E

향정문인 인화를이 있었으나, l9o2년에 궁을증축하면서 인

화문 자리에 건극문撚撚fi)을 세우고 동향인 대안문을 세워

정문으로 하였다. 그뒤 건극문도 없어지고 담장만이 남게되

었다. l9o4년 대화재로 대안문을 중수한 후에대한문으로 고

철다. 이문앞에시 주로군대사열, 복합상소, 군중집회 등이

많이벌어졌다. l9l4년 태평로가 문 앞으로 나면서 오른편의

린틀과 담장이 잘려나란고 뒤로 출걱지게 되얼다. l97o년대

에를어서인서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다시 한변 뒤로 를러나

지금은 원래의 자리보다 약 l6m정도 를리나게 되었다
.

대한존에서 오른록 행각을 지나띤 함넘刻順f撚이 나온

다.이곳이 경운금의 침친으로 고종은 대부분 이건물에서 기

거하였고, 이곳에서 승하하였다. 그왼록으로 있는 덕홍전(德

撚綠은 고종이 외국사신이나 고위 관료들을 접견하는 용도

로많이사용하던 린물이다. 덕홍린의 샛담은 조선후기에 일

반적으로 유행하면 벽돌을 이용하여 황았다. 연한 주홍색 빛

이할도는 담장을 통해싫세한 장인의 손길을 느릴수 있다
.

l 덕홍전의 아름다운 담장은 정관헌(諦撚차)까지 이어지고

N 있다. 정관헌으로 를어가는 문은아기자기한유헌분과꽃담으

l?. 로꾸띠됐다 .

수문장 교대식 모습 정관헌은 함넘전 됫편동산 위에 있는 서양식 연회건글로
.

l9oo년 진전의 화재이린에 이곳에 태조의 영정을 보간하기도 했다. 한때 경운당

이라 칭하기도 했다. 누각처림 로마네스크식 기둥이 서 있는 사이로 넓은 연회장

이보이는 단층건물이다. 지금은 기둥 윗부분에 단청처럼 드리운 곳을 분홍빛과

적록색으로 새초단장하고, 단를둘러싼 난간에는 화려한 금색으로 도색하여, 고

즈넉한 저력빛에 아誇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나 지붕의 양식은 전형적

인일본풍으로 상각형의 낮은 지붕에 한가운데 원모양의 유려창이 달려있다
.

그 옆에 2층의 작른 건물이 보이는데 석어당(출御堂)이다. 석어당은 궐내의 유

일한 2층 건틀초. 선조 때 천축되었고, l9o4년 화재 이후중건되었다. 옛발에는

狀2 .s:.및록.~ii치 억사기린 왕이 거처하기도 하였다. 석어당의 미는 도도하게 흐츠는 나무결의 청초함과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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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전 전경

조차 입히피 않은 기등의 고고함에 있다. 식어

당됫핀의 격자무피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

을찰기고 있다
.

醴理流U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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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조당 W f W 은 퓨화린이 긴림치기 편 징

전으로 사용되었민 글으초 인소가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A 인딘대비가 유폐되어 있던

정운궁에서 즉위하며. 를는장이라 한다. 그 리
중화전 중잉계단의 핀석 중화전 앞의용향로

고종황페 때에는 귀인임씨의 7.1처로 사용치기

도하였다. 즉조당과 석어당은 광해군 때지어진 건틀로 조핀후기내내옛건들

로남아있었으나, 고종황제 때소실되었다. 헌재의 릿은그 직후중린한 것이터..

준법당(Uiwa은 행착이었던 것을 린틀로 게조한 것이다. l9o4년 베화재 이후

6될에 중건된 것인데. 이때고종과 순종의 어진, 예진을 여기로 誇기고. 경료전토

이린물의 서행극에 옮린다. 외국사신이 오면여기시 릴린을 하기도 하였라
.

중화전(. E j部은 경운금의 정전으로 원래는 근경핀, 인정편과 같이중층(燕 w )

지붕이었으나, l9o4년 대화재 이후동일한 규보의 단층으로 품핀피었다. 궁될의

l7i .도4속으초의 억사기행 정전으로서 중료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화전이 단층으로 복원필으료써 경복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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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어당 즉조당

근정전과 같은 위용을 찾아 볼수는 없게되었다. 다만. 중화전의 천장에 화려하

게 조각되어 있는 두 마리의 용과 중화전 앞에 정연하게 놓여진 품석(流구)이나

당가(唐家) 등이왕실의 위용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이다. 아쉬운 점은 중화전이

단층으로 복원됨에 따라중화문에서 바라볼 때 정연한 품계석보다는 전각이 해

소해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

석조전(4l및榮은 르네상스식 건물로. l9oo년(장4.. 차찰시 대한제국의 총세부

사였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이 주도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다. 처

음에는 영국사람의 설계로 영국인 기술자들이 영국회사의 물품을 들여와 핀기시

작했다. 그러다가 l9o5년 브라운을 밀어내고 일본인 때가다(린錡 t3.)理초郊)가 재

정고분으로 오면서 석조전 건축의 주도권도 그에게료 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어

l9o9년(융희 3년)에 완공되었다. 덕수궁의 각 건물은 열강의 입김에 따라축조되

었다는 것을알수 있다
.

고종황제는 생존시 이건물에서 살기도 하였지딴, 고종황제가 서피한 후 먹수

궁이황폐해지는 과정에서 석조전도 일본의 미술품 전시장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도 하였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흥정을 벌일 때는

그 접점인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그 뒤국제연합 한국위

원단이 이곳을 사용하였다. l953년 이후 국릴박물관과 친대미술관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벌리서 석조전을 바라보면 우뚝한 기둥

과 선법한 친색의 고집스리운 우직함이 엿보인라. 가를하늘에 비치는 하얀색은

그야발로 눈부시다
. v:53.구시익 .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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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

1.중화전 5.즉조담 9 .귀빈실 13 .광명문

2 .중화문 6.준명당 1o .덕홍전 14 .석조전

3 .중화전 행각 7 .합녕전 11.정관헌 15 .석조전 별관

4 석어당 8 .할녕전 행각 12 .대한문 16. 분수대

적수궁지역.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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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전 준명당

중명전(索洲轉은 l9oo년에 극시아 건축가가 지은최츠의 서양식 벽돌건물이

다. l9o5년 일제가 이곳에서 '을사조차을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체결하였다. 정

동극장 왼편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지금은 (주)경한산업의 사무실이 있다. 처

음 찾아간 이들은 이곳이 궁궐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원래는 덕수궁 안에

있었던 것인데, 도로가 생기면서 궐밖으로 나온것이다. 자그마한 안내판이 있어

이곳이 대한제국의 궁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을뿐이다
.

덕수궁의 서문은 평성문이었으나 지금은 포덕문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광명

문은 원래함념전으로 들어가는 중틀이었으나, 지금은 중화문 옆으로 옮겨피 문

안에자격루와 흥천사 종,신기전기화차(神機請機火車.)가 전시되어 있다. 신기전

기화차는 고려말 최무선의 주화를 개량하여 l448년(세종 3o) 대나무 화살의 앞

부분에 쇠를활고, 뒤에원통형의 종이약통을 부착하여 불이붙으면 날아가게 한

것이다. 흥천사 종의 경우는 l462년(세조 8)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를 추모하

기위해주조한 것으로 처음에는 정릉에 있는흥천사에 있어흥천사종이라고 하

였다. l5lo년(중종 5년)에 흥천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l747년(영조 23) 경복궁 정

문인광화문에 옮졌다가 창경궁을 거쳐이곳에 옮기게 된 것이다. 보루각 자격루

(報漏間白擊漏)는 국보 제229호로 지정된 것으로 l536년(중종 3l)에 만든물시계

이다. l434년(세종 l6)에 장영실이 처음 만든 것으로 조선왕조의 표준시계였다
.

자격루는 중종 때유전이 개량한 것이다. 처음에 창력궁에 있었던 것을옮걱온 것

으로지금은 자동장치와 그밖의것들은 유실되었다
.

L 流.도4 속으로의 역사기행 선원전(燎測硝이란 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전왕의 초상화(御眞)를 모셔놓고



수시로 왕이 차례(諒朧를 올리던 곳이다. 일제는 이를 헐어 없애고 여학교를 세

됐바.

세종대왕상

세종(1397-1450)은 조핀 제4때 왕으로 l4l8년부터 M5o년까지 재위하였바
.

세종은 태종의 셋때 아들이떠 어떠니는 원경왕후 빈씨이다. 원래는 앙넘대근이

왕세자였으나 태종은 자신이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기에는 양넘대

군이 적합하지 않라고 여기충넘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

세종대는 우리 빈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출릅한 유교정치가 이루어졌으며
.

찬한한 민족문화가 이룩된 시대였다. 이시기에는 정치직으로 안정되어 정치 .경

제 .사회 .틀화 등 전반적으로 기I 를잡은 시기였바. 집현전을 통해 인재를 확

보하고. 의례와 제도를 정비하었으며. 방때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고. 훈민정음

를 창제하여 우리 글을 만들었다. 훈민정를은 릴힐핀을 통해 길러진 최항 .박팽

널 .신속주 .성삼문 .이선로 .이개 등 소장학차들의 협학을 받아 우리 민족의

분자를 창제하였다. 이많은 일들을 주도한 세를은 태종이 이록한 정치적 안정기

반을 이어받아 이를 필했다.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상찰으로 생존하여 있었으르

로 태종의 영향이 계속된 시기였다. l4l4년(태종 l4)에 이록된 6조직계제는 의정

부 대신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왕킨의 강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에

세종은 이러한 정치체제 속에서 태종때에 이룩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신있

는 정치를 추진할 수 있었다. 세종은 유교와 유교정치에 대한 소앙, 넓고 릴은학

블적성취. 역사와문화에 대한 깊은통찰력과 판단력. 중국분화에 경도되지 많은

부체성과독자성. 의지를관철하는 신념과 고집등이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블

화직 .인적모든 여린과 조화펀으로씨 빛나는 빈족블화를 린설할 수 있었던 것이

라.시호는 장헌Oii:法), 능호는 영름이고 여주금 능서인에 능이 있다. /.l1종대왕상

은 먹수궁 함녕전앞잔디에 있다
.

익수차시익 .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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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의지피이차천성한
약현성당과 천주교박해의 흔적들

를호암아트출

익朧당

서부역

약현성당은 프랑스 신부인 코스트(G. Coste)에 의해 설계되어 l892년(고종 29)

에준공되었다. 코스트는 l887년 한불수호조약 체결로 국내에 들어온 후용산신학

교와 명동성당 등을 설계한 바 있다. l9o5년에 높이 22m의 첨탑을 세워종을 달

았고, l92l년에 내부개조를 통해칸막이를 없애고 벽돌기둥을 돌기둥으로 세됐다 .

최근 l998년에 화재로 첨탑이 소실됨에 따라현재보수공사가 진행중에있다
.

블은 벽돌로 가지런히 찰은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약현성당은 건물 몸체에 비해

작고긴첨탑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고딕양식은 창틀이 삼각형인데 비하여 둥근

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특징이다
.

본당인 명동성당이 교세가 확장되면서 4대문 안의교인보다 문 밖교인의 수가

많아져 성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곳 중림동에 성당을 설립한 것이다. 천주교

에서는 성당을 세울 때에그 지역의 의미를 중시하는데 이지역도 역시천주교박

해때에44인의 순교자가 처형된 서소문과 인접해 있다. 마찬가지로 l9o2년에 완

공된 원효로성당에는 김대건(金大建) 신부의 생존시기 (1822-1846)가 기록되어

있고그의유해도 이성당에 안치되었다고 하는데, 병인박해 때순교자를 낸한강

의새남터와 기해박해 때많은순교자를 낸당고개가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당

을 지었다고 한다
.

l4o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성당앞길을 건너는 곳에서소문공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순교자현양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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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되기 전의약현성당 치수출지억.l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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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순교자기념관 u 즉)

순교자현양비(도c즉 위)

서소문 공원(토른를 아래)
서소문 밖 사거리는 학문연구를 통해 신앙을 찾아 자할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세

우고신앙를 실친했던 평신도글의 예지와 용맹, 그리고 결단의 순고지라고 할수

있다.

이글서소블에시의 t피는 인유).'Nw-iia,','. i8oi) 때이차에최초의 영세자

인 이승훈(베드로)을 데를하여 정약종, 최창핀. 강완숙 등 초기 7회의 대표적인

평인도 지는자글이 순a함으로때 시작되었다. 이후 기해박해(l8諸)를 초비펄 릴

정른 이루었는데, 한z 치초의 신?생이내 조친J.l구 J..|정의 수역이었던 정하상글

비를하여 유진길. 이광절. 박후재. 현경린 등 무수한 평신도들이 이곳에/.1 참수 .

른교하였다. 이곳에시 순교한 .4l위가 시복, 시성의 영광을 안았다. 가장혹독했던

병t#.4 (撚66인5 상아 시A룬은 또바시 형징5고 린했:[. 수沿를 이#없4 는

교자들이 피를 를렸다. 이에 이곳 서소룬 밖은 한국 최대의 성지가 뢰있다. 지글

서소뿐순핀지는 공원으료 조성뢰어 글픈옛모습글 찾을 필은 없으나 순교.자현양

비에서 그흔적를 찾아를 수 있다
.

순고자편양비 이외에츠 약현성당 바로 옆에는 서소를순핀자기인관이 있다. 중

림동 성당은 '약현성당 loo주년 기템 성역화사업' 의 일환으로 한국 최대의 순교

성지이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거순교한 이곳을 되살치기 위해 r서소분성지J 기

l.l2 .는#논으7피 익차기행 념책말간과 더활어 서소분순교자기 띤관을 린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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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h6l 아은찰!들의 슨길
외국공사관들이 들어선 거리

pz:l 구러시아
燎여중 B / 린 ÷3;공사란

挑t
이화여고

J壘
영국대사린

광화문-

l88o년대 조선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의 공사관이 차례로 서울에

설치되었다. 용산과 남산 일대는 일본이. 소공동 .청계천 일대는 중국이, 정동일

대는서양여러나라가 혼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구러시아공사관

러시아공사관은 '아관파천' 으로 우리에게 널리알려진 장소이다. 일본군에 의

해 민비가 살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고종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경복궁에 유폐된 고종은 l896년 2월 9일 세자와 더불

어대기중이던 러시아인을 따라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

이러한 아관파천은 고종의 불안과 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요구

가만들어낸 산물이었다. 고종은 l년동안이나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면서 국정

을총괄하였다. 이기간동안에 '갑오재혁' 을추진한 김홍집내각이 무너지고, 대

신친러세력인 박정양 등이 집권하였다. 결국 러 .일의관계는 l9o5년 러일전쟁

으로완전하게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기 전까지 타협과 대결이라는 이중정책의 반

복이었다
.

러시아공사관은 l89o년(고종 27)에 건축된 르네상스풍의 건물로서 설계는 러 덕수궁지역 .l43



시아인 사바틴이 했다.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탑과 지하 2층만이 남아

있었으나, l973년 일부가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구조는 벽돌조

2층 건물로서 한쪽에는 탑을세웠다
.

특히이를은 l896린(고종 린앙원년) 2월고종황제가 세자(순종)와 함

께 경복궁에서 나와 다음해까지 기거했던 곳으로. 사진자료에 의하면

고종이 거처했던 방의 내부도 르네상스풍의 실내장식을 했었다. 현재

탑의동북쪽으로 지하실의 일부가 발굴되었는데, 이것이 경운궁까지 연

결되었다고 한다
.

광복 후 러시o공사관은 동서팀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폐쇄되었으

나,l99o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하면서 그부지의 소유문제가 현안사

항으로 터올란다

구러시아 공사관

프랑스공사관터

현재의 창덕여중 교내스탠드 오른록 맨끝은 프랑스공사관이 있던자리로 l896

년프랑시(V. Colinde Plancy) 공사가 정동에 신축하였다. l9lo년 한일합방과 함

께 영사관으로 격하되어 합동으로 강제 이주 당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

이곳에 있던건물은 총독부에서 매수하였다. 2층 벽돌에 일부탑옥이 있는총 4l5

평의 건물이었던 당시공사관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대석, 창대, 장석기둥과 우

아한아치창이 있어 멋과운치를 더해주었으나 l939년 소학교가 세워지면서 헐려

지금은 정확한 터를찾을수 없으나 학교곳곳에 흩어져 있는화강석과 流P 1896'

라는머릿돌만이 당시프랑스공사관의 존재와 그건축연대를 알게할뿐이다
.

정동구락부

정동구락부는 l894년에 정동에 들어와 있던 서양인들이 사교 및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비정치적인 뇌임를 반든 것에시 시작하였다. 여기에 속한 회원은 주로

서양인 공사들과 한국 정부에 초청된 고문관과 선교사들이 중심이없고. 내국인으

로서는 민영환 .윤치호 .이상재 .서재필 .이완용 등이참여하였다
.

구락부의 회원으로 일본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당시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위

l4 .도t 속으는의 역사기행 를견제하기 위한 열강과 조선의 필요성에 의해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



략을 저지하려 했던고종과 민비는 이곳을 통해 러시아와 열

강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구미인들의 비정치적인 모임이
oj ...

었던 정동이 조선인과 서구인의 모임으로 바뀌자 일본은 이

러한 정세를 깨닫고 궁내의 호위병을 일본군 취하 군사로 교

체하여, 궁궐을 감시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강의 반

발로 실패로 돌아란다
.

또한 방시의 정세가 l895린 8월 제;3차 릴홍집내박이 성릴

되어천일각료들이 배제되고 할시친리파인 이완용 .이범린 L÷z
Qn, '" -''(S

이 입각하게 되는 등 급격한 정세면화가 이루어절라. 이래한

존위기는 일본으로 하여금 빈비와 친치파 제거를 위한 를뇌
41..料

를 도모하게 하여 결국 일본 낭인에 의해 민비가 살해당하는 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조선 나름대로 서양세력을 이

용하여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던노력이 일본의 피센반발로 l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정동구락부의 모임 장소가 손

탁호텔과 하남여관 이다
.

및

:5;_

손탁호텔터

이화여자고등학교 정문 수위실 앞 화단에는 손탁호텔

(Sontag Hotel)의 표석이 세워져 있다. 손탁호텔은 독일사람

인존타그(Antoinette Sontag)가 서울에서 최초로 경영한

서양식 호텔이다. 그는 l885년 러시아인 웨때르를 따라서울

에 와 민비와 연결되어 궁내의 서양문화글 도입하고 가르치

는 교사 역할을 하였다. 이때정동에 집을하사받아 2층 건를

을 지었는베, 이것이 찰락호필이다
.

우체국 공사현장 뒤로보이는

프랑스공사관(l;l위 )

는탁호델은 서양인과 극내인의 핀t단체의 사피장이 치핀/.1 '정동구박부' 의 서울의 외국인 집단(중간)

정동 미국공사관(아래 )

근거지가 되었다. l9o5년 러.일전쟁 후에 호텔의 규모가 위축되면서, 손탁은

l9o9년 프랑스로 돌아란다. 이화학당에서 l9l7년 손탁호텔을 인수하여, l922년

건물을 헐고그자리에 프라이 출(Frey Hall)을 지었다. 프라이 출은이화여대, 이

화여중, 서울예고 등이사용하여 오다가 l975년 5월화재로 소실되었다. -

록수궁시박.l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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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조Q撚의 린 i
반일구국운동의 본산, 사립학교

m i w s B I 체이스프라자

이화학당터
(이화여고)

창덕여중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근대교육은 서구의 사상과 근대학제를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

피제가 폐지되고 신학제가 제정되고, 고종의 교육조서가 반포되면서 신문명 도입

을위한근대학교의 설림이 가속화되었다. 교육활동은 민간인계 사림학교와 종교

계사림학교로 분류되는데 민간인계는 원산학교, 광흥학교, 을미의숙 등이차례

로 설림되었고. 종교계는 주로 기독교학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외국인 선교사들

의입국과 더불어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의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

을사조약 이후 사림학교의 설림이 급속히 늘어나며 구국운동과 개화운동의 일

환으로 신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인 우민화 정책과 사학탄압정책

에 맞서 학교교육은 구국운동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3 .l운동

과6 .lo만세운동 등대규모 항쟁과 민립대학 설치운동, 문자보급운동, 신사참배

거부등의크고작은반일구국운동이 이를통해나타났다. 정동 일대에는 서양세

력이들어오면서 정동제일감리교회. 성공회 등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화

학당과 배재학당 등고종의 지원을 받아선교사들이 세운학교가 들어싫다
.

p 流 .초및속으7의 억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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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의 옛모습( 1887년) 배재고등학교 동관으로 사용한 경세관(警世館)건물(1 9 16년건림)

배재학당터

배재학당(培村學堂)은 한미수호조약 이후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래에 따라

l885년 8월에 미국 북감리교회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선교사업과 함께 신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아 의료선교사 스크랜턴의 집을 사서 조그마한 교실을 만든 것이

시초였다
.

l886년에는 정동의 민가를 사들여 교실을 개축 운영하였고. 고종이 이를 듣고

배양영재(培養英村)의 뜻이담긴약자인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은뒤명필정학

고에게 학교현판을 쓰게하여 김윤식을 통해 아펜젤러에게 전달하였다. 초기에는

중등과정의 특별과와 대학과정의 본과를 두고한문. 영어, 만국지지 등을 가르를

다.l887년에는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벽돌교사를 신축하여 학교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수업연한도 보통과 4년, 본과5년으로 정하였다. 입학자격은 l7세 이상

의남자로 r동몽선습(童蒙先諾)J을 읽을줄알고한글을 이해할 수있어야 했다
.

배재학당은 l925년 일제에 의해폐교되었고, l937년에 배재고등보통학교는 6

년제배재중학교로 개편되었다가 l95l년에는 학제의 변경으로 3년제 배재중학교

와분리되어 배재고등학교로 재편되었다
.

배재학당은 i896년 학생회인 헙성회를 조직하여 기관지 r협성회보J를 발간하고

조국의 독림과 교육구국의 정신을 일깨됐다. 아펜젤러의 교장사택과 학당기숙사

는 서재필. 윤치호 등 개화주역들의 집회소가 되었다. 3 .l존동 때에는 목사이필

주를중심으로 기숙사에 모여거사를 계획하여 전교생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

대적인 시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제에 의해아펜젤러가 해임당하기도 하였다
. 박루=i:시박 .l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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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의 옛모습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으로 기독교정신과 개화사상

의바탕 아래근대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방하였다. 교육을 통해 기독교 보급

에노력하였으떠 근대교육을 통한 신문화의 요람지로서 실험실습교육과 직업교육

을실시하였고. 당시로서는 파적적으로 고적답사와수학여행 등을실시하였다
.

배재학찰터는 덕수궁길을 따라올라가다가 보면왼쪽에 정동제일교회가 나오

고교회만관을 따라계속걸으면 'chase plaza 가나타나는데 그건를됫쪽일대

파 J,l? 미재학방E.l였바고 한바. 현재 간는 핀록 일대는 공원으고 조성하이 매재

공인이라;.I 구4고 있다. 공된이차고 부 기핀바는 린들의 작를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알맞를 딴큼 협소하다. 건들 뒤로 보이는 공간 안쪽의 시원한 나푸 그늘과

를글기가 공원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글데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즐기는

모습를 블 수 있다
.

한편, 이곳에서는 최근 러시아대사관 신축공사글 준비하다가 땅속에시 시소문

과 서대분를 잇는 성곽의 밑부분 일부가 발견되어 많은관심을끌고 있는데 이를

통해비확인핀 서을성곽의 위치를 알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lJ料 .초#속?.로피 익사기행



이화학당

이화학당(梨花學堂)은 중구정동에 있는사릴여

자고등학교로 l886년 5월에 미국북감리교회 선교

사인스크랜턴이 설립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보다완전한 한국여성이 되게할 목적으로 여성교

육기관을 설릴하였고, l887년에는 명성황후(鱗咸

皇看)가 '이화학당 이라는 교명을 내렸다
.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신교육기관으 f L t .

로 설립 당시에는 여성교육을 기피하는 전통적 관

넘과서양인에 대한배타적 성격때문에 학생수용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

에큰 곤란을 받기도 했으나 점차 학교교육의 체계를 확릴해 나아란다. 이화학당

은 l9o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오후 3시면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의 독림을 기원하

는기도회를 가지기도 했고, 3 .l독림운동과 각종항일운동으로 이어져 류관순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다
.

이처럼 근대교육은 조선의 근대화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

세라는 힘에국가는 굴복하였으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청년정신은 근대교육

기관에시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

직수간시역.l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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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속에빛나는 o撚의저料
독립출위한끊임없는행로와유적지

체이스프라자

D商r를터
는림신문발행터)

'識이화학당터
서울시청 l(이와여고 .

서소문 별관

독림신문 발행터

독릴신문 발행터는 지금의 배재학당터 앞에 있었는데 '진문화의 발상지"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어근대교육을 통한서구문물 수용의 의지를 알수

있다. 지금은 법무사사무실들이 학교편물 전체에 들어차 있다. 이곳에서 머지많

은 곳에 대법원 등 법조거리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법무사 사무7이 즐비한 까

밝을 알수 있다
.

독릴신문은 l896년(고종 33) 4월 7일 창간천 우치나라 치초의 현대식 신국문

판 신문으펄 l899년 l2월 4일자로 폐간될 때까지 제278호가 알행치얼다. 간신정

변 이후 미국에 찰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하먼서 신뿐말간에 뜻을 두고 창간되었

다.내각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처음에는 주 3회(화 .목 .토)의 격일간지로 l년

에서 3면까피 한글판이고 4면은 영문으로 말행되었다. 그리다가 l897널(광무 l

년)에 한글과 영문을 착각분치하여 크기도 2배로 확대하여 발행하였다
.

독릴신문은 신문의 발행부수보다 실질독자층은 광범위하였다. l897년 7월 l

일부터는 일간지로 발행되어 러시아의 내정간섭이나 이권침탈에 대해 공격함으

로써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되얼다. 이로 인해 l898년(광무 2)5월 l4일 서재필

이 국외로 데나자 윤치호가 독립헙회의 기관지로/.i 발행하였으나 정부의 란압으

乃o .도심속으초의 역사기행 로 결국 폐간되었다
.



부민관폭파의거터

부민관(府民館)은 시민회관에 해당하며,공연 .

집회 .강연 등의 공공집회가 이곳에서 자주 열렸

다.부민관은 l935년 l2월에 준공된 건물로 당시로

서는 보기 드물게 난방.환기 .조명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

일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하면서 군국주의

를 강화하고 황민화를 부추기는 각종 집회와 공연

예술을 이곳에서 열었다. 대표적으로는 이광수의

9병지원 권유 연설회나, 친일파의 거두인 박춘금

의 아시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춘금 구경성부민관(현재의 서울시의회)

의경우는 관동대지진 때일본의 앞잡이로 조선인 색출에 큰공이있어중의원 의

원까지 역임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인물이었다. 그는 황도실천이라는 목표를 내

세우고 대의당이라는 친일집단을 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이광수 .이성근 .조명

상 .진학문 .김동환 .박흥식 .주요한 .김사연 등이가담하고 있었다
.

부민관 의거는 l945년 7월 24일에 발생하였는데. 당시일본은 태평양전쟁이 막

바지에 치달아 패색이 짙어가고 있었다. 그날 박춘금의 강연이 끝난후 웅변이 시

작될무렵, 폭탄이 날아와 연단에서 폭발하였다. 이로인해사망 l명과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제는 경성일대에 비상을 선포하고 범인색출을 시도하였

으나, 범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국내에 거의

신경을 를수 없는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복후에강윤국 .유만수 .조문

기등이 주모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복 후에도 부민관은 이승만 정권에서 박

정희정권에 이르기까지 많은정치적 곡절을 겪었으며, l98o년대 태평로의 확장공

사로 건물의 몸통부분은 대부분 잘려나갔다. 이 건물은 한때국회의사당, 세종문

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지글은 서출특별시 의회가 사용하고 있바
.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

핀재의 중구 순화동 동화약를출임주식회사 자리에 있었린 대한빈극임시정부

서울연통부(聯適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림되자 서울에 연통부와 교

통국을 조직하여 국내외의 연락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연통부의 활동은 일 박수간시역 .l5l



zi靈 ; 제와싸우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

고 각종 정보와 군자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l922년에 일제

에 의해 탄압을 받게되어 활동이 저지되었다. 이곳은 원래 숙

종비인 인현왕후가 태어난 곳이다. l897년 동화약방으로 시작

하여 l93o년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렀

다.원래동화약방의 설림자의 아들인 민강(料朧이 행정책임

을맡았으나 일경에 체포되면서 연통부 기능이 약화되었다. 버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 표석 섯모양의 기념비는 l995년에 서울시가 설치하였는데, 사박형

의멋없는 표석모양과 발리우람하게 서있다
.

대법원(조선고등법원, 경성복심법원)

騷副識5麥 이곳대법원 건물은 조선침략을 합법화하는 바지'4 U H -

誘 발은독릴투사들이 사형을 언도받았고, 대부분이 예외없이 #.i

대문형무소로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됐다. 많서사이로 충

독에게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펼천던 강우규의 경우도 이곳에

서재판을 받고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필래는 이황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지글 대법원은 시초틀으로 를거란지만

대법원 건물 일제 때에는 독릴운동7HT를 체초하여 사릴시치 T 컴없는 조

선에대한억압의 상징이었바
.

손기정 월계관수

만리재길을 따라서울역 쪽으로 가다보린 중림동 동사무소가 있고그밭은편에

보면손기정공원이 있다. 손기정공원의 정식명칭은 손기정체육공원으로, l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손기정 선수를 기념하여 그가및던월계관의 수종

과같은 것을심고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원래는 그리스 지중해 부근에서 자라는

월계관수로 만들었으나 독일대회에서는 독일특유의 자연수가 아니라 미국 수종

인참나무가지를 대신 사용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문

5로.z 4 즉..2.E의 역사기행 화 .정보의 공간을 공유하는 지적인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민을 위한



꼼꼼한 배려가 엿보이는데 이곳에 있던옛학교를 이용하여 도서관을 만들고, 아

동도서실 .성인도서실 .강당등을 건림하여 문화강좌와 에어로빅 강좌를 실시하

고 있다. 손기정 월계관수 뒤에는 손기정 출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약2 ~ 3 m 정도

나된다.

손기정체육공원 안내도

노민정

리流 M 漆

손기정 출상

손기정 월계관수

덕수=s'지인.l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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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신교와구교의 터전
고덕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들

指37?";.;.:...
중명전

,정동극장#

<!Ba

정동교회

정동교회

정동교회(支洞敎會)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당으로 l895년에 착공하여
.

l896년 l2월 26일 헌당식을 올린건물이다. l926년 건물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증

축하였고, 두번에걸친복원공사가 있었다. 한번은 6 .25전쟁을 치르면서 부서져

l953년경 복원하였고, 또한번은 l987년 3월8일의 화재로 일부불랐으나 원형대

로복원한 것이다. 건물양식은 북미풍의 고딕양식으로 간결하고 소박함을 강조하

였다.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l898년 6월 lo일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는

데,장로교의 언더우드나 감리교의 아펜젤러는 이미lo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있

었다. 아펜젤러는 l885년 입국한 이래로 배재학당을 세워한국의 근대교육을 창

시하고 또한 이를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학생

들을 상대로 종교행사를 펼릴으나, 교회전용 건물을 구입하고 이를 수리하여 소

박한 기와집 형태로 l887년 lo월에 미국형 감리교회인 베델예배당(Bethel

Chapel)을 세운것이초기의 정동교회였다 .

이후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식 예배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l895년 건물을

착공하고 l898년에 완공하였다. 후일 임시정부의 정원 의장을 지낸 독림운동가

約4 .도및속으로의 역사기행 손정도 등이이곳에서 목회활동을 했으며 서재필 .이승만 등 자유주의자와 민족



의식른 부르릴던 독릴협회 인사들이 정틀교회에서

예배를 보곤 하였다. 특히 서재필의 경우는 미국

망명에서 귀국하면서 정동교회청년회는 중심으로

협성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의 전위대를 만들었

다.정동교회는 특히태평양전쟁 때군수틀자로 일

본군에 의해교회의 종이공출당할 뻔하였다
.

정동교회는 블은색 고덕양식의 건찰로 하얀천

창틀이 깔를하고 인상꼭이며, 원형 그대로 복원되

었기 때문에 당시의 정취를 느낄수 있으며, 특이 s @ l 9 ? ? ? 8 ? 3 r

한 것은 교회에는 일딴꼭스고 세워7.j 있는 첨발이
정동교회

없다는 될이이채름바
.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성공회성당(및公글편할)은 대한문에서 종로

록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태평파출소가 나오는데

그 글복긴른 따라 파년 바로 나온다. 화강식과 를 諒遷Q戮J刷a

은 벽돌을 아울러 황은 조적조(料繼z) 구조의 로

a1.네으고 양식의 전찰이바. 벽체와 지블의 경계에

는 코느스를 두르고 널일리온을 촘를하게 배열하

여 린물 전체에 을동찰을주고 있다. 한편 이 건물 B $ l
은 린9o년에 우리나라에 온 초대 주교 코프가

l922년에 착공하여 l926년에 완공하고 헌당식을

가졌다. 일제침략기에 서양인에 의하여 로마네스

고양식으로 설계된 본적적인 건축양식이라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 블은 기와와 큰 화강암으로 색

을 조화시키고 있다
.

서출성공회성딩

'U--*''-(M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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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料의 체취가가득살7紅
조선시대 선현들의 할과터전들

이찰집터

다漆됐料의 집터는 구대법원 구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황(1501-1570)은 조

선중기의 문신 .학자로, 호는 퇴계泌理이다. l527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문

과에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대사성 .예조와 대제학을 지낸후은퇴

하였다.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고 을사사화 이후에는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의 생활에 들어갔다
.

이황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주자의 이기이원른(理氣=E淪)을 발전시

린으며 도산서원을 설림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영남중심의 주리

적인 영남퇴계학파를 형성하였다. 소수서원에서 7년간 기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저술활동을 하였다
.

표석은 구대법원 자리에 있는데 현재는 시림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2ool년까

지보수공사가 진행중이라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의동상은 남산공원

에있다.

김종서 생가터

김종서 (金淸瑞) 생가는 중구 충정로 농업박물관에 자리잡고 있었다. 침종서

l56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1390-1453)는 조선초기의 정치가로 l4o5년(태종 5)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l433년 좌대언인 그에게 이부지선(吏部之i脚

을관장하도록 특명하기도 하였다. 같은해 l2월에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7,8년

간북변에서 6진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데 큰공초글 세웠다
.

김종서는 l445년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파견되어 삼남지방의

목마장으로 적합한 곳과 방마가 가능한 곳의수효를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주

로 지방으로 돌면서 민정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l45l년(문종 l)에는 좌찬성 겸지

춘추관사로서 r고라라를 찬진하였고, 같은해우의정이 되었으며, i452년 r세종

실록(찰宗實錄)J 편찬의 감수를 맡았다. l452년 단종이 즉위하자 좌의정이 되었

으나, 단종을 보필하다가 수양대군에 의해살해되었다 .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한 수장이때. 강직한 위엄을 갖출 관료였다. 그는 6진의

개척으로 무신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헌부 .사간원을 맡아본 문신이었다
.

그는관료로서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자, 그의위세는 팀

접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위세는 단종대에 오면 더욱 심해져 '그의

전횡과 독단이 너무 심하다' 고할 정도에 이르렀다. 단종이 즉위한 후 의정부서사

제(誰政淸를事制) 아래에서 의정부대신들의 권한은 왕을 압도할 정도였고, 학문

과지략을 갖춘그의위세는 당시 f호' (犬流)라는 별명으로 불릴정도여서, 수양

대군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가장 문제되는 인글로 지목되었고 계유정난

濯西淸理 때에 제거되었다. 그 뒤 l678년(숙종 4)에 그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

l746년(영조 22)에 노산군이던 단종이 복위되면서 함께김종서도 복관되었다. 시

'호는충익(忠翼)이다
.

문숙공 윤관장군상

윤 관 W ) 장군상은 중림동 서소분공원 안에 우뚝 서 있빠. 윤관은 고려예종

때의문신이인서도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개척한 공이있다. 당시동여진 완안부

족은고려와 여진의 경계지점이었던 함흥부근에 주둔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

다.때문에 고려군과 여진군은 충돌 직전에 들어란으며 이듬해 완안부의 기병이

정주관 밖에 쳐들어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여진과의 전쟁이 일전일퇴를 거듭하면

서지속되었다
.

결국 여진과의 전쟁에서 고려의 승리로 끝나고 조정에 전승 보고를 올린다음

탈환한 각지에 장수를 보내어 국토를 확정하고 9성을 축조하였다. 이어남쪽의 백 덕수궁지역.l57



성들을 이주시켜 이곳을 개척하여 살게하였다. 새로 성을 구축한 곳은

함주 .웅주 .길주 .공험진 등 6주에 숭념 .통태 .진양의 3성을 더하여

9성이 되었다
.

당시는 서록의 요나라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던 시점으로 여진도 고

려와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중요했으나 9성의 축조와 고려의 농업

이민때문에 농토를 상실하여 할의터전을 잃어여진사람들도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여진의 적극적인 강화교섭이 시작되었고. 당시고려측에서

도 3가지 이유로 이지역을 환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첫때는 근거지를 잃

은 여진의 보복, 둘때 거리상으로 릴어시 관리가 어렵고. 바지막으로는

무리한 근사동원으로 인한백성의 원망이라는 이유를 들어결국은 9성의

환부를 결의하여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

윤관장군동상 이에 따라윤관도 모함을 받고관직과 공신칭호조차 삭발당하게 되었

다.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하였다 하여 처별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예종의 비효로 lllo년에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나 사

양하고 ll3o년(인종 8)에 사망하였다. 료와사당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다
.

윤관의 9성 개척은 발해의 멸망이후 대동강과 원산 도련포 이장으로 한정되었

던 영토를 일시적으로나마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는데, 이는 조선 초에 이르

러 4군 6진의 재척으로 이어절다
.

고산자 김정호기념비

김경호(金』a)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면서 지치학자이다. 우리에게는 r대동

여지도(大東輿핀☞h로 더 잘 말려져 있다. 생몰 언도가 모두 비상이나 대동여지

도의 간행연도로 보아 순조 .헌종 .철종대의 인를로 추정된다. 지도제작과 지지

편찬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당시사회적으로 지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

기때문에 그에 대한 약력이나 후손에 대해 알려진 기록은 거의 없다. 또한 그 때

만해도조선에서는 지도제작이 천기를 누설하는 것으로 여걱져 금기사항이었다
.

그는 조선조의 지도와 지지를 집대성한학자이다. 어려서부터 지리학에 열중하여

널리지도를 연구하다가 r대동여지도J를 손수판각하여 발표하였다
.

r대동여지도J는 3o여 년간 그가 실제로 답사하면서 실측에 의해 만들었으며
.

乃8 .는4 록.c.R의 9 사기힝 이를 위해백두산만도 l7회나 올라갔다고 한다. 남북 l2o리, 동서 8o리를 l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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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기념비 (앞면 ) 김정호기념비(될流 )

로하고. 지도에는산과산맥, 하천의 이를과형상, 관청, 병영, 성터. 역참, 창고,

목장. 봉수등 r신증동국여지승람J과 r청구도J를 참고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당

시로서는 동양적인 전통이 강하면서도 상당히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도이다. r대동여지근J가 만들어지자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한 것에놀찬조정대신들이 나라의 기및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판각을 압수하여 소각하였으며. 그도옥에가두어 옥사시켰다고 한다
.

서학당터

초린일린사 자리는 초설로 학생을 고육히를 린학의 하나인 서학(流 T)의 터로

l4o2년(태종 2)에 중부 .동부 .서부 .남부에 학당을 두어 5부학당이라고 칭하

였다가 라45널(세종 27)에 북부학당을 폐지하였으으고 4부학당이 되었바. 서부

흥천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학이라 이름하였다. l894년(고종 3l)까지 존속하

얼다.

익수간시익 l 5 9



덕안궁터

l897년(고종 광무원년)에 후궁인 순빈엄씨의 궁을 명례궁터에 창설하여 경선

궁이라 하고 l9l2년에 순빈이 죽자사당에 모시고 덕안궁(德安富)으로 고했다
.

무교동 신태악가

조선시대 중인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건축한 당시의 모습대로 변함

없이내려온 집이다. 대들보에는 l86o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첫방송터 (경성방송국터)

서학당터에서 서대문 록으로 계속 가면덕수초등학교의 담장이 나온다. 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스탠드 위에방송국자리를 알리는 표석이 서 있다. 덕수초

등학교 앞의 길을 따라가면 덕수궁 됫길로 연결된다. 한적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

한가로이 걷기에 좋다
.

인o .도심속으츠의 억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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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인곽
총둘레 17km, 축성에 ll만명참여

서울성곽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석성으로 조선이 개국한 후 린94년에 한양

으펄 천도하고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하였다. 사꼭제lo호로 지정치어 있고
.

총둘레는 약 l7km, 현재 남대문 .동대문 등의 성문과 암문 .수문 .여장 .옹성

등의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선왕조는 정도전에게 축성을 명하여 인왕산 .목

멱산 .낙산등 네산을 연결하는 성터를 결정하였다
.

전국의 민정이 무려 ll만 명이나 동원되었고. 축성구간을 97개로 나누어 천자

문의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구획을 나누어 천자(天 i)에서 조자W )까지 97

구간으로 구획하였다. 해당지역 공사는 2개의 구간마다 각 l2명씩을 임명하여 견

고한 축성을 유도하였다.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관직에 군명을 새겨및어 책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지금도 광희문 부근성곽에는 그흔적이 남아있다
.

4대문은 동쪽의 흥인지문(照仁之r][l, 동대문), 서쪽의 돈의문(敦義l(tj, 서대문),

남쪽의 숭례문(崇德 l .남대문). 북쪽의 숙청문cW\)을 말하고. 4소문이란 동북

의동소문(홍화문. 혜화문). 동남의 광희문. 서남의 서소문(소덕문. 소의문). 서북

의 창의문을 말한다. 현재 숭례문은 좌우 성벽도 없이 도로 한복판에 남아 있고
今

서소문과 돈의문은 흔적조차 없어됐다. 서소문은 시청에서 아현동으로 이어지는

서소문로의 중앙일보사와 순화빌딩 사이에 있었고, 돈의문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사거리로 이어지는 신문로를 따라가면 경항신문사가 나오고 그 신문사에 3주글시박 .i(ji



서 기상청으로 건너가는 건널목 자리에 있었다. 현재도성은

: 린@,.撚 이화여고 구내에 있는 성돌들을 통해그 위치를 가늠해 볼수

있다.

토한 성벽이 강과만나는 지점에는 수문을 만들고 그 위로

성벅을 연철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청계천 6가와 7가 사이에

있얼던 오간수문(Ji.1,"I小.ll)을 들 수 있다
.

l422년(세종 4)에도 한번수축하였고, 부분부분 수축한 기

록도 남아 있다. l45l년(문종 l) l월부터 경기 .충청의 수군

으로 성벽을 수축하였는데, 임진체란 때때군에 의하여 왜루

(情x)가 찰아절고 이들해 왜루글 철거하여 그 돌로 바시 수

축하였다. 그러다가 l9l5년에 오면 일제는 생성시 구역개수

계? 이라는 것을 만들어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7._-lB 遍淸 4 = - M i w T .t._ 삼청동 .장출동 일대에만 성벽이 남아 있고. 문도 장대문 .

동대문 .동북문 .홍예문만 남게 되었다. 현재 정부에서

서울성곽(위 ) 淸75년부터 l98o년까지 총연장 9.764.6m의 도성을 원형대
오간수문(아차 )

로복원하였다
.

서소문터

서소문(函小門)은 l396년(태조 5)에 세워졌으며 남대문과 서대문의 중간 지점

에위치하였다. 이문은조선 5백년간 파주 .고양 .김포방면으로 왕래하는 인마

가출입하는 작은성문으로 지금의 중앙일보사옥과 순화빌딩 사이에 세워져 있었

는데 l9l4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 소덕문터라고도 하였다
.

시소문은 광희문 . 일명시구문辰Unr'D. 로는 수구틀(/knr'i) -과 터블어 도성

안의백성들이 죽으면 시신을 상여에 싣고운구하는 저승문이라고 할수 있다
.

한편서소문 밖의서소문공원 자리에는 조선 5백년 동안중죄인을 공개처형하

는 사형장이 있어서 참터(B誰iy라고 하였다. l866년 천주교인을 학살한 병인박해

때 남종삼 등 많은 천주피인들이 이곳에/.i 처형되어 지금 서소뿐공원 991는 친

주교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친 갑신정변(l8訓)이 3일 천하로 끝난 후 체포된

개화파 인글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

i62 .도및속.:.로의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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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의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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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단에 없힌 민족의 애.

장충단공원에서 만난 인물들 를t7f

역사 향기 가득한 장충단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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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의 고향

잡충발지역

이번장에서는 r충절의 고향장충단지역J이라는 주제

를가지고 r장충단에 일힌민족의 애환J, r장충단공원에

서만난인물들J, r역사향기가득한장충단의 명소J 등3

개의테마로 구분하여 왕을비롯해서 독림운동가, 군인
.

지식인, 일반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할과역사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

r장충단에 및힌민족의 애환J 항목에서는 장충단공원

을조성하게 된배경을 설명하였고, 공원이 순수하게 백

성을위한휴식처로서의 공간이 아니라민족정기를 끊거

나말살하려는 수단으로 주로이용된 점을밝혔다
.

장충단이 세워진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을미사변 때문이다. 한나라

의국모를 서슴없이 칼로난자하고 불에태워묻어버리는 만행도 정말어이없는 것이었지

만만행을 숨기기위한일본인들의 주도면밀함도 사실어이없는 일이었다
.

어했든 을미사변 때임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온몸으로 항거한 홍계훈, 염도희, 이경

호를비롯한 당시군인들과 이경직을 포함한궁내부 대신, 그리고 전란이 있을때마다 나라

를위해순국한 충신들을 제향하기 위해세운것이장충단이다. 일제는 장충단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및꽃을 맥백하게 심음으로써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컥버렸지만 오늘날에는 장충

단공원이 유독일제의 만행을상기시키고 민족의 웅비를 꿈꾸는 장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것은그들도 결코예상할수없었을 것이다
.

r장충단공원에서 만난인물들J에서는 사명대사, 동악이안눌선생, 한용운, 이준, 류관순,

이한응, 최현배 등의동상과 기넘비들을 해당인물의 행적과항일업적을 위주로 소개하였

다.장충단공원과 인근에 설립된 동상이나 기넘비들은 공교롭게도 항일우국지사들이 대부

분이다.

조선중기의 고승인 사명대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승려의 몸으로 왜군과 맞서싸

운것은물론이고 산성수축, 군기제조,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국방에 힘했다. 만해한용운

역시승려이면서도 독림운동에 투신하였고, 자신이 발표한 시와소설을 통해민족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

소개된 이준열사와 이한응 열사는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치욕과 울분을 못이걱

스스로목숨을끊음으로써 일제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순국한사람들이다
.

이준열사는 고종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

는밀명을 받고이상설, 이위종과 함께헤이그에 도착하였으나 일본측의 방해로 회의에 참

석할자격을 얻지못하자 울분에 못이걱 순국하였다. 이한응 열사는 l9o5년 을사조약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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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체결되면서 외교권이 강탈되자 치욕과 울분을 못이걱 귀국하기를 단념하고 영국에서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결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전국각처에서도 분사자가

잇따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

이화학당의 평범한 여학생이 민족의 영원한 누나로 남게되었음을 후세들은 류관순의

예를통해알수있다
.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이외에도 일제때에태어났거나 교육을 받으면서도 국어운동과 신

극운동 등을전개하면서 조국의 발전에 크게기여한 외솔최현배와 춘강박승희 등의기념

비가찾는이들을 반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3 .l독립운동 8o주년을 맞으면서 이를기

념하여 세운3 .l독릴운동기념탑이 그웅장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

이외에도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기념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되고있다. 장충단공원 안에있는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자유센터 안에있는학생

반공의 탑,김용환 지사동상등은각기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순국한 애국지사들의

민족정신을 기리고있다
.

r역사 향기가득한 장충단의 명소J 항목은 한민족의 생활과 애환의 궤적들로 읽혀도 좋

을것이다. 장충단공원 인근에 분포해 있는숭정전, 광희문, 수표교! 남소문터, 남소영친

관성묘, 성제묘, 석호정, 3 .l독립운동기념탑 등을소개하였다. 이곳정황을 살펴보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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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물던 곳,일반백성들이 이용하던 대소문(大小門)이나 다리,군인이 머물던 곳,제향을

드리는 곳,활을보는곳등이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장소들을 역사적 상황과 함께살펴

볼수가있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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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한 충신들의 제사를 받드는 곳

I k
동국대학교

小.

識동料구역

璉讓認證

신라호텔 ;.'

장충체육관 t

일본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문희적 정시나 민족적 기상과 관련된 장소가 있다

고한다면 어김없이 훼손의 손길을 릴했다. 그예로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조선시

대의 별궁인 창덕궁 후원을 비원으로, 목멱신사가 있는 남산에는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을 조성하거나 격하시킨 예가 그렇다. 한 가지공통점이 있다면 민족적

으로 유서 깊은 곳에공원을 만들되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

다는 점이다
.

남산동쪽 밑자락 장충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장충단공원도 일본제국주의의

문화 및민족말살정책에서 결코예외는 아니었다. 장충단(奬忠l識을 세우게 된 직

접적인 원인은 을미사변(乙未事理) 때문이다
.

l895년 8월2o일, 일본인 군인들과 자객들은 칼과총으로 무장한 채새벽을 틈

타경복궁에 난입했다. 궁성수비대장 홍계훈(洪啓燕)은 총성을 듣고군부대신 안

경수와 함께 l개중대의 명력을 이끌고 광화문에 도착하였다. 잠시멈칫하던 일본

자객들은 문을막아선홍계훈에게 집중사격을 가했고, 결국홍계훈은 6발의 총탄

을맞은후칼로난자당하고 말았다. 궁중에서 숙직하던 궁내대신 이경직(李諒溺

도난입한 폭도들을 막다가 절명하였다
.

일본인 자객들은 밀실을샅샅이 뒤져옥호루에서 민비를 찾아내어 칼로등 뒤

l7o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에서난도질하여 살해하였고, 우물에 던줬다가 다시끌어내어 비단이불에 싼다



음송판으로 옮걱경복궁 후원소정각 인근소나무

숲 속에서 석유를 뿌리고 불로태운 후산 속에 묻

어버렸다
.

이러한 비인간적 인사실은 미우라(7i{i찰漆) 일

본공사의 공작이었고자칫은폐될 뻔하였다. 사건

발생 때 궁궐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 다이와 러시

아인사바틴이 사태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였던

것이다. 이들에 의해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미국대

리공사 알렌등 각국 외교관들에게 사태의 진상이

즉각 폭로되어 미우라의 은폐작전은 실패로 돌아

갔다.

이로부터 5년후인 l9oo년, 고종황제는 을미사

변때 일본인 자객들과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

사한홍계훈, 이경직 외에희생된 장병들의 영혼을

배향하도록 조칙을 내렸으며 단을 설치하되 l년에

봄,가을로두 번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친

히단의 이름을 '奬찰壇(장충단)' 이라고 짓고 글씨

는 황태자(순종)가 비석에 및으며, 비문은 충정공

민영환V.il.JL公 拓린撚이 찬술하였다
.

일제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l9o8년(융희 2년)에

장충단의 제사를 폐하고 비석을 남산숲속에버렸 @ 9 S\ET
으며, 3 .l운동 직후에는 이곳에 장충단공원을 만

들었다. 공원에는 벚꽃 수천 그루를 심은 것은 물

른이다.

장충단은 한국유릴독릴운동파리장서비가 서 있

는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든
- 1 7 '

l.5m 높이의 장충단비는 지금의 신라호텔 서쪽 큰
).-("". - " ~"

길가동쪽에 버려져 있었다. 장충단은 폐사된 뒤에
장충단배위 )장충단제(아래 )

도 건물만은 남아있었으나 6 .25전쟁 때 없어졌

고,비는 신라호텔 전신인 영빈관이 들어서면서 l96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놓

았다. 핀.출인.시억.l7l

현재매년 lo월 8일순국충신들에게 제사드리는 장충단제가 거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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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賂란공원에서 o린 ! 笠
일본에 대항한 사람들의 동상과 시단

한국유識

순국열사 독팀운동

이찰응선생 차리장서인

이준열사동상
류관순동상

.

悲:o.o料 장출단비

유정 사명대사동상

장충단비와 동국대학교 중문의 중간 지점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

로활약한 사명대사(.池政 濯濯大 !i)i, 1544-1610)동상이 우뚝서있다. 장

충동 2가산l97번지 소재의 이동상은 l968년 5월 ll일 애국선열조상건

림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건립한 것이다
.

조선중기의 고승인 사명대사는 법명이 유정, 호는사명당 토는송운

(理를)이다. 부모를 일책여의고 김천직지사(a指寺)로 출가하여 신묵의

제자가 되었다. 승과에 합격한 뒤에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였는데 2o세

연상인 박순과 5세 연하인 임제와 가까이 지및다. 직지사의 주지를 지냈

으며, 봉은사의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고 료향산 보현사의 휴정
.

즉서산대사를 찾아가서 선리를 참구하였다
.

여러명승을 찾아다니며 도를닦다가 금강산에서 수도하던 중 임진왜

사명대사동상 란이일어나자 당시유점사에 있으면서 인근 아홉 고을의 백성들을 구출

하였다. 특히, 조정의 근왕문과 스승서산대사의 격문을 받고승병을 모아순안으

로가서서산대사와 합류하였다. 이곳에서 의승도대장이 되어승병2,ooo명을 이

끌고 평양성과 중화 사이의 길을 차단하여 평양성 탈환에 나싫다. 평양성 랄환과

l72 .도t속으료의 역사기행 서울 근교삼각산 노원평 및우관동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자 선조는 선교양종판



사를제수하여 그공을기렸다
.

산성수축, 군기제조,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국방에 힘및으며,l6o4년 2월오대

산에서 스승 서산대사의 부음을 받고 묘향산으로 가던중 선조의 부름을 받고 일

본과의 강화를 위한사신으료 임명받았바. 指o4년 8일 일본으로 가서 8개일간 노

력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올렸으떠. 린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양빈을 이

끌고 귀국하였다
.

그 뒤 병을 얻어해인사에서 요양하다가 l6lo년 8월 26일 입적하였다. 저서로

는 문집인 r사명당대사집(消漂堂大師流)J 7권과 r분충서난록(奮惡名消識5)J l권등

이 있다.

동악선생시단

동국대학교 안에세워져 있는동악선생시단(東를先≠諒理은조선 중 피t.

기의문인이안눌(享安論, 1571-1637)이 이곳에 살면서 당시의 명사들

과 시모임(淸會)을 가지던 장소이다. 이안눌의 후손인 이석이 지은 r동

강유고州小lAfh에 실리있는 r동원기(UMiaJ에 의하련 이곳에서 함

시의 배표적인 시인들과 시를 릿고 풍막을 글기면서 놀%l 라락을 지루

(諒接)' 라 하였고, 그 단을 시단(詩壇)' 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동원마

루터기 바위에다 시단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현손인 이주진이 영조 초

에 '동악선생시단' 이라고 새걱놓았다고 한다
.

29세 때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언관직을 거쳐 단천군수, 홍주목사
.

동래부사, 담양부사, 좌부승지,형조판서 겸홍문관제학을 지냈다. l636

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중의 몸을 이끌고 왕을 호종하여 남한 동악선생시단

산성으초 간다가 환도한 뒤에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
.

고는 시작에 힘을 기울여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시를 남졌으터 .당시(J.)f淸)

에특히능해 이태백에 비유될 정도였다. 그의 시는 고답적인 표현을 버리고 절실

한 주제를 기발한 시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동악시단

은 한장소에서 이루어진 당대의 문인층 지식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징출만시인.l73



만해 한용운시비

한용운은 본명이 한정옥(綠撚초). 아명은 유천(漆天). 법명은 용운. 법

호는만해(긴海)이다. 그의유년시대에 관해서는 그저6세때부터 향리서

당에서 lo년 동안한학을 익혔다는 것외에는 잘알려진 게없다고 한다
.

특히. 한용운이 l4세 때 고향에서 성혼의 예식을 올렸다는 것도 일반

인들에게는 잘알려져 있지많은 얘기다. 세상에 관한관심과 생활의 방

편으로 집을 떠나 설악산 오세암에 입산하여 처음에는 머승으로 일하다

가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
.

한용운은 여러번의해외여행을 통해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다. 2o대

에는 블라터보스톡 등 시베리아와 만주 등을순력하였고, 3o세가 되던

해(淸o9)에는 안중근 의사의 장거가 있었는데 이해 5월부터 6개월간 일

본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일본의 풍물을 체험하였다. 또한

한용운시비 l9lo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울분을 참지못하고 중국 동북3성으로 가서

만주지방 여러곳에 있던독릴군의 훈련장을 순방하면서 독립군들에게 독릴정신

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전념한 바 있다
.

3 .l독릴운동 당시에는 백용성 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좀더 과감하고 현실적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마지막의 행동강령인 공약 3장만을 삽입시키는

데그했다
.

l926년 그의나이 4기l 때는근대한국시의 기념비적시집인 7 의 침묵J을 발

간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88편의 시는 민족의 독릴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만해한용운은 소실가로도 활약하였는데 r조선c 및에 r흑풍J, r조선중앙9 및

에는 r후회J를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데힘및다. 이후에도 한용운은 만당

등 여러독림운동 비밀단체에 관여하다가 광복을 보지못하고 l944년 5월 9일순

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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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이준열사동상

장충단공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준(Ui, 1858-1907)열사 동상은 M M

높이가 3m로 l964년 7될 l4일에 건립되없라. 장충단공원에 가면 선헌

情만‥ 無린5.
들을 기린동상이나 기념비 등이많은데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애국열사이자 애국계몽운동가인 이준도 항일운동의 선두에

신던인물이다
.

함경도 북청출신인 이준열사는 l887년 초시에 합격하고 l895년에는

법관양성소를 졸업하였으며.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다. 서재필. 이 를글.B

승만, 이상재(享商在) 등과독릴협회를 조직한 다음초대평의장에 취임

했으며 서재필 등과 함께독림신문을 발행하였다. l9o4년 일본이 국내

의황무지 개간권을 얻으리고 하자 보안회를 조직하여 이를 저지시키 치

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였으떠. 일진회에 대항하여 공린회를 조직하고
. J).4燎』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친일관료들을 규탄하다가 유배된 적도 있었다
. 이준열사동상

l9o7년에는 고종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

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명을 받고 4월 2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블라디

보스톡에서 이상설과 페데르부르그에서 이위종과 합류한 뒤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세계평화회의의장을 방문하여 고종의 친서와 신

임장을 공식적으로 전하였으나 한국대표로 일본측과 영국대표의 방해

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못하여 울분에 못이걱 순국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궐석재판에서 그에게 종신징역을 선고하였다
.

..\.三.@ss

류관순동상

장충단길과남산 제2효 터널이 만나기 전중간에 세워져 있는류관순

(柳刻順, 1904-1920) 상은 l97o년 lo될 2일에 건립되었다. l9l6년 기 류관순동상

독교 감리교 공주교구의 비국인 여자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의 교비생으로

입학하고 i料9년 3 .i독림운동이 일어나자 이학교고등과 i년생으로 ru1시위에

참가했다.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서울에서의 독림운동 상황을 설명하

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

을력 ;?될 l일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는 한편수

천 명의군중을 모아 격릴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시위에서 부모가 피 장출단지인.l75



살당하고, 자신은 아우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잡혀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

을 언도받았다.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제의 한국침략을 지속적으로 규탄하자 법정모독죄까지 가산되어 징역7년형을

얻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에도 틈만나면독릴만세를 외쳐형무관에

게끌려가 모진악형을 받았다. 계속옥중항쟁을 전개하다가 l92o년 l7세의 나이

로순국하였다
.

류관순이 참살된 지이틀 뒤에이소식을들은 이화학당의 교장푸라이와 월터

선생은 형무소로 찾아가 국제여른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시체 인도를 요구

하자, 일제는 할수 없이시체를 넘걱주었다. 석유상자 안에들어있던 류관순의

시체는 토막난 채참살되어 있었다
.

순국열사 이한응선생기념비

麗要 한말의 외교관이자 항일우국지사인 이한응(享淺應)선洲洲는 장충

驪讓 단공원 이준열사의 동상옆에있으며 l96o년에 건림되었다. 그는경기

麗驪麗墮 도용인출신으로 l892년 관럼영어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진사시에

聲 합격하고 한성부주사가 되었으며, l899년에는 관림영어학교 교관이 되

었다. l9ol년에는 영국 .벨기에 주차공사관 3등참사관에 임명되어 영국

의 런던에 부임하였다
.

l9o4년 주영공사 민영돈이 귀국하자 서리공사에 임명되어 대영외교

에모든 책임을 지고활약하였다. l9o4년 8월 제l차 한일헙약으로 주권

이흔들리자 각국에 주재하는 우리공사들에게 전신으로 연락하여 영국

및여러나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천다
.

l9o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강탈되자 치욕과 울

이한응선생기념비 분을 못이걱 귀국하기를 단넘하고 영국에서 유서를 남기고 를독자결하

였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뒤이어 민영환, 조병세 등도뒤따라 순국하

고 전국 각처에서도 분사자가 잇따란다
.

고종의 특명과 주영한국공사관 명예총영사 마틴턴의 주선으로 유해가 고국으

로 돌아와 경기도 용인에 안장되었다. 그는 가선대부 내부헙판에 추증되었으며

장충단에 배향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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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여러동상 및 기념비들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교육과 문화방면에 크게기여한 인물들의 기념

비파있다
.

장충동 산 7.24번지에 위치한 외솔최현배(熊撚培, l8린一l97o)선생

기념비는 l97l년 5월에 건림되었다. 최현배는 일책부터 신식교육을 받

고 l926년부터 l938년 흥업구락부사건으로 파면당할 때까지 연희전문

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조선어학회사친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광복후분E부 편수국장과 연희대학r 피수. 학술윈 회원. 한글학회 이

사장등 국어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로 활동하였다
.

장音동 산 l4.67번지 퐁합예술학피 만에 위치한 준찰 박승희(#州諒

:,.,.:. 淸ol~指64) 기념비는 l然7년 l2월 분화체육부의 주도로 건림되얼

다.극작가이자 신극운동가인 박승희는 일본메이지대학 영문과에 입학 5

하였고, 재학 중에 김기진, 김복진, 이서구 등과 문학예슬의 동호회인 최현배선생기릴비

토월회( t小會)를 조직하였다. 민중계몽을 위한 연극을 주창하여 우리나라 연극

계에신파극을 토착화시친 첫번때 공로자고 평가된다
.

이외에도 장충단공원 인근에는 기범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역사의 간고육장

으로 찬용되고 있다. 장충반공원 안에 있는 한국유림독릴를동파리장서 iUm鬪f'.구....

林獨立運動K連長壽諒)는 l973년 lo월 l3일에 세웠으치,김용환지사동상은 l97o

년 lo월에 건림되었고. 자유센터 안에 있는학생반공의 탑은 l968년 ll월 23일에

사단법인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에서 건릴하였는데 각기조국의 독립을 위해순

국한애국지사들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있다
.

장충단비 바로 뒤에는 "第.x u天 rU-S-"라고 새걱진 비문이 있다. l963년에

배성관(先r.a)이란 사찰이 이글에 설치하였바고 기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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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딘기 가득간장충란의 명소
한민족의 생활과 애환의 궤적들

석호정. ...
국림극장 '..찰란 2호터널

공원경로당

3 .1운동기념할

학생반공의 탑

邏詠

수표교

현재장충단공원 입구에 설치된 수표교(水E燎)는 조선세종 때에만들어진 청

계천다리중의하나이다
.

조선시대 서울중심부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내를 건너기 위해서

는수표교, 간수교. 광교등을 이용했다고 한다. 수표교는 다리로서의 기능뿐만

이아니라 서울도성내 개천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겸비한 다리로서

당시의 과학성을 알려준다
.

이 다리는 원래수표동 43번지와 관수동 l52번지에 위치했었으나 청계천 복개

공사 때 l958년에 철거되어 홍제동으로 옮겨절바가 淸65년에 장충단공원으로 이

전하게 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수표석은 l973년에 청량리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넘관에 이설되었다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린호로 지정된 수표교는 길이27m, 별이7.5m, 높이 4 m

규모의 다리로 돌기둥을 마름모 형태로 놓아를의 저항을 덜받게하고 난간석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등 뛰어난 수법의 가구식 석교이다. 돌기둥에는 경(鱗), 진

(4), 지(t幽. 평(半)이라는 수준(M라l|)을 새졌으며, 영조 때에는 물이 늘어나는 양

을한성판윤에게 알려홍수에 대비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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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토물 제838호. 흥릉소재)

숭정전

동극대학초 정문으로 들어서면 '정각원(i3料피'이라고 쓴 현판이 걸린정면 5

간,측면 4간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 건들이 나라나는데 이곳이 바로숭정전

(崇幽.撚이다. 이 건물은 l6l6년(광해군 8)에 경희궁을 건축할 때 지은 정핀(N撚

으초 l926년 일제때이곳으로 이전해놓은 것이다
.

경희궁(鹿@料)은 경복금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과 함께 서울의 5대궁될의

하나로서 조선후기의 찰들이 머찰면서 정사를 돌보던 곳이다. 아울러 경희궁의

숭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 덕수글의 중화전, 창경궁의 명정핀, 창적금의 인정전

차 린께 왕이 문무백관의 진하巡.t.f)를 받거나 조회를 할 때 중심이 되는 린물이

다.따라서 숭정전이 깅희금에 있을 때는 건물 앞에 정l품부터 종9품까지의 문무

작간이 서열대로 늘어서는 표지인 품계석이 세워져 있었다
.

ino년(숙종 36)에는 극왕의 6州l를 축하하는 헌수하례가 숭정전에서 있었고
.

4린뒤 정월오일(T-N)에는 이를에서 조회를 마친후에왕이 지은 시가 r궁될지

(料料#)J에 수록되어 있다. 그후 경종 .정조 .헌종 등 세 임글를 숭정분에서 즉

위익을 올린후 이 전박에서 하례를 받았다
.

경희궁과 더불어 숭정전은 일제에 의해수포의 역사글 걷게핀다. 정전으로서 장충간지역 .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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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의 정전이었던 숭정전 숭정전 됫편의 팔각구층석탑

의 체모5 순식4q1 잃으면서 i926년 일반인에게 데각되없는데 현재통국대학고

자리의 일본 사찰인 조계사(誇淺寺)로 옮겨와본당으로 쓰이면서 궁궐 건물의 형

태에서 사찰 건물의 형태로 변모되었다. 원래숭정전이 경희궁의 정전으로 있을

때는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둘레에 무랑과 담이 있었고 남쪽에는 숭정문
차

남동록에는 건명문, 동쪽에는 여춘문, 서록에는 의추문이 있었다고 한다.

주출3차 기둥이 등근 것이특징이떠 기반석의 배부분은 사라져 기만의 원형를

찾아볼 수없다. 현재숭정전은 대학 내에서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

광희문

서글의 성작에는 f배의 대틀파 4개의 소뿐등도성 8문이 나 있얼다. 천f문(光

K1"1)은 동소문(홍화문. 혜화문). 서소문(소덕문, 소의문), 창의문과 함께서울 성

곽의4소문 중의하나였다. 이중 서소문과 동소문은 일제때 없어결으나 l994년

에동소문은 서울시에서 복원하여 제모습을 찾을수 있었다
.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 남동쪽 출구에서 신당동으로 가는 낮은 고개에 이

르러퇴계로 쪽으로 길을 건너면 광희문이 있다. 광희문은 원래남소문의 역할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나 위치로 보나 오늘날의 남소문터와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

i80.-'U!속으로의 억사기행 해야를다
.



광희문은 흔히 시구문(理洞

p[]), 혹은 수구문(*n n)으로도

불렸는데 이것은 서소문과 더불 濯÷/..料

어 서을 시민들이 죽으면 상여

에싣고도성 안에서 밖으로나 麗4 /.'c

갈 수 있는저승문이었기 때문 邏5는4÷7

이다. 또한 서울을 왕래하는 사 U -'U--- ,U
를Cw-' 課麗?

신들도 어느 문이나 자신의 뜻

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조선의

정문인 남대문을 사용할 수 있

는 사신은 중국뿐이고, 여진사

신은 동소문만을 이용해야 했 광희문

고,왜국사신은 어김없이 두무개(옥수동) 나루로 한강를 건너고 나서시구문. 즉

광희문을 통해서만 도성안으로 들어을 수있었다
.

광희문은 조선초 l396(태조 5년)에 서을 성곽을 밭른 때축조되었다
.

l899년 전차가 개통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서를의 성문과 성곽이 사라져 갔

는데근래들어서울시에서 l975년에 광희문의 문루는 를리옛모습를되찻았다
.

남소문터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버티고개' 에 있었인 많소문(崙州'(])은 서울

성곽 4소문 중의하나로 조선초 l457년(세조 3년)에 세위됐다. 조선초에도성에

서 한강나루(한남동)를 통하여 남록으로 가려면 광희분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리

가 릴어불편하여 한강나루터를 도성에서 곧바로 통과9 수 있는 찰을 새로 설치

하자는 건의가 있어남소문을 건림한 것이다
.

그려나 이문은설치된 지撚년만인 l469년(예종 l)에 임원준 등이주장하기를

남소문은 수레조차 다널 수 얼으므로 실용성이 없고. 음양가들이 서를의 남동쪽

을 개방하면 화가미친다고 주장하자 예종이 그 건의글 할아들여 폐쇄하게 되었

다.실제로 남소문을 건축한 직후에 세조의 장남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났고, 남소

문을 열어놓으면 도성안의여자의 음행이 많아진다는 속일이 있어서 꺼렸던 것

이다. 장출간시인.l8l



그 후 이 문을 개통하자는 의견이 명종과 숙종 때에 여러 차례 제기되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풍수사상에 의한 반대에 부및혀 재통되지 못하고 말

았다.

예종 때 폐쇄된 남소문은 조선 말까지 존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刊손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며 일제때에는 주초마저 없어릴다
.

남소문이 폐쇄되기 전에는 떼강도가 출몰하여 수비하는 군사글 살해하고 수문

장을 협박한 외에 물품을 약탈해 간 방소문 적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틀란

예종이 형조에게 명하여 범인들을 체포하게 한 뒤승정원으로 하여금 엄히국룬

하게한끝에 혐의자 2o여 명중4명이 장살되었다. 법종 때에남소문을 개통하차

는 주장이 있었던 것은 남소문이 막힌관계로 도둑들이 낮에 이 부근에 출었다가

밤이 되면성벽을 넘어도둑질을 하는 것이니 이문을 열어 피해를 를이자는 주장

이 있없으나 관릴되 지못했다
.

남소영터

남소영(商小料)은 조선후기 어영청의 분영(諒料) 가운데 하나로 서울 남부 명

철방의 남소문 옆에 있었다. 영사의 규모가 모두 l94칸에 이르했고 부근에는 군

영과 관계가 있는 건물이 집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

남소영에는 초관 l인과 지방군 l2인이 입직하얼다는데 후에 9인으펄 줄었다고

한다. r동국여지비고(撚麗異地 $料)J에 의하면 남소엉 북즉에 i;#간의 남창. 남소

영안에는 52칸의 화약고 등이 있얼다고 한다
.

관성묘

중국 도교계통의 신령인관운장을 모시는 사료인 관성묘(lj料w)는 임진해간과

정유재란 때명장 진인(狀a)에 의해 건링되얼다는 설도 있고, 조선조 말 고종 때

엄비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실림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표당 정

면에 l8세기 화풍으로 그려진 관우상과 그부인상을 좌우로 걸어모시고 있고 그

왼록에는 산신령의 무인상이 걸려있다
.

소피텔 앰버서더 건너편 골목 안쪽에 있는 이 린틀은 정면 l간에 맞배지붕이며

狀로.&성록0 ;,'의 " 사기행 정동향이다. 앞쪽의 문은 6락이며 세창살인데 격자로 열리도록 돼 있다. 이 묘가



있는 부근은 원래 방영이 있얼는데 를잉간하의 간성L;.없를

가능성도 있다. l96o린바지s 이 J1.는 무z찰이라고 류란.:.

나지글은 인근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찬성묘라고 부른다
.

성제묘

관우를 모시는 조선시대의 사당건찰인 성제료(할..'i料H)는

2om: 남릿한 정면 3칸, 측면 l칸의 맞배지붕으로 낮은 월대

위에 세워져 있다. 앞면에는 네작 부할근를 할았고 그 안즉

및은펀 됫벽에 자그마한 린개가 설치간 n 실속에관우의 부

부상이 있다
. ....5로

.

임진왜란 이후로 서을에는 남묘 .동綠가 나라에서 제즐 을 ..i 7 를 7 7 7

리던 제도였던 것에 반해 민간에서 모시친 중묘 .북撚 .서보

등이있어관왕묘라 일컬었다. 그 뒤임오군란 .갑신정면 .청

일전쟁 등 어수선한 정국이 반복되면서 l9o2널 이후간왕보의

격을을려서 현성묘, 또는성제묘라고 하였바 .

조선초기부터 방산동 l8번지 일대에는 훈련원이 있얼고 4 3 를巖還를s論를s5諒罰

번지 일대에는 임진체린 이후로 염초청이 있어서 이및 힌실l4 『 - T - - 4 t :壽諒

가 그들 군인들이 받들던 관왕묘(關및D)였으나 일제 이후z

민간의 묘당으로 명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

석호정

현때 남산 중앙국림극장 원편에 자래간고 있는 석호정行 .. ..1'.. U ,
漆후)은 주로 남산골 선비글이 심신단련를 위해 활을 또는 곳 관성묘( .;E리 )

성제묘(가글데 )

으로장충단공원 됫편동국대학교 후준 쪽에있었다. 동국대차교 중존 바펄 옆길 석초정 (아사 .

을 따라산을 올라가면 남산 산책로가 나타나고 다시 길른 따라 걷다보면 왼록에

석호정이 나타난다
.

l95o년 6 .25 전쟁 때사라졌다가 l956년 현재의 위치에 있던 느인정을 중수

하여 석호정으로 고했으며 l97o년대부터 비영리단체로서 심신 체력단련과 사우

간의 친복을도모하는 데득적을두고 있라. 회원은 약崙o여 명이며 찰글보는자 할를간시 % .l料3



리(사석)는 7석, 중국궁 표준거리l45m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 1독림운동기념탑

장충등 극릴극장 입구에 세워져있는 3 .l독림를동기넘방은 3 .l독릴운동 8o

주년을 맞아국민화합과 애국심의 고취를 위해l999년에 건림되어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

기념탑의 높이는 19.19m로 l9l9년 3월 l일을 상징한다. 탑의맨아래

를 ;3반의 원헝제단은 우주를 상정하고 있.:.씨. 탑신의 기반l... 정천에4÷

:3 .l독림린인서의 원분이 새치시있고. 좌우측에4 4 4 힌.#1. 영근.o.

로 오판석 위에적혀있다
.

탑의중추를 이루는 세 기둥은 각기천 .지 .인과독릴운동의 수토/llj

력이었던 민족지도자 .민간인 .학생을 상징하고 있다. 아을리 진헤적.o.

3 는 기와정과 저고치린을 살인극선되앙으로 만는어 치예글4 " 1 U

치를 더하고 있다. 특히 기둥 위에는 3배3의 원구는 놓아 우구의 숭4

을 상징하며 원구 위에새긴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괘의 조형글은 우주

를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민족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

3 . 1독릴운동기념탑 할의 핀년에는 3 .l 독릴운틀 방시의 뇌는c 화감% 부조i,4 를치하였

는때이4 ;3 .l독릴존출정인이 부장봉기가 아니라 iij-V-L'U -ii(1) O jU o)세의 림4

과 수탈에 대항하여 빈족의 결집된 힘을 나타낸 의y.1얼바는 .L글 만부박시키고

있다. 됫면우측으로는 민족의 수난과 비폭력 투쟁의 상를 세우고. 좌측에는 평화

와 민족영광의 상을세웠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엉장천 Li]배료 비상하는 한국인

의 의지를 형상화했바
.

기넘밤과 조헝를의 재료는 재띤이 를은긴f의 황근식 화간n을 사용차여 직의

빈족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

l{N .토#옥으로의 력사기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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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대학
사인린 학 崙피이구

서울시민대학은 1997년 7월 1일서울시릴대학교 분교로 세워됐으며 강서분

교.강북분교. 을지로분교가 있다. 모집래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소재직장
및 피

인들이며, 강좌는 서울에 대한이해를 높이기 위한서울학 분야와 지방자치시

대를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자치시민 분야. 그리고 고고학 .문예창작 .재레

크 .인레리어 .의학상식 등일반시인들이 관심갖는분야를 문화교양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시간강의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나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로 나오면 컴게찾을

수 있다.

t 치 .본교 .들린문구 전농를9(

4 2

ittp./'www.i

정동극장

정동극장은 지하철 1효선이나 2호선 시청역에서 내려덕수궁 출구로 나와 덕

수궁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정동교회 맞은편의 글은색 건물이다. 정동극장은

1 주로한국적 정서나 소재를 대표하는 전통예술무래나 뮤지컬. 연극을 공연하

고 있으며. 홍페이지 운영을 통해공연정보와 각종자료 및정보를 제공하고
進피피Jj漆린간JJ s f逃오DJ료피 1 있다. 특히 전통예술 상설무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찰 료旦.- 로 c
찾을정도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

주.치 .를구 및틀 8.1 1면지

l諒) .도장속으는의 역사기행



호앙아트홀

1985년 개관한 효암아트흔은 를익 .무용 .연극등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객석 866석의 다목적 문화예술 공연장이다. 매년 7o만명 이싱이 방

문할 정도로 대중공연예술의 필주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효암아트홀

과 함께 있는 효암갤러리에서는 기획전시를 통해 대중문화 향싱에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 1 .2효선 시청역에서 하차하면 쉽게 찾을수있다
.

위치 .중구순피동 를많일보사

t주소 .호앞차f

호:

:go scf

농업박물관

농업박물관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귀중한 농업문화 유산이 사라져 가는

현실 상황을 개선하고자 농업헙동중잉회에서 1987년 11월 설릴하었다 3천

여점의농업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농업박물관은 선사시대실. 삼국시대실. 고

려 .조선시대실 .농가월령실. 농기구분포실 .농업생활관. 농협사료실로 구분

하여 시대별 .지역별 .계절별 유물 및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지하철 5臺선

서대문역 5번출구로 나오면 찾을수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1o시부터 오후 5

시까지며 입장료는 없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하는데 이곳 농업박물관 자

리는 원래김종서 집터었다
.

.;5!U U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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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미술관

덕수궁미술관은 과천의 국림현대미술관 분관으로 덕수궁 내의석조전 별관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전시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개

최하고 있는 덕수궁미술관은 매주월요일은 휴관하며 덕수궁 폐관 1시간전까

지만입장할 수 있다
.

위치 .중구점동 5.1번지 덕수궁 내

안내전화 : :02)779-5310~2

인터넷 주소:http://www.moca.go.kr

궁중유물전시관

궁중유물전시관은 덕수궁 내의석조전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창덕궁. 종묘등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궁중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특히조선후기 마

지막황태자부부인 영왕과 영왕비가 착용하던 복식을 전시하고 있어 복식연

구에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접하지 못했던 왕실의 물

품이주로전시되어 있어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왕비의 대례복이나 영

왕의곤룡포, 옥새등과왕이사용하던 생활용품이 않이전시되어 있다. 석조

전은현재덕수궁의 가장안쪽에 있는로색건물이다
.

위치 .를구성동 5.1번지 덕수궁 석조전

안내전화 : (02)771-9954

인터넷 주소:http://www.ocp.go.kr

y 點 .도심속으로의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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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채니메이션센터

서울애니메이션 센터는 남산끝자락인 리라초등학교 아래쪽에 있다. 우리나라

의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산업

진흥재단에서 1999년 5월설림하었다. 이곳에서는 정보실을 통해국내외 만

화 .애니메이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품을 주기적으로 상영하는 영상관

을운영하고 있다. 또한이곳은 전시실 운영. 공용기기의 임대및관리. 전문교

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교육실과 창작지원실 운영.각종정보를 교

류할수 있는사랑방 운영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공

휴일은 휴관한다
.

의치 .중구인장등 8.1斗토번지

안치전화 : ;o2:料55.撚84

견학문피 : (02)3455-8354

인터및 주소:http://www.ani.seoul.kr

우정박물관

우정박물관은 1884년에 근대우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우체국의 변천과정을 시대에 따라실물 위주로 전시하고 있어우리

나라 우정(鄭政州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19撚년에 .우정

1oo린 을기념하고자 서울우체국 신관4 .5층에 임시우정박물관 건릴공사

를시작하여 1985년에 정식개관하있다. 개관시간은 3월에서 1o월까지는 오

전9시부터 오후 6시.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며. 토요

일은오후 1시까지 개관한다. 공휴일은 휴관한다 .

위치 .플구출무로 1가 21D 지서를플잉우체국 d 4 5층

인내전화 ;02;756-2858

?터릿 주소 http '.www.tourguide.co.kr/ seoul'su 39.htm

http://www.metro. seoul. kr/kor/tour/space/'mu-I 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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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박물관

철도박물관은 1899년 철도개통 이래지금까지의 1oo여 년의철도빌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으로 서울역사 안에있다 1997년에 개관한 이곳 철도박

물관에 가면역사(驛舍)의 변천상과 총 622점의 다양한 열차차량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안전운행을 위한 6oo여 점의 다양한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

기차표나 철도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있다. 매주월요일
.

공휴일 다를날. 1월 1일. 추석등에는 휴관한다
.

출::l 를친동 ?가 1227지 서출r사 H

392-3102. 3149-3083-4. 3087

주소.http:/'A'vww.korai1 go.kr/museurn/index2.htrn1

화폐전시실
讀l

& .
漆. 화페전시실은 한국은행 2층에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를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

으며.다양한 외국화폐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두

要l X,O-.- ~U"U~ 개의전시실이 있는데. 제1전시실에서는 화폐의 변천과정을 고려시대 .조선

시대.개항직후 등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화폐와 기념화폐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관 견학은 약 9o분 정도가 소요되는

데.단체밀 경우 1o명이상6o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매주월요일에서 금

요일까지 볼수 있다
.

친치 플구 :j대글로 3가 11o인지 한국븐인 2를

'.'t내인화 .』7인릿 및를S| 02 759.4230

s 터및루소 http w w w bok.or.kr

Dc늘인 하이릴. 2I?-1?U. U-!우누리. 유니B!,: G O B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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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기 법관
\

고당기념관은 1984년 8월에 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에서 건림하었다. 이

곳은 일반기념관이나 전시관과는 달리학술강연을 주로하는데 매달두때주

토요일에는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4나라강좌 를개최하고 있다. 3층에 사무

실이 있희 6층과 7층에는 강당과 통일기원기도실이 있으며 조만식선생 관련

장서를 전시하고 있다. 지하철 2 .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리면 된다. 공휴

일과일요일은 휴관하며.오전9시3o분부터 오후 5시 3o분까지 개관한다
.

뷔치 .중구저동 2가 4번지

안내전화 : ;02i2265-7280

류관순기 법관

류관순기념관은 이화여자고등학교 안에 있으며 1974년에 개관하였다. 이곳

은이화학당 출신으로 3 .1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류관순을 기리기 위해마련 4.:.ll7
된곳으로 각종문화행사를 할수있는큰훈이있으며. 2층에는 류관순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
.

? 치 를÷ .'#.;;i는 1..1번지 이화외국어고등학교 내

안내 a & 7 7 /1- 1 6 9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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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홀

옛 동양극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문화일보t은 1995년에 문을 열었으며

3oo석 규모의 를악. 연극 전문공연장이다. 충정로의 문화일보 사옥에 있으며

다양한 예술이벤트 행사와 전시회를 할수있는 1oo평 규모의 문화일보갤러리

가함께갖추어져 있다
.

위치 .플구충정로 1가 68번지

안내전화 : U02)3701 -5757

문화?러리 : ;02!3701-5760-1

국립중앙극장

남산기를에 자리잡고 있는 국림중앙극장은 우리전통문화의 보전과 새로운

칭직공연물의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5o년에 설림되있다. 국림중앙극장은

국림극단. 국림국악관현악단. 국릴합창단. 국림발레단. 국림오페라단. 국릴무

용단. 국림창극단 등 7개의 전속단체가 있는우리나라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공연기관이다
.

U y U '
위치 .중구장충동 2가산 14.67번지

안내전화 : (02)274-1151-8

인터넷 주소:http:/7www.nitea.or.kr/corn,''koreakekjan9''index.htm

l92 .도및속으로의 역사기행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199o년부터 남산제모습찾기의 하나로 조성이 추진되어 24,000

여 평의 대지를 전통 정원으로 꾸미고 서울시지정 민속자료인 한옥 5개동을

이전 .복원하여 1998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이곳에는 1994년 조

성된서울정도 6oo년 기념 타임캡슐이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청의 각종공

문서와 현대 문물 6oo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캡슐은 매설 4oo년 후인

2394년 개봉될 예정이다
.

이곳 한옥마을은 우리고유의 전통를악과 현대를악을 수시로 감상할 수 었는 " ? t를

를악공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연극. 놀이. 춤등이공연되어 우리의

엔문화와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천치 .중구 필돔 s泌.1 번7.

안L..전화 : ;02)2266-6937~9

천터편 주소 :httpU/./wwv/.fpcp.or.kr/hanok.htn-i]

한국의 집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생활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익힐수있는곳으로 1981

년에건릴되었다. 건평744평에 한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을 살려지은3채의 건

물로구성되어 있다
.

위치 :서울시 중구필동 2nsi-i3반지

인내전화 : (02)2267-2375

인터넷 주소 :http://www.koreahouse.or.kr/index.html

J...및 .l93



9

조흥금융박물관

조흥금융박물관은 창림 1oo주년을 맞은조흥은행이 우리나라 금융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금융에 대한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1997년에 설림

하있다. 태평로에 있는조흥은행 광화문지점 3 .4층에 위치하며 총359평 규

모에 2.5oo여 점의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조흥금융박물관은 3층의 한국금융

사실과 조홍은행사실. 4층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

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o시부터 오후4시3o분까지이다
.

위치 .중구태평로 1n 62-12린지

안라전화 : (02)738-6806

인좌넷 주소:http://www.metro.seoul.kr/kor/tour/ sighl/walkl-l .htm

서소문 순고자 기넘관
t

신유박해(1 8o1년)와 기해박해(1 839년) .병인박해( 1866년) 때서소문 일대

에서 순교한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약현성당 설림 1oo주년이 되

던 1997년에 건림한 기념관으로 기록화와 순교자들이 사용한 각종유품등을

전시하고 있다
.

위치 .중릴동 149 .2번지 약현성당 내

안내전화 :(02.392 -5018

l9 )'.U tl-U." -,'- ?]"!'-1.-'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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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문화센터

중앙문화센터는 중앙일보 본사사옥에 있으며 시민을 위한교양문화강좌를

연중 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위치 .중구서소를동 2.6번지

안내전화 .(02)776-4414, (02; 2000-6011-5

인터넷 주소:http://education.ioongang.co.kr/home.htr리

U-' 1

안중근의사 기법관

인중근의사 기념관은 남산광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건평 59,428"i'2j 이기

념관에는 안중근의사의 영정을 비롯하여 각종유품. 문헌. 사진자료 s i 상설

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같은 전시 외에도 기념관에서는 안중근의사의 생애

와 사상 연구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안중근의사 추모를 위한 애국순

례여행을 추진하는 등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기념관 입구오른꼭으로는

안중근의사어록비가 새겨져 있다. 매주토요일은 휴관한다
.

위치 :중구남대문로 5가 471번지 驪驪驪驪驪驪驪驪

안내전화 : (02)771-4195

인터넷 주소: http:/''www.patriot.or.kr/

부할.f 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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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섬유 .철트박물관

남산기글에 위치한 초전섬유 귈트박물관은 지난 1998년 1o월에 개관한 박

물관으로서 다양한 국내외 섬유예술긴품들을 보유한 국내유일의 섬유예술박

물관이다. 이곳은 국내외 섬유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

수한전통섬유예술을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관람시간은 오전 1o

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폐관 3o분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공휴일과 일

요일은 휴관하고 있으며 관람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

위치 .중구남산동 1.2o린지 제일문화원 1층

안내전화 : (02)753-4075

인터넷 주소 :http://www.jculture.co.kr/museum/

조선일보 미술관

조선일보 미술관은 조선일보사 별관에 있다. 1988년 개관하였는데 자체기획

전.초대전. 대관전시회 등을해마다 개최해 오고있다 이중섭미술상 수상자

들을위한기념전시회 개최. 백남전 비디오 아트전 등을개최하여 전시문화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o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지하

철 1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리면 쉽게찾을수 있다
.

위치 .중구징동 1.16빈지

안내전화 : (02)724-6328

인터넷 주소:http:,'','event.chosun.com/ga11erv

f流.E 4 今.:.는의 억사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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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고 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 관련 문화재를

비롯하여 많은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

리치 동국대학교 너

인내진차 : 02'771-4-I 95

'..j터릿 주소.h約: /www.dongguk ac ki,jiinggak'bud,'dmus"um/drnuseum.htm1

민애대왕석탑사리호(보물 제741호) 청화백자송죽문호(국보 제176호)

납석삼존불비상(보물 제742호) 보헙인석탑 (국보 제2o9호) 부록.l97



중구문화재 일람표

l.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명 칭 유 협 소재지 비 고

남대문(숭례문) 국보제1호 남대문로 4가 29 1396년 창건

장충동 2가 4.5
서울성곽 사적제1o호 1396년 축성, 1975년 개축

광희동 2가 1o5. 정동28

덕수궁 사적제124호 정동 1.23 19o4년 중건

원구단(찰궁計 사적제157호 소공동 87.1 조선호텔 및 1898년 창건

약현성당 사적제252호 중림동 149.2 1892년 창건

구러시아공사관 사적제253호 정동 15.3 189o년 창건

정동교회 사적제256호 정동 32.1 1898년 창건

명동성당 사적제258호 명동 2가 1.8 1898년 창건

한국은행본관 사적제28o호 남대문로 3가 11o 19 12년창건

서울역사 사적제284호 봉래동 2가 112 1925년 창건

서도소리 (이은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황학동 1527 1984년 1o월 15일지정

경기민요(안비취) 중요무형문화재 제57초 남산동 2가 41.1 1975년 7월 12일지정

서울시지정 문화재

명 칭 유 협 소재지 비 고

장충단비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동 2가 197 19oo년 건림

성제묘 유형문화재 제7호 방산동 를.96

수표교 유형문재재 제18호 장충동 2가 197장충단공원 내 1421년 건릴

l98 숭정전 유형문화재 제2o호 필동3가26.1 동국대학교 내 1926년 복원



명 칭 유 형 소재지 비 고

서울성공회성당 유형문화재 제35호 정동 3 1926년 창건

중명전 유형문화재 제53호 정동 1.1 1 19oo년 창건

구제일은행본점 유형문화재 제71호 충무로 1가 53 1935년 창건

원래는삼청동에 있었으나
오위장 김춘영 가옥 민속자료 제8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원래는 관를동에 있었으나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민속자료 제18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도편수 이승업 가옥 18oo년 창건. 원래는 삼각동에
민속자료 제2o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조흥은행관리가)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원래는 옥인동에 있었으나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민속자료 제23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원래는 제기동에 있었으나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민속자료 제24호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2.보호수

수 종 소재지 수령(년) 높이(m) 둘레(m) 수관(m) 지정내용

느리나무 1 예장동 2.1 5 0 0 2 0 6.4 18 중구지정 1-2-33

느터나무2 남대문로 5가 219 2 2 0 2 0 2.1 2 0 동지정 1-2-4-8

모감주나무 남대문로 5가 459 5 6 7 0.65 8 동지정 1-2-4-7

소나무1 장충동 2가산 14.21 8 0 16 0.75 6 마을지정 1-2-8-12-28

소나무2 장충동 2가산 14.21 6 0 16 1.0 7 마을지정 1-2-8-1 2-29

은행나무1 회현동 1가 36.3 4 5 0 2 5 5.5 2 0 서울시지정 1.6

은행나무2 회현동 1가 14.3 4 5 o 24 5.4 15 중구지정 1.2.7

은행나무3 예장동 2.1 5 0 0 2 1 5.8 20 중구지정 1-2-36

향나무1 정동 34.1 6 배재고등학교 교정 5 0 0 15 2.1 7 서울시지정 1.8

향나무2 여池동 12할1 3 0 0 10 1.5 5 마을지정 1-2-6-4-13

회화나무1 정동 34.1 6 배재고등학교 교정 8 0 0 2 2 8.5 10 서울시지정 1.7

회화나무2 정동 16.1 5 0 0 15 4.9 12 서울시지정 1.9

회화나무3 황학동 1074-1 1 5 0 13 2.9 8 마을지정 1-2-17-31-3
l99



3.문화재 일람(가나다순)

명 칭 소재지 비 고

강우규의사 항일의거 자리 봉래동 2가 122번지

고산자 김정호 기념비 중림동 약현성당 로터리

관성묘 장충동 27 M 86-140 서울시 민속자료 제6호

광문회관터 중구삼각동 7.1 서울지방법무사회관 옆

광통관(구상업은행) 남대문로 1가 19 19o9년 건릴

광희문 광희동 2가 1o5번지 사적제1OS.. 1396년 축성

교적비 (서대문국민학교)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구러시아공사관터 정동 15.3 사적제2533-. 1890년 건림

구제일은행본점 충무로 1가 5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a-. 1935년 건릴

구프랑스공사관터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국사당터 예장동 산 5.6 남산팔각정 앞

군기시터 태평로 1가 6 1 서울시의회 자리

균역청터 충무로 y t6할1 극동빌딩 자리

김용찰지사상 장충동 2가산 14.79 국릴극장 입구 197o년 건릴

김유신장군동상 남창동 2o5.4 1969년 건림

김익상의사 의거터 예장동 8.145

김종서 집터 충정로 1가 75.1 농업박물관 내

나석주의사 의거기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 옆

남대문 남대문로 4가 29 국보제1-s-. 1396년 창건

남별궁터 소공동 87.1 o 현조선호텔 자리

남별영터 필동 2가 84 일대

남산봉수대지 예장동 8.2 서울시 기념물 제14-2-. 1993년 복원

남산사터 필동 3가 79

남소문터 장충동 산 5.15

남소영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남지터 봉래동 1가 1o4 일대

남학당터 필동 1가 36.2 충무로역 4번출구앞

노인정터 필동 2-)\ 134-2

대광교터 남대문로 1가 19

대한민국임시정부서울연통부터 순화동 5 동화약품(주) 담 옆

핀逃 덕수궁 정동 1.23 사적제124-2:. 1904년 중건



명 칭 소재지 비 고

덕안궁터 태평로 1가 6 1

도로원표 태평로 1가68번지

도편수 이승업 가옥
필동27U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2OSL, 1800년 창건. 원래는

(조흥은행 관리가) 삼각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도화서터 수하동 64 동국제강 일대

독림신문발행터 정동料.5 엔배재학교터 K관아래

독릴운동기념터 남대문로 5U 84-11 연세재단빌딩 앞

동악선생시단 필동3가26.1 동국대학교 내

동평관터 인현동 2가 192

류관순상 장충동 2가산7 장충단공원 내 197o년 건립

명동성당 명동 2가 1.8 사적제258S, 1898년 건릴

무교터 무교동 32 체육회관 동해수산 앞

박정희대통령사옥 신당6U 62-43

박준혁가 장교동 63.1 1977년 지정

반공청년운동기념비 중구예장동 산 5.6 1968년 건릴

배재학당 정동 34.5 1885년 건림

백범김구동상 회현동 1가 1o할1 15 1969년 건릴

범바위막수터 예장동 산 5.6

보루각터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 관훈동에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필동 2가 84.1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부민관폭파의거터 태평로 1가 6할1 서울시의회 앞

부엉바위약수터 예장동 산 5

분호조터 소공동 87 조선호텔 내

3 .1독릴운동기념탑 장충동 2가산 14.79 장충단 공원내

3 .1독릴운동기념터 남대문로 3가 11o 한국은행 앞

사축서터 북창동 23

서울성공회성당 정동 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Jz;, 1926년 창건

서울성곽 정동 27.3. 장충동 2가 4.5 사적제1OS.. 1396년 축성

서울시청 태평로 1가 3 1 1926년 완공

서울역사 봉래동 2가 112 사적제2843-. 1925년 완공

서학당터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 앞

석호정 장충동 산 14.21 1956년 중수 2o l



명 칭 소재지 비 고

선혜청터 남창동 51.1 대한해상화재 로험(주) 자리

성제묘 방산동 4.9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세종대왕상 정동 1.23 덕수궁 안

소덕문터(서소문터) 서소문동 58.17 명지빌딩 부근

손기정월계관수 만리동 2가仁1 손기정공원 내 서울시지정 기념물 제5SL. 1936년 식재

손기정흉상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손탁호텔터 정동 16 이화여자고등학교 내

수표교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s.. 1421년 건림

순교자현양비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1999년 건림

서울시 민속자료 제23호. 원래는 옥인동에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숭정전 필동 3가 26.1 동국대학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Os.. 1926년 복원

신태악가 무교동 89

안중근의사동상 남대문로 5가 471 안중근의사기념관 옆 1974년 건림

약현성당 중림동 14&.2 사적제252.2-, 1892년 창건

양성지 살던곳 인현동 1가 4o

염초청터 방산동 4번지 일대

영희전터 저동 2가 62 저동파출소 자리

서울시 민속자료 제8호, 원래는삼청동에
오위장 김춘영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와룡묘 예장동 산 5.6 서울시 민속자료 제5s-. 1935년 재건

외솔최현배선생 기념비 장충동 2가 7.24 장충단공원 내 1971년 건린

원구단(황궁우) 소공동 87.1 조선호텔 및 사적제1573.. 1898년 창건

유성룡 집터 필동 2가 52.1

유정사명대사상 장충동 2가산 197 장충단공원 내 1968년 건림

윤관장군상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윤선도선생 집터 명동 1가 1.3

이덕형 집터 남대문로 5가 526 대우재단빌딩 자리

이시영선생동상 회현동 1가 1o할1 15 1986년 건릴

이충무공 나신곳 인현동 1가 2 명보극장 앞

이한응선생기념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196o년 건릴

이화학당 정동 32.1 1896년 건림

2o 2 이황집터 서소문동 57



명 칭 소재지 비 고

일감정터 을지로 5가 252번지

일석이희승기념비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일성이준열사지상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장악원터 을지로 2가 18 1 외환은행 본점앞

장충단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L. 1900년 건림

장충단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전찰국터 태평로 2가 12o 신한은행 본점

정동교회 정동 31.1 사적제256S. 1898년 창건

정미의병 발원터 서소문동 58.1 7 명지빌딩 부근

제중원터 을지로 2가 18 1 외환은행본점 앞

조지훈시비 중구예장동 산 5.6

주자소터 충무로 3가 6할1 극동빌딩 자리

중명전 정동 1.1 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3L. 1900년 창건

창덕여자중학교 정동 28 1896년 설림

첫방송터 정동 1.76 덕수초등학교 내

춘강박승희기념비 장충동 2가산 14.67 종합예술학교 앞

칠패시장터 봉래동 1가 48 봉래빌딩 부근

태평관터 서소문동 12할23 명지빌딩 옆

하도감터 을지로 7가 2번지 동대문운동장 일대

하마비(저경궁터) 남대문로 3가 11o 한국은행 자리

학생반공의 탑 장충동 2가산 197 자유센터 내 1968년 건릴

한국유림독림운동파리장서비 장충동 2가산 197 장충단공원 내

한국은행본관 남대문로 3가 11o 사적제2803-. 1912년 창건

한성부 남부관아터 을지로 1가 14o 을지로 입구 8번출구

한성부 서부관아터 무교동 7o 현대종합금융빌딩 자리

한양공원비 회현동 1가산1.2

한옥마을 필동 2가 84.1 1998년 완공

한용운기념비 필동 3가 2틀1 동국대학교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24호. 원래는 제기동에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혜민서터 을지로 2가 192

호위청터 남산동 2가 2

촌련원터 을지로 67 M 8-79 현국릴의료원 자리 2o3



4.행정구역별 문화재

광희동

명 청 소재지 비 고

광희문 광희동 2가 1o5번지 사적제1Oa.. 1396년 축성

동평관터 인현동 2가 192

하도감터 을지로 7가 2번지 동대문운동장 일대

출련원터 을지로 6-)\ 18-79 현국릴의료원 자리

명 동

명 청 소재지 비 고

광문회관터 삼각동 7.1 서울지방법무사회관 옆

광통관(구상업은행) 남대문로 1가 19 19o9년 건림

구제일은행본점 충무로 1가 5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

국사당터 예장동 산 5.6 남산팔각정 앞

군기시터 태평로 1가 6 1 서울시의회 자리

나석주의사 의거기념터 을지로 2가 181 외환은행 옆

대광교터 남대문로 1가 19

덕안궁터 태평로 1가 6 1

도로원표 태평로 1가 68번지

도화서터 수하동 64 동국제강 일대

명동성당 명동 2가 1.8 사적제258s-. 1898년 건림

무교터 무교동 32 체육회관 동해수산 앞

박준혁가 장교동 63.1 1977년 지정

부민관폭파의거터 태평로 1가 6할1 서울시의회 앞

서울시청 태평로 1가 3 1 1926년 완공

서학당터 태평로 1가 7仁3 오양수산 앞

신태악가 무교동 89

윤선도선생 집터 명동 1가 1.3

장악원터 을지로 2가 181 외찬은행본점 옆

제중원터 을지로 2가 181 외찰은행본점 앞

료料 한성부 남부관아터 을지로 1가 14o 을지로 입구 8번출구



명 칭 소재지 비 고

한성부 서부관아터 무교동 7o 현대종합금융빌딩 자리

혜민서터 을지로 2가 192

호위청터 남산동 2가 2

소공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교적비 (서대문국민학교)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구러시아공사관터 정동 15.3 사적제253S. 1890년 건릴

구프랑스공사관터 정동 28 창덕여자중학교 내

김종서 집터 충정로 1가 75.1 농업박물관 내

남대문(숭례문) 남대문로 4가 29 국보제12. 1396년 창건

남별궁터 소총동 87.1o 현조선호텔 자리

대한민국임시정부서울연통부터 순화동 5 동화약품(주) 담및

덕수궁 정동 1.23 사적제1242:. 1904년 중건

독립신문발행터 정동 34.5 옛배재학교터 K관아래

분호조터 소공동 87 조선초텔 내

배재학당 정동 34.5 1885년 건릴

사축서터 북창동 23

3 .1독림운동기념터 남대문로 3가 11o 한국은행 앞

서울성공회성당 정동 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2-. 1926년 창건

서울성곽(서대문 성벽) 정동 27.3 창덕여자중학교 사적제1OS.. 1396년 축성

세종대왕상 정동 1.23 덕수궁 안

소덕문터 (서소문터) 서소문동 58.1 7 명지빌딩 부근

손탁초텔터 정동 16 이화여자고등학교 정문안

원구단(찰궁우) 소공동 87.1 조선호텔 및 사적제157-SL. 1898년 창건

이화학당 정동 32.1 1896년 건립

이황집터 서소문동 57

전찰국터 태평로 2가 12o 신한은행본점 옆

정동교회 정동 31.1 사적제256JE.. 1898년 창건

정미의병 발원터 서소문동 58.1 7 명지빌딩 부근

중명전 정동 1.1 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s.. 1900년 창건

창덕여자중학교 정동 28 1896년 설림 료添



명 칭 소재지 yl 고

첫방송터 정동 1.76 덕수초등학교 내

태평관터 서소문동 12할23 명지빌딩 옆

하마비(저경궁터) 남대문로 3가 11o 한국은행 자리

한국은행 본관 남대문로 3가 11o 사적제280s.. 1912년 창건

신당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박정희대통령사옥 신당6U 62-43

을지로 3 .4 .5가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성제묘 방산동 4.9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호

양성지 살던곳 인현동 1가 4o

영희전터 저동 2가 62 저동파출소 자리

염초청터 방산동 4번지 일대

이충무공 나신곳 인현동1가 2 명보극장 앞

일감정터 을지로 5가 252번지

장충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관성묘 장충동 2 7 M 86--140 서울시 민속자료 제6호

김용찰지사상 장충동 2가산 14.79 국림극장 입구 197o년 건림

남소문터 장충동 산 5.1 5

남소영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류관순상 장충동 2가산 7 장충단공원 내 197o년 건릴

3 . 1독릴운동기념탑 장충동 2가산 14.79 1999년 3월 1일건림

서울성곽 장충동 2가 4.5 사적제1OsL, 1396년 축성

석호정 장충동 산 14.21 1956년 중수

수표교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S.. 1421년 건림

2流 외솔최현배선생 기념비 장충동 2가 7.24 장충단공원 내 1971년 건림



명 칭 소재지 비 고

유정사명대사상 장충동 2가산 197 장충단공원 내 1968년 건림

이한응선생기념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196o년 건림

일성이준열사지상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장충단비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터 장충동 2가 197 장충단공원 내

춘강박승희기념비 장충동 2가산 14.67 종합예술학교 앞 1997년 건릴

학생반공의 탑 장충동 2가산 197 자유센터 내 1968년 건릴

한국유림독림운동파리장서비 장충동 2가산 197 장충단공원 내 1973년 건릴

중림동

명 칭 소재지 비 고

고산자 김정호기념비 중림동 약현성당 로터리

보루각터 의주로 2가 1할4 서소문공원 내

손기정월계관수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서울시지정 기념물 제52. 1936년 식재

손기정흉상 만리동 2가 6.1 손기정공원 내

순교자현양비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1999년 건릴

약현성당 중림동 149.2 사적제252S.. 1892년 창건

윤관장군상 의주로 2가 16.4 서소문공원 내

필 동

명 칭 소재 지 l 고

균역청터 충무로 3가 6할1 극동빌딩 자리

김익상의사 의거터 예장동 8.145

남별영터 필동 2가 84 일대

남산봉수대지 예장동 8.2 서울시 기념물 제142., 1993년 복원

남산사터 필동3가 79

남학당터 필동 1가 3를2 충무로역 4번출구앞

노인정터 필동 2-l\ 134-2

서울시 민속자료 제20S. 1800년 창인 원래는
도편수 이승업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삼각동에 있었으나 199犯 한漆를로 이전됨

동악선생시단 필동3가 26.1 동국대학교 내 2 o 7



명 칭 소재지 비 고

반공청년운동기념비 예장동 산 5.6 1968년 건릴

범바우약수터 예장동 산 5.6

서울시 민속자료 제1亂&. 원래는 관훈동에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있었으나 199料 한를를로 이전됨

부엉바위약수터 예장동 산 5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 옥인동에
순정효황후 윤씨친가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숭정전 필동 371. 26-1 동국대학교 내 서울시 유형운화재 제2OS. 1926년 복원

오위장 김춘영 가옥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서울시 민속자료 제18호, 원래는삼청동에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와룡묘 예장동 산 5.6 서울시 민속자료 제53., 1935년 재건

유성룡 집터 필동 2가 52.1

일석 이희승기념비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조지훈시비 예장동 산 5.6

주자소터 충무로 3가 6할1 극동빌딩 자리

한옥마을 필동 2가 84.1

한용운기념비 필동 3U 26-1 동국대학교 내

서울시 민속자료 18호, 원래는 제기동에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필동 2가 84.1 한옥마을 내

있었으나 1996년 한옥마을로 이전됨

회현동

명 칭 소재지 ul 고

강우규의사 항일의거 자리 봉래동 2가 122번지

김유신장군동상 남창동 2o5.4 1969년 건립

남지터 봉래동 1가 1o4 일대

독릴운동기념터 남대문로 5 7 W - 1 1 연세재단빌딩 앞

백범김구동상 회현동 1가 1o할1 15 1969년 건컴

서울역사 봉래동 2가 112 사적제284.2., 1925년 완공

선혜청터 남창동 5 1.1 대한해상화재 보험(주) 자리

안중근의사동상 남대문로 5가 471 안중근의사기념관 옆 1974년 건림

이덕형 집터 남대문로 5가 526 대우재단빌딩 자리

2o 8 이시영선생동상 회현동 1가 1o할1 15 1986년 건릴



명 칭 소재지 비 고

칠패시장터 봉래동 1가 48 봉래빌딩 부근

한양공원비 회현동 1가산1.2

2o )



찾아보기

갑오개혁 l.'차 나석주의사 lo 8

강우규의사 io6 남대문 7()

경복궁 l3 o 남대문시장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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